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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 

 
 “어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는 말은 북한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치도록 지시받는 문장이다. 북한 사람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위대한 수령’과 그의 아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라는 말에 거의 완전히 
둘러 쌓여 살고 있다. 김씨 왕조는 단순 독재가 아니다. 김씨 세습 정권은 최고 
권력이자 북한 주민들의 사상, 영적 가치, 진리의 최종 판단자이다. 다른 견해와 
반대 의견은 신속히 그리고 무자비하게 탄압된다. 당사자뿐 아니라 3 대에 이르는 
자신의 가족까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정부의 공식 방침과 어긋나는 독립적인 종교가 살아남기는 
어렵다. 또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문서 자료들은 많지 않다. 최근에야 
탈북자들의 증언들이 기록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의 결과 북한 내의 참혹한 
실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연구는 정책 담당자, 국제 사회, 그리고 인권 
운동가들에게 큰 시사점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발의로 이루어졌다. 본 위원회는 유엔 인권 
선언 등 국제 규범에 확립된 종교, 신념의 자유를 감독하는 미국 정부의 독립적이고 
초당적 기관으로서 대통령, 국무부, 의회에 정책 권고안을 제출한다.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북한의 종교, 신념의 자유 문제에 대해 40 명의 탈북자들에 대한 
인터뷰가 진행 되었다. 본 연구는 인권 전문가인이자 북한 인권에 대한 획기적 저서 
「감춰진 수용소」의 저자인 데이빗 호크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저명한 학자인 원재천 교수, 김병로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본 보고서 「어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는 북한의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 
김일성과 그의 아들 김정일에 대한 준 종교적 개인 숭배 확립 과정, 현재 북한 내의 
종교 활동 탄압 실상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현 김정일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사상과 신앙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통제하고 있는지 통렬하게 
고발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북한 정부의 잔인한 인권 탄압과 공포 통치 사례에 대해 점점 많이 
알아가고 있다. 강철환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평양의 어항」은 광대한 
정치범수용소, 3, 4 대에 걸친 가족들의 임의 구금, 강제 낙태, 상습적인 구타, 세뇌, 
폭력 등에 대해 잘 증언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이라는 은둔 왕국을 가리고 있었던 
철의 장막은 이제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 점점 벗겨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광범위한 증언으로 인해 이제 그런 정보들은 과장되었으며 
단지 반 북한 선전 선동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설 자리는 사라지고 있다.1

 
이 보고서는 탈북자의 다양한 경험을 담고 있다. 또 이 보고서는 북한의 지난 50 년 
동안 종교 자유 탄압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역사적이며 비교분석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  
 
북한 정권은 그 출범 초기부터 종교 활동과 여타 사상, 신념 체계를 극렬히 
탄압했다. 과거 20 세기 초 북한은 다양한 종교 활동이 꽃 피었던 곳이다. 사실 종교 
조직들은 반일 투쟁에 있어서 핵심 조직적 역할을 했었다. 따라서 종교 그룹들이 
김일성의 노동당에 대한 주요 정치적 경쟁자로 인식되었던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김일성 집권 이후 종교인들과 그들 가족들은 ‘반혁명 분자’로 낙인 찍혀 
탄압을 받았다. 북한 내의 종교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회고하면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우리는 그러한 종교인들을 함께 데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집사 이상의 간부들을 모두 재판해서 
처단해 버렸고, 그 밖의 일부 종교인들 중에서도 악질들은 모두 
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교인들은 본인이 개심하면 일을 시키고 
개심하지 않으면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당을 
1958년에 모조리 잡아들여 처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죽여야 
그 버릇을 고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2       

 
김일성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뒤 북한 정부는 가족 성분과 정권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사회를 계층화했다. 북한에 남은 종교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51 개 계급 
성분 중 최하층으로 분류되어 교육과 고용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았다. 2003 년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하층 계급 주민들은 때로 외딴 지역에 강제 
추방되어 식량 지원도 받지 못하고 기아에 허덕여야 했다고 한다. 그들은 반혁명적 
분자로 규정되어 잔혹한 탄압과 착취를 당해야 했다.3   
 
따라서 아주 일부의 탈북자만이 북한 내에서 종교 활동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들은 평양 내의 일부 종교 기관들과 아주 소규모의 지하 
종교 활동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 교회 활동에 대한 진술은 대체로 서로 
의심하고, 탄압의 공포에 시달리고, 처형 당해 죽는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의 가장 독특하고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일성 가족의 절대적인 숭배와 
주체사상의 종교화이다. 인터뷰에 응한 다수 탈북자들은 태어나서부터 김일성을 
                                                 
1 강철환, 피에르 리굴로, The Aquariums of Pyongyang: Ten Years in the North Korean Gulag (평양의 
어항: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10 년), Basic Books, 2005. 
2 고태우, 「북한의 종교 정책」(서울: 민족문화사, 1989 년), pp. 79-80. 
3 이항구, “북한의 종교 탄압과 신앙 생활,”「현실초점」(1990 년 여름호), p. 111. 

 



숭배하도록 교육을 받았다. 때문에 북한에 다른 신앙 활동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라기도 했다. 김씨 부자에 대한 개인 숭배는 북한의 어떤 개인, 
어떤 지역이든 예외가 없다. 학생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 대원칙’을 
암기해야 하며 모든 북한 주민들은 전국에 45 만개가 될 정도로 퍼져 있는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을 매주 한번 이상 방문하여 교시를 전달받고 학습을 하며 
자기 비판을 해야 한다. 4   강철환의 책에서는 그 악명 높은 요덕 수용소에도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이 있으며 재소자들은 누더기 옷에도 불구하고 그 신성한 
곳에 들어갈 때는 새 양말을 착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가정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만약 그 초상화가 잘 보관되어 있지 않으면 벌금을 물거나 
훈계를 들어야 한다. 모든 정부 건물과 지하철에는 두 초상화를 걸어야 하며 모든 
성인들은 김일성 배지를 착용해야 한다. 영화와 선전물에는 김씨 부자의 은덕에 
의해 주민들이 잘 살고 있음을 끊임없이 주지시킨다. 5  이 숭배 정도는 너무나 
철저해서 인터뷰에 응한 탈북자들은 북한에 종교 활동이 허용되었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 다른 종교 활동은 북한 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허가한 몇 군데 종교 기관이든 아니면 지하 교회 활동이든 간에 
북한 내에 종교 활동은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북한 정부는 해외 종교 
단체와의 협력 활동을 목적으로 몇몇 종교 단체를 결성했다. 두 개의 기독교회와 
하나의 카톨릭 교회가 1988 년과 1992 년 사이 평양에서 문을 열었다. 아주 몇몇 
탈북자들만이 이 교회들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들도 이 교회들은 단지 
전시용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과 교류를 하는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에 
따르면 이 교회들은 북한의 신도들과 함께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에는 정식 카톨릭 신부는 없다. 때문에 미사가 집전될 수 없으며 성찬식도 
이루어질 수 없다. 2003 년 이후 러시아 정교회 건물이 지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두 명의 북한인들이 모스크바에 보내져서 정교회 성직자로 
교육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세 개의 불교 사찰과 하나의 천도교 교당이 
평양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일부 탈북자들이 북한의 불교 사찰을 보았거나 알고 
있다고 했지만 종교 의식이 거행되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본 보고서는 일부 북한 주민들이 종교 활동에 대한 정부의 금지 정책을 어기고 
있다는 흥미로운 증언을 담고 있다. 또 북한에서 전통 무속신앙의 잔재인 점을 보는 
행위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몇몇 탈북자들은 ‘위대한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대규모 기아 사태 이전과 같지 않다고 한다. 북한의 기아와 경제 위기로 

                                                 
4 김병로, “New Religious Policy and the State of Religious Freedom in North Korea,” (북한의 신종교 
정책과 종교 자유의 실태, 2004 년 2 월 29 일~ 3 월 1 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북한인권시민연합 제 5 회 국제 회의 발표 논문).  
5  Bradley K. Martin, Under the Loving Care of the Fatherly Leader: North Korea and the Kim 
Dynasty(어버이 수령의 사랑의 보살핌 안에서: 북한과 김씨 왕조), St. Martins Press, 2004 년.  

 



인해 충성심이 많이 약화되었다.  김정일은 외국과의 접촉은 북한의 김씨 왕조의 
‘신격화’를 지탱해주고 있는 정보 통제에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의 은덕과 전지전능함을 훼손하는 어떤 것이라도 억압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북한 정부는 중국에서 돌아온 탈북자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나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엄격히 감시하고 있다. 한 탈북자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주체사상이 기독교에 의해 전복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우려로 인해 북한 정부는 종교 활동을 잔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성경을 소유하거나 반입하는 사람 또는 지하 교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공개 처형하는 증언을 담고 있다. 본 위원회는 탈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김일성 대학 종교학과 학생들이 국경 보위부 경비병들에게 진짜 기독교 신자와 
단순 교회 예배 참가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질문지들을 만들어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  
 
인터뷰에 응한 모든 탈북자들은 중국을 통하여 북한을 탈출했다. 그들이 탈북한 
사유는 탄압, 기아, 빈곤에 시달렸거나 북한의 환상에서 깨어난 때문이다. 지난 
10 년 동안 중국 국경을 통한 탈북자들은 무수히 많았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아 
사태가 진정되었음에도 30,000~100,000 정도의 탈북자들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과의 조약에 의거하여 중국 정부는 모든 탈북자들을 경제 
이주민으로 규정하여 강제 송환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탈북 행위를 불법이라고 
간주하여 그들을 체포, 구금, 심지어 고문하고 있다. 북한에 새로 개정된 법은 단순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완화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자들은 
기독교로 개종했는지 아니면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접촉했는지 여부에 대해 심문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는 많다. 만약 심문 도중 외부 기독교인들과 접촉했다고 대답을 
했을 때는 장기 강제 노동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탈북자들은 모두 경제 
이주민이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탈북자들의 
난민 자격 심사를 허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탈북자들은 북한에 계속 체류할 경우 
탄압 받을 우려가 충분히 있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탄압 때문에 탈북하지 않았어도 
이후 송환될 경우에는 바로 처벌 받을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의 
지속적인 강제 송환은 국제법에 대한 중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6  게다가 
중국의 정책은 1995 년 유엔-중국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이 협정은  “UNHCR 
직원은 자신의 직무를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항상 난민과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무제한의 접근권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  
                                                 
6 1951년 난민 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는 “어떤 가맹국도 난민의 생명이나 자유가 그의 인종, 
종교, 국적, 사회 단체 가입, 정견 등에 의하여 위협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2004년 북한인권법 301조 관련 미 국무부 인구, 난민, 이민국이 발간한 
보고서, 탈북 난민의 현실과 그들에 대한 미국 정부 정책(The Status of North Korean Asylum Seekers 
and the U.S. Government Policy Towards Them) 참조 (P.L. 108-333), 2005년 3월 11일.  
7 중국 정부와 UNHCR 간의 중국 내 UNHCR 임무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와 UNHCR 
간의 협정, 1995년 12월 1일, (UN 조약 시리즈 Vol. 1899-1-32371). 

 



 
본 보고서는 기본 인권에 대한 북한 정부의 광범위한 탄압과 중국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 하려는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합동 대처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초래한 인권 침해, 인도주의적 재앙이 
한반도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변 
강대국들이 북한의 핵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인권 문제는 결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핵 확산을 막기 위한 협상은 이산 가족 재결합, 납북자, 
법치주의, 시장 개혁, 필요에 기초한 식량 분배, 경제 개발과 종교 자유 및 다른 인권 
보장 등의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 핵 안보와 인권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결코 
대립되지 않는다. 기실 이러한 인권-안보 동시 협상 외교 사례는 소련-미국 및 중국-
미국 관계에서도 있어 왔다. 
 
북한 주민들은 50 여 년 동안 사회, 경제, 정치의 실패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다. 
동시에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 고통의 정도는 아주 충격적이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종교에 대한 조직적인 침해와 북한의 사상, 양심, 신앙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 사례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이 보고서는 종교 
자유 문제가 어떻게 다른 인권 문제, 안보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복잡해 보이는 북한 현실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면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대한 안목을 길러주고 있다. 동시에 북한 내의 참혹한 
인권 침해 현실을 잘 알려주고 있다.    
 
 
마이클  크로마티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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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종교 자유를 금지하는 북한의 법과 실태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취합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종교와 신념의 자유

에 대한 국제 인권 조약에 공식적으로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심각한 인
권유린을 자행해 왔고 지금도 자행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 68조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정부가 종교 활동에 대한 제약은 없다고 유엔 인권

상설위원회에 확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68조에는 “종교는 외국의 영향력을 끌
어들이거나 국가나 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 또한 포함하

고 있다. 그 조항은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조항을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헌법 67조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도 ‘종교 신념의 자유’ 조항과 마찬가지로, 다른 헌법 조항 가령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심각하게 손상되고 제한 받을 수 있다.  

 
• 이 연구를 위해 인터뷰한 사람들은 북한의 종교 자유 부재에 대한 네 가지의 

이유를 들고 있다. 이 네 가지 이유들은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 정부주도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종교 선전 
-- 종교 활동의 금지, 때문에 면담자들 중 아무도 북한 사회 내에서 허가 받은 

종교 활동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다.  
-- 종교 활동에 연루되어 잡힌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박해, 이는 대부분의 

면담자들이 들었거나 겪은 적이 있다.   
-- 주체사상, 즉 공식 국가 이념인 김일성 혁명사상 만이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된 사상과 신념 체계라는 사실 
 
 
주체사상의 제도화: 반종교 선전과 김정일 일가의 우상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3 조는 공식 사상, 신념 체계로써 주체사상의 
지도적 역할을 명기해 두었다.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 승계를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주체사상과 김일성의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통합시켰다. 
이 통합된 사상은 국가 유일 사상 체계로서 개인숭배의 기초이며 1945 년 
이전 일제 시대 천황 숭배와 비슷한 김일성에 대한 준신격화이다.   

 

 



 인터뷰 응답자들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종교를 ‘아편’에 비유하여 선전하고 
있다.  ‘아편’이란 단어는 인터뷰 대상자 전원이 실제로 사용한 것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들도 정기적으로 종교를 헐뜯는다. 북한 사람들은 의무 
출석이 강요되는 청년 모임, 정치 교육 모임 그리고 지역 사회나 직장 
단위의 학습소조에서 이 반종교적 선전문구를 보고 들어야 한다. 이런 
모임들은 다른 종교적 신념들이나 활동들을 배척한다. 대신 하나의 
종교로써 주체사상/김일성주의의 원리에 대한 교양 작업을 진행한다.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은 실제로 사상 교육과 세뇌가 평생동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야기 했다. 세뇌는 어린이가 말을 처음 익힐 때 “김일성 
수령 어버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직장에서나 ‘김일성혁명사상연구소’, ‘학습당’, 또는 ‘연구실’에서 성인 
의무 교육은 계속 이어진다. 이런 기관들은 김일성 일가와 그들의 정치 
철학에 대한 교육과 숭배를 위한 학습 기관이다. 인터뷰 응답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남한의 교회보다 더 ‘장엄하고’, ‘종교적이며’, 
‘신성’하다고 묘사했다. 이들은 또한 공식적 ‘학습’ 이외에도 노동당이 
주도하는 주간 의무 소조 학습 토론 등이 직장이나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진다고 증언했다.   

 
 
종교 활동에 대한 인식 또는 참여  
 

 대부분 응답자들은 중국으로 탈북하기 전 어떠한 종교적 활동이나 예배 장소, 
종교 경전 또는 성직자들을 본 적도 없고 접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어떤 이는 
‘문화 유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산 속의 불교 사찰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찰에는 스님도 없었고 종교적 행사도 없었다고 한다. 몇 명의 응답자들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신자였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 조금 알고 있었다. 그들은 
종교에 대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개는 학교에서 배운 
반종교 선전이나 북한 관제 언론을 통해서 종교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다. 그 
외에는 종교로 인해 공개처형 당했던 종교인들을 목격했거나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종교 활동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대안 사상 혹은 신념 체계 
 
 옛 무속신앙의 잔재인 ‘점 보기’ 즉, 주체사상에서 주장하듯 사람의 운명이 그 

사람 자신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이나 다른 자연 현상에 달려있다는 
믿음이 북한 전역에 다시 등장했다. 점을 보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무속신앙이 
너무나 널리 퍼져 있어서 북한 당국이 그것을 없애기는 어렵다고 한다. 심지어 
북한 고위 당국자들도 점을 보러 다닌다고 한다. 많은 탈북자들은 1990 년대 
중반 기아와 사회 상황의 심각한 악화가 무속신앙의 재등장의 원인이라고 한다. 

 

 



 인터뷰 응답자 중 단지 극히 일부만이 평양에서 운영되는 세 개(곧 4 개가 
된다)의 교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다. 그 외 아무도 500 개의 ‘가정 교회’나 
가정 예배 활동에 대해서 들었던 바도 접했던 바도 없었다. 하지만 북한정부는 
이 가정 교회들이 북한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유엔에 보고한 바 있다. 응답자 
중 한 사람을 빼고 모든 사람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그런 활동들이 허가되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 내에 지하교회가 실재하는지 확정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 응답자들에게 북한의 지하교회나 비공식적 종교 활동을 
보거나 접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들 중 절반이 ‘아니오’라고 
단정적으로 답했다. 그 외에 사람들도 ‘아니오’라고 답했으나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종교인들 그리고 성경을 소지하는 등의 종교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형 등의 사례를 증언했다. 단지 2 명의 응답자만이 비공개 지하 교회 
망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종교 활동에 대한 처벌 
 
• 두 명의 응답자는 지하 종교 활동이 발각되어 체포된 사람들의 즉결 공개처형에 

대한 자세한 증언을 제공했다. 다른 응답자는 그녀의 오빠가 종교 활동에 
연루되어 처형당했다고 했다. 그러나 처형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 또 
다른 한 명의 응답자는 인민 보안성 요원으로서, 지하 종교 활동에 연루된 
사람의 공개처형에 대해 들었던 적이 있다고 한다. 게다가 그는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총 11 명이 체포된 두 사건과 연루되었던 적이 있다. 체포된 11 명 중 
두 명은 심문과정에 죽었고, 나머지 아홉 명은 처형당한 것으로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외 사람들은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공개 처형에 대해서 들었던 
적은 있다고 언급했다.  

 
• 수 명의 응답자는 성경이나 여타 종교 서적 소지는 구금 또는 처형당할 수 있는 

범법행위라고 했다. 한 응답자는 북한으로 송환되어 감금되었을 때 자기 집에서 
성경이 발견되어 잡혀 온 한 수감자를 보았다고 했다.  

 
 
북-중 국경지역의 종교 박해 
 

 국제 인권 조약들은 ‘자국을 떠날 수 있는 자유(the freedom to leave one’s country 
of origin)’를 명시해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것은 북한 형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유엔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정기적으로 많은 
탈북자들을 체포해서 강제로 북송하고 있다. 이는 1951 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정 33 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북송된 탈북자들은 보안원에 의해 극도로 잔인한 심문을 받은 이후에 경범죄 
수준의 지방 구금 시설인 집결소로 보내진다. 그 후 소규모의 지방 단기 
노동단련대로 보내진다.  
 

 응답자들은 종교의 접촉 여부는 탈북 조사 과정과 형벌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 응답자는 감옥에 있을 때 다른 6 명의 수감자가 ‘기독교 
신자’였다고 자백한 이후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다른 
응답자는 중국에서 북송된 후 계속되는 심문으로 조선족 교회에서 공부한 것을 
시인했고 그래서 심하게 맞았다고 이야기했다.  

 
 면담에 응한 탈북자들 중 2/3 가 중국에서 강제로 북송 된 적이 있었다. 그들 

모두는 조사 과정에서 탈북 사유, 국경 탈출 경로, 중국에서의 행선지, 
중국에서의 활동 등에 대한 사전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한다. 그 다음 1) 조선족 
교회에 다녔는지 그리고 2) 중국에서 남한사람들(북중 국경지역에서 선행을 
베풀며 인도주의적 활동을 하고 있는 종교 단체 활동가들)과 접촉을 
했었는지를 자세하게 질문 받았다. 조선족 종교인, 특히 남한 사람들과의 
접촉은 정치적 범죄로 간주된다. 다수의 응답자들은 중국에서 교회와 접촉한 
이유로 가혹한 박해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북한 내 존재하는 종교 생활 
 
 1960년대까지 김일성 정권은 북한 내에서 주체사상/김일성주의를 

체계화하면서 사실상 여타 모든 공식 종교 의식을 억압하고 폐지했다. 
1970년대에는 변화된 국제환경 때문에, 북한 정부는 고도로 제한되고 통제된 
조건 하에서 공식 종교 활동을 재허용 하기로 결정했다. 북한 당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불교, 천도교, 기독교, 천주교, 최근에는 
그리스 정교까지 포함된 일련의 종교 ‘연맹(또는 협의회)’을 통해서 고도로 
감시 통제된 종교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 오늘날 북한 내 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개의 범주 안에 속해있다. 1) 
공식적으로 인가된 종교 연맹에 참여하는 ‘해방 이전 구세대’ 종교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또는 그들의 자손들, 2) 공식적으로 허가된 종교 연맹에 
속하지 않고 외부에서 비 리에 예배하는 해방 이전 구종교인과 그들의 자녀들, 
3) 스스로 국경을 넘거나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과 왕래를 통해서 종교를 
받아들여 비 리에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 이번 조사에 의하면, 비록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긴 하지만, 평양에 두 

개의 기독교 교회와 하나의 천주교 성당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이들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해방 
이전 구 기독교인이거나 그들의 자식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외부에 
드러내고 다른 신자들과 함께 예배할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 교회는 

 



최소한 1995년부터는, 비록 정부의 감시 하에 있지만, 정기적으로 예배 활동을 
해왔다. 평양에 있는 교회의 신자들과 예배 참석자들은 조선노동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교회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대기자 명단이 상당히 길다고 한다.  

 
• 이번에 면담한 남한 사람들과 외국인들은 평양의 다섯 곳, 개성에 한 곳, 성천에 

한 곳 그리고 황해남도에 한 곳을 포함해서 북한 내에 여덟 개의 공식 허가된 
‘가정 교회’를 방문했다고 한다. 이 가정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하기 위해 모인 구세대 기독교인과 그들의 자녀들인 것이 
확인되었다. 공식적으로 허가된 가정 교회의 숫자와 규모에 관해서는 이번 연구 
과정에서 검증하지 못했다.  

 
• 북한에 로마 천주교 신부들은 없으며 성당이 하나 있지만 바티칸과 직접적인 

어떤 관련도 없다.  
 
• 남한의 천도교의 대표들은 김일성 대학교에서 종교를 연구할 수는 있지만 

북한에서 천도교의 신앙을 전파할 자유는 없다고 말했다. 천도교 신자들과 
‘교당’의 수는 이번 연구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다.  
 

 많은 응답자들이 북한의 유명한 산에 있는 몇 개의 절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절들은 ‘문화 유적지’로만 보존되고 있다고 했다. 아무도 이 절이 공개적 
종교행사를 위해 개방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또한 그 곳에 기거하는 
스님들도 본 적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절에서 진행되는 예불, 설법, 명상 등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국가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는 북한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관제 종교 

연맹의 비호 하에 진행되는 종교 활동은 북한 당과 정권의 선전 기관에 
불과하다. 허가 받은 종교 활동은 당국과 종교 연맹의 통제 하에서 진행된다. 
종교 연맹들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가입되어 통제를 받는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정권의 지도기관인 조선노동당에 의해서 통제 받고 
있다. 연맹 조직 안에는 연맹이 관할하지 않는 다른 신앙과 예배 활동을 허가해 
주는 절차나 담당 부서가 없다.  

 
  북한 연맹의 교회들과 남한의 교회들 간의 교류는 남북 화해를 위한 활동의 

매개로 이용된다. 그러나 종교 연맹의 감독 밖에서 진행되는 북한 외부의 
종교인들과 북한 사람들 간의 종교적 교류는 허가되지 않는다.  

 

 



제 1 장 
 

들어가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상, 양심,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상당히 부족하다. 북한 안에 들어가 현실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은 많은 
인권단체들과 유엔 그리고 미국정부에 의해서도 언급되어 왔다.  
 
북한정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유엔 인권상설위원회(역자 주, 유엔 인권상설위원회는 

ICCPR에 의거하여 각 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서 유엔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ssion)와는 다른 기구이다.2006 년 5 월에 재구성된 UN Human Rights 

Council은 유엔인권이사회로 번역한다. )는 2002 년 북한은 ‘ICCPR 18 조 사상, 양심,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북한 스스로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동시에 인권상설위원회는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없었음을 언급하면서 특정 권고사항을 집행할 것을 
북한에게 통지했다. 8  
 
유엔의 북한인권특사는 2004 년 의사 표현 그리고 집회의 자유와 함께 종교와 
신념의 자유는 북한의 6 대 ‘인권 문제’들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다. 북한인권특사는 
또한 북한이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과 모순되는 정보들 그리고 그 종교 
자유 정책의 순수성을 의심할만한 정보들을 입수했다고 했다.9

 
미 국무부의 2005 년 ‘국제 종교자유에 대한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정부는 
언론 기자들과 북한 내부의 인권상황을 알아야 하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마저도 활동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북한 내 종교인들의 
일상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 없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가 ‘최근 
정보의 부족’으로 10 년에 걸쳐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그것도 
“세 한 내용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10  
 
김정일 정권이 학자들과 기자들의 접근을 지속적으로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을 통해 탈북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북한의 여러 분야에 대한 

                                                 
8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상설위원회의 최종 입장(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1 년 8 월 27 일  UN Doc.  CCPR/CO/72/PRK. 
Para. 22. 

9  Vitit Muntarbhor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CN.4/2005/34, 
2005 년 1 월 10 일, p.16, para. 58. 
10  미 국무부, 국제 종교자유에 대한 2005 년 연간보고서 북한 부분(2005 Annual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North Korea”) (www.state.gov/g/drl/rls/irf/2005/51515.htm). 1999 년 
이후,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특별 감시 국가’로 지목했다. 이는 북한정부의 심각한 종교자유 유린 
때문이다. 

 

http://www.state.gov/g/drl/rls/irf/2005/51515.htm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해졌다. 많은 탈북자들이 1990 년대 중후반의 식량난 동안 
중국으로 탈출해 남한으로 들어 왔다. 남한은 탈북자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남한에는 현재 많은 탈북자들이 살고 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본 보고서는 최근 탈북자 40 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기초로 
해서 작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북한의 종교 자유라는 주제에 대해 
과거의 자료들에 비해 더 의미 있는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국제 감시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 담겨있는 정보와 
분석 내용은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더 상세한 이해와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면담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정부의 대외 공식 입장과 북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크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관한 북한의 공식 정책은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극도로 적은 수의 종교 활동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북한 
인민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번 증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역설하고 있다.11 그러나 사상, 양심,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대한 북한의 정책과 실상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유엔 인권상설위원회는 “회의적이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그 평가가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정부는 
공식적으로 국제 인권규약에 가입하여 국제적 기준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에 취합한 정보들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자국 내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해 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음이 분명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종교 자유 정책과 그 집행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끌어올리려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 아주 정확히 밝히고 있다.   
  
북한 당국은 어떠한 인권 유린도 그리고 어떠한 인권 문제도 북한 내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유엔 회원국들 가운데 인권 문제가 
없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인권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신경 쓰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국의 인권유린에 대한 발언, 고발 등은 북한을 고립, 압박, 
파괴하기 위한 선전의 일환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종교 활동: 개괄 
 
유사이래 천여 년 동안 한국 사람들은 다양하고 풍부한 사상 신념 체계를 
경험해왔다. 사실 한국은 철학과 종교 사상의 고유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상이 한국 사회와 역사에 미친 영향력은 외국에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강하다.  
 

                                                 
11 ICCPR의 이행에 대한 북한의 2 번째 정기 보고서. 유엔 문서(UN Doc. No. CCPR/C/prk/2000/2. para. 
111) 

 



한국에서 유지되어 온 많은 사상과 종교는 오늘날 북한의 종교와 역사적으로 
관련되어있다. 여기에는 물신 숭배적 무속신앙인 ‘샤머니즘’, 도교, 불교, 유교, 
신유교 그리고 천주교와 중국에서 유입된 다수의 종교와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나중에 한국의 북쪽 지역은 기독교의 가장 성공적인 선교 사례가 되었다. 19 세기 
말경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필리핀을 제외하고 가장 기독교화된 나라였다.  
  
한국 역사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또 다른 종교로서 ‘동학’ 즉 천도교가 있다. 동쪽의 
학문을 뜻하는 동학은 융합 토착 종교로 ‘천상의 도’를 믿는 종교이다. 천도교는 
1870 년대와 1880 년대에 한국 농민들을 격랑으로 몰고 갔으며 한국 현대사를 
바꾼12 세력들을 움직였던 종교이다. 세계 1 차대전이 끝난 직후 천도교와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독립시키기 위해 거대한 범민족적 집회인 
‘3.1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이 집회는 한국 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 중 
하나였다. 
  
한국 역사를 통틀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다양한 사상과 종교는 평화롭게 
공존했거나 심지어는 서로 다른 종교들과 합쳐지기도 했다. 불교는 천년 동안 
확실한 국가 종교였으며 단일 정치 단위와 국가를 건설함으로써 한국 최초의 
통일에 기여했다. 그에 반해 유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 남편과 아내, 아이와 부모, 
친구와 친구, 그리고 지도자와 백성들 간의 사회적 관계의 이론을 뒷받침 해주고 
있었다. 
 
한국은 17 세기와 18 세기 동아시아에서 가장 ‘유교화’된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까지도 거의 모든 한국사람들은 종교적 혹은 반종교적 신념과는 관계없이 
사회적 관계에 접근할 때는 기본적으로 유교적 관습을 따르고 있다. 이런 유교적 
전통은 남과 북의 공식적인 상징물에서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고대 도교와 
유교의 두 철학적 상징물로서 국기를 장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기를 보면 
3 개의 효(爻)’13로 이루어진 4 괘(卦)가 음과 양14을 둘러싸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북한은 사회주의권 국가들 중에서도 유일하게도 공산주의 상징인 망치와 
낫에 학자의 집필 붓을 더해 놓았다. 이는 북한이 철학 사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거기에다 김일성은 중국의 공산주의 지도자인 모택동과는 달리 유교의 요소를 
북한의 국가 사상이자 종교인 주체사상에 접목시켰다. 반면 모택동은 
문화혁명기간 중 홍위병들에 의해 분쇄되었던 ‘네 가지의 구습’들 중 하나로 
유교를 공격했다. 
 
                                                 
12 조선 왕정은 ‘동학 혁명’을 진압하기 이해 중국을 끌어 들였다. 중국의 개입은 일본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때문에 일본은 한국으로 군대를 보내 중국과 싸워 패배시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은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쟁을 했다.  1910 년 일본은 완전히 한국을 합병했다.  
13 ‘괘’는 네 개의 우주적 요소 즉 하늘(왼쪽 상단), 땅(우측 하단), 불(좌측 하단), 그리고 물(우측 
상단)을 상징한다.  
14 음양은 일반적으로 상반된 우주적 기운의 조화로운 균형을 일컫는다.  

 



한국 역사의 여러 시기마다 국가가 지원하는 사상은 ‘정통성’이라는 이름으로 
‘다양성’을 과감하게 억압했다. 대표적 시기가 14 세기 말경부터 20 세기 초까지의 
조선시대였다. 이 기간 동안 성리학의 ‘정통성’을 옹호하던 사람들은 불교를 거의 
완벽하게 억압했다. 불교 승려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몰수하고 절을 산 속으로 
내쫓았으며, 승려의 숫자를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승려 학교를 폐지하며, 수도 
서울에는 승려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했다. 조선 말기 북경 명나라 황실에 갔던 
한국사절단이 천주교로 개종해서 새로운 천주교 교리를 가지고 한국으로 
되돌아왔을 때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조선왕조의 성리학 교조주의자들은 
천주교 신자들을 몇 차례에 걸쳐 대학살 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동학을 발전시킨 
학자들 또한 박해하고 처형했다.  
 
20 세기 한반도에 중요하게 자리잡았던 비종교적 철학 체계 중에는 맑스-
레닌주의가 있다. 이는 일본에서 유학하던 한국 학생들과 중국이나 소련에서 
살았던 한국인들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맑스-레닌주의는 북한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으며, 현 북한 정권의 기본적인 정치담론을 제공하고 있다. 15  
 
김일성의 집권 기간 동안 북한 정권은 그의 지도 하에서 고유의 사상과 신념 체계를 
발전시켰다. 주체사상 혹은 김일성 혁명 사상(이 보고서에서 주체사상 또는 
김일성주의라고 언급했다.)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상은 북한의 고유 사상이면서 
동시에 전세계의 개발도상국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선전되었다.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주체사상은 수년에 걸쳐서 고도로 종교화 되었고 
심지어 사이비 종교적 성향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면담한 몇 명의 한국 
학자들은 북한은 진정한 신권체제로서 국민들에게 주체라는 ‘종교’를 강력하게 
강요하는 정권이라고 묘사했다.  
 
김일성 정권은 집권 기간 동안 주체사상/김일성주의 이외의 모든 사상과 종교를 
잔혹하게 억압했다. 1960 년대까지 모든 종교 활동을 폐지하고 금지한 나라로는 전 
세계에서 북한과 알바니아 오직 두 나라 밖에 없었다.16   1980 년대 말 수도 평양에 
세 개의 교회를 건축한 이후에도 북한은 종교인들을 지속적으로 처형했다. 물론 
국가의 지원을 받는 종교단체들은 상관이 없었다. 이번에 면담했던 탈북자들 
중에는 1990 년대 후반기 동안 종교인들의 공개처형을 목격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   
 
이 보고서가 시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38 도선 이북의 종교 자유 실태는 
이남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는 현저하게 다르다. 공식적으로 보고된 남북한 
종교인의 숫자 또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남한 인구의 대략 50%가 여러 종교들 
중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엔에 제출한 북한정부의 보고에 의하면 
‘인가 받은’ 5 개 종교의 신자 숫자는 전체 인구의 단지 0.2%에 불과하다. 이 

                                                 
15 최근 2004 년 유엔의 일반 회의 장소에서도 북한 고위 외교관들은 그들의 ‘신성한 사회주의’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결의를 분명히 천명하였다.  
16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교수, “North Korea’s Missionary Position,” Asia Times Online., 
2005 년 3 월 16 일 

 



보고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 하에서 공식 허가된 종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극적으로 감소하였는지 잘 보여 주고 있다.   
 

 



제 2 장 
 
사상, 양심,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 

 
 
이 연구의 기초가 되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보기 전에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을 살펴 보겠다. 북한의 공식 입장은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와 헌법을 통해 알 수 있다.  
 
유엔에 제출한 북한 정부의 공식 입장  
 
‘시민적, 정치적 제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ICCPR)’의 가맹국으로서 북한은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0 년에 북한은 유엔 
인권상설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헌법 68 조에 따르면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인민들은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종교 건물을 지을 
자유도 있고 사적, 공적 또는 공개, 비공개로 종교 의식을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도 있고 종교 단체를 조직할 자유도 있고 종교를 가르칠 
자유도 있다…… 
 
종교인들은 종교 단체를 조직하거나 종교 활동을 하는 데에 아무런 
제한도 없다…… 
 
국가는 종교 생활과 종교인들의 의식을 존중한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 건물과 시설들을 건축할 수 있다. 자신들의 
종교적 규범에 따라 종교 생활과 의식을 가질 수 있다.  
 
북한의 종교는 국가로부터 완전 독립되어 있고,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 어떤 종교도 차별 받거나 간섭 받지 않으며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어떤 종교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  
 
현재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카톨릭협회,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조선종교인협회 등의 종교 단체가 
존재한다.17

 

                                                 
17  시민,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이행에 대한 북한의  2 차 정기보고서. 유엔 문서 
번호CCPR/C/prk/2000/2, 2000 년 5 월 4 일, paras. 111-12, 114-15.  유엔 인권상설위원회는 ICCPR에 
의거하여 각 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추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유엔 인권상설위원회에 국가 공식 종교 기관의 신자, 종교 
건물, 목사와 신부의 숫자를 제시했다. 18   북한은 2천2백만 인구 중 40,000명의 
신자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다. 19  전체 인구에 비해 왜 신자의 숫자가 작으냐는 
질문에 북한 외교관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많은 신앙인들은 한국 전쟁 당시 죽었다. 종교를 가진 노인들은 
죽어가고 있고 젊은 세대는 종교에 별 관심이 없다…..20

  
북한 외교관은 이어 “종교는 국가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국가는 종교를 절대로 
차별하지도 간섭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21

 
이런 북한의 주장과 종교 신자 공식 통계에 대해서는 8장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다.  
 
북한 헌법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문서에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북한 헌법의 
다른 조항들을 보게 되면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이해된다. 실제로 
이 조항들은 본 보고서에 기재된 북한의 종교에 대한 제약과 탄압이 왜 일어나는지 
분명히 설명해준다.  
 
북한이 유엔 인권상설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인용한 1998년 헌법 68조에는 
핵심적 구절이 빠져 있다.  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의 68조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강조는 
필자가 함) 

 
북한은 유엔 인권상설위원회에 종교 행위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했지만 
68조의 세 번째 문장 즉,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은 헌법의 ‘종교 신념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임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 게다가 ‘외세’ 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등의 내용은 ICCPR 

                                                 
18북한이 유엔 인권상설위원회의 우려 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제출한 답변서, 유엔 문서 번호# 
CCPR/CO/PRK/Add.1, 2002 년 8 월 5 일. 
19 전체 인구 대비 종교 신자의 숫자가 너무 작은 데다 유엔 인권상설위원회에 보고된 다른 자료를 
기초로 인권상설위원회는 북한에서 ICCPR의 종교 및 신앙 자유에 대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ICCPR/CO/72/PRK/Add.1,  2002 년 월 5 일 para. 22). 
20  인권상설위원회 1946차 회의 요약 보고서: DPRK, 30/10/2001.  CCPR/C/SR.1946 (Summary 
Record). 
21 Ibid. 

 



아래서 종교를 제약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근거들이 아니다.22  뿐만 아니라 68조에 
명시된 자유의 범위는 국제 규범에 명시된 것에 비해 훨씬 협소하다. 
 
한반도의 과거 역사를 생각한다면 남과 북 모두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는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수긍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23  그러나 이 조항은 
종교 및 신념의 자유를 헌법에서 제약하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특히 불교, 
기독교, 유교, 성리학, 심지어 맑시즘까지 한반도 내의 주요한 종교 사상은 모두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동시에 68조에서 누락된 이 
부분은 북-중 국경지대에서 자행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종교 박해가 왜 
일어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종교 자유에 대한 이와 같은 광범위한 헌법적 제약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종교 
자유의 범위 자체도 국제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협소하다. ‘종교, 신념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존중은 ‘종교 건물을 짓고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것’에만 국한된다. 
따라서 북한 헌법에 규정된 이 자유의 범위는 종교, 신앙, 예배, 설법, 교리 강의 
등을 모두 허용하는 ICCPR 등 국제적 기준에 비해 상당히 협소한 것이다. 24   
 
또 종교 자유에 대한 북한 헌법 조문은 인권 보장에 대한 특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68조에는 이 종교의 자유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granted)’된다고 되어 있다. 국제법에 따르면 시민의 권리는 국가의 
‘허용’에 의해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민권은 인간의 존엄성에 
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인정되고(recognized) 
존중(respected)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다. 북한 1998년 헌법 67조는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유도 상당 부분 다른 법 조항에 의해 
제약 받고 있다.  가령 다음과 같다.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 
적대분자들의 파괴 책동으로부터 인민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헌법 12 조)  
 

                                                 
22 ICCPR의 18 조 3 항은 종교 자유에 대한 제한은 오직 공공 안전, 질서, 건강, 도덕 및 타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한에서만 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에 의한 종교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엔 인권상설위원회 18 조 사상, 양심,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 총평 22 호 (General Comment No. 22) 참조, UN Doc. CCPR/C/21/Rev.1/Add.4, 
1993 년 7 월 30 일, para. 8. 
23 제 5 장 참조. 
24 해당 국제 규범 및 기준에 대해서는 부록 1 참조.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다. (헌법 41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 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 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헌법 42조) 
 

이 보고서에서 면담한 탈북자들의 생각과 경험들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이런 
헌법상의 제약은 북한 헌법에 규정된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들을 사실상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다. 

 



제 3장 
 

탈북자 40명의 체험과 의견 
 
 
I. 인터뷰 대상자들과 연구 배경 

 
이 보고서에는 40 명의 탈북자 인터뷰가 담겨 있다. 인터뷰 내용은 북한 내의 종교 
활동, 북한 정부의 공식 이념 집행 실상 등 종교, 신념의 자유 문제에 대한 것이다.25  
 
인터뷰 대상자 중 남, 여 숫자는 거의 비슷하다. 성별과 응답 사이의 의미 있는 상관 
관계는 없었다. 인터뷰 대상자의 과거 직업은 가정 주부, 상인, 교사, 학생, 공장 
노동자, 군인, 경찰, 건설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하급 정부 관리 등 다양하다. 
그러나 직업과 응답 상의 특정 상관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73 세 1 인, 60 대 4 인, 20 대 1 인이고 대부분의 응답자는 30 대 초, 
중반이었다. 탈북한 시기는 1989 년 1 인, 1996 년 2 인, 1997 년 3 인, 2003 년 3 인, 
나머지는 1998 년과 2001 년 사이에 탈북한 사람이다. 하지만 탈북 시기와 응답 
상의 특정 상관 관계는 없었다.26   
 
여기 기록된 증언들은 2003 년 이전의 북한 상황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그 이후에도 상황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한다. 북한이 2002 년 
경제 개혁 조치를 취하고27 2004 년 형법 개정을 했지만 사상, 양심, 종교, 신앙의 
자유에 있어서 현저한 변화가 있지는 않다고 한다.  또 북한 정부도 지난 10 년간 
북한의 종교 자유와 종교 활동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즉 동일한 주장과 동일한 수치들만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응답한 40 명 탈북자들의 경험과 의견은, 북한 당국의 현 종교 정책이 동일하게 
집행되어 온 시기 동안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특이한 사실은 응답자가 평양에 거주했는지 여부가 대답의 차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28  평양에 세 개의 공식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 사람은 외국인들만의 교회일 
것이라 대답했고, 또 한 사람은 그 교회들은 외국인들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 

                                                 
25 이 보고서 연구 방법 관련해서는 부록 참조 
26 한번 이상 탈북한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다. 이들은 중국 공안에 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다. 그들이 강제 송환된 이후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4 장에 서술되어 있다. 시기별 탈북 
통계는 서울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으로 탈북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27 경제 개혁 조치는 다양한 상품 시장을 인정하고 식량 가격을 시장 가격에 맞게 현실화 시킨 
것이다.  
28 북한 내 여행의 자유는 제한되어 있다. 평양 거주는 정치 엘리트들과 고급 노동자들의 특권이다.  

 



것이라 했으며, 다른 사람은 자신이 교회를 다닌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중국이나 한국에 있는 교회와 같은 ‘진짜 교회’는 아닐 것이라고 대답했다. 
 
인터뷰 질문 문항 
 
질문 문항은 북한의 사상, 양심, 종교, 신념의 자유의 여러 측면들을 알아보기 위해 
고안되었다. 첫 번째 질문은 간명한 개방형 질문이었다: 북한에 사상, 양심, 종교 및 
신앙의 자유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다른 질문들은 (1) 공식 허가된 종교 의식과 활동을 본 적이 있는지 (2) 불교 경전, 
성경 같은 종교 경전을 본 적이 있는지 (3) 신부, 목사, 스님 같은 종교인들을 본 
적이 있는지 등이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같은 종교 기념일을 알고 
있는지와 탈북하기 전 종교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던 것이 있었는지도 질문에 
포함되었다.  
 
북한 헌법은 주체사상 또는 김일성주의가 북한의 공식 국가 사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주체사상은 종교에 가깝다. 때문에 공식 ‘신념 체계’로서 
주체사상/김일성주의의 전파와 실행에 관한 질문들도 몇 있다. 
 
다른 사상, 신념 체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도 포함되었다. ‘지하’ 교회, 불법 
비  종교 활동을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종류의 것인지도 물어 보았다.29   
 
마지막으로 탈북자들이 중국에 체류할 당시 종교 체험이 있는지의 질문도 있었다. 
중국 당국에 체포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을 때 그런 종교 관련 경험에 대해 
어떤 처벌이 있는지도 질의되었다.  
 
 
II. 종교 자유에 대한 체험   
 
개괄  
 
첫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응답자들이 북한에는 종교 및 신념의 자유가 
없다는 대답을 했다. 그 이유로 네 가지를 들었다. 우선 모두 북한의 광범위한 
반종교 선전에 대해 증언했다. 둘째, 아무도 북한 주민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평양의 세 교회를 알고 있는 세 
탈북자들은 그 교회가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30   셋째, 모든 
응답자들은 종교 활동에 관련된 사람들은 사형 또는 구속이라는 중벌에 

                                                 
29 공식 국가 종교나 사상은 국제 규범상 금지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런 국가 종교, 사상이 다른 
종교를 금지 또는 차별하는가 하는 것이다. 
30 한 탈북자는 봉수 교회를 알고 있었다. 그는 평양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당의 지시에 의해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그 친구는 그 교회 예배에 나가면서 성경은 진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처해진다는 사실을 목격했거나 들은 적이 있었다. 넷째, 모든 탈북자들은 
주체사상만이 북한 내의 유일 사상이며 공식 종교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학교, 당 뿐만 아니라, 소년단, 청년동맹 같은 국가가 조직한 청년 단체나, 
학습반31과 같은 마을이나 공장의 성인 정치 교육 모임에서는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 가르친다. 실제 모든 응답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는 말은 맑스의 표현이지만 다수의 응답자들은 그것이 
김일성의 말이라고 믿고 있었다.32

 
또한 많은 탈북자들은 북한 TV 에 방영된 몇몇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했다. 영화 
「성황당」은 종교를 ‘사악한 미신’으로 규정했다. 「최학신 일가」라는 드라마도 
있다. 최씨는 가공 인물로서 일제 시대 안수를 받은 기독교 목사이다. 그는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기독교 신앙을 고수했다. 그의 아들은 남한으로 공부하러 
가서 한국 전쟁 때 미 제국주의의 스파이가 된 것으로 묘사된다. 최씨 어머니는 
전쟁 중에 살해 되었고 그의 아내는 미쳐 버린다. 그의 딸은 미군에게 강간당한다. 
이 드라마는 최씨가 그의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그의 가족이 
고통을 받는지 묘사하고 있다. 다른 반기독교적 TV 드라마로는 「어머니의 
소원」이 있다. 
 
종교에 대한 비방은 일반 언어에서도 만연해 있다. 가령 ‘예수쟁이’라는 표현은 
기독교 신자를 일컫는 비속어이다. ‘중대가리’는 불교 스님에 대한 비속어이다.  
 
응답 내용 
 
첫 번째 질문은 간단하다. “사상, 양심, 종교 및 신앙의 자유가 북한에 
존재하는가”였다. 33   두 가지의 약간 다른 표현을 쓴 대답이 있었지만 실제로 
40 명의 탈북자는 모두 ‘없다’ 또는 더 강한 어조로 ‘불가능하다’, 또는 ‘있을 수가 
없다’고 대답했다.  
 
표현이 다른 두 답변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종교 자유가 없지만 사적인 차원에서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와 “주체사상이나 김일성주의 이외의 믿음을 비 리에 가질 
수 있다.” 였다. 그러나 이 두 응답자는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사상은 오직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밖에 없다. 종교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종교를 믿게 
되면 정치적으로 매장 당한다.”고 답변했다. 물론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절대 외부에 표명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노동당을 강력 옹위하게 
하기 위해 곁가지들은 잘라야 한다고 말한다.”  
 

                                                 
31 이 학습 모임들은 참가하는 날에 따라서 명명되었다. 가령 수요 학습, 목요 학습 등으로 말이다.  
32 이 말은 「김일성전집」 5 권, 174 쪽에 나와 있다.  
33 탈북자들은 남한에서 모두 종교의 자유를 경험했다.  

 



두 번째 질문은 첫 질문 답변에 대한 설명 즉 북한에는 왜 종교의 자유가 없는가를 
묻는 것이었다. 다양한 답변들을 통해 우리는 탈북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응답자 1: “종교는 아편으로 간주된다.” 
 
응답자 2: “김일성사상 이외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응답자 3: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는 것 자체만으로도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김일성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응답자 4: “김정일 독재정권이 유지되는 한 종교의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신앙을 
갖는 자에게는 처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응답자 5: “북한의 사상체계 자체가 수령유일주의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사상의 
중심이 되는 철학이 주체철학인데, 그것은 김일성 중심주의가 기본을 이루고 있다. 
김일성이 중심이므로 그 외의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응답자 6: “북한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 했었고 중국에 와서 깨달은 내용이다. 
북한에 신앙의 자유를 주게 되면 김일성 신격화가 폭로되어 신격화가 무너질까봐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 같다. 신앙의 자유를 주게 되면 지금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응답자 7: “종교에 대해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김일성의 교시에 
‘종교는 아편과도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응답자 8: “북한체제 하에서 종교란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탈북하기 전까지 종교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거나 들어본 바가 전혀 없다.” 
 
응답자 9: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데, 구역마다 있는 인민반장이나 
조장들로 인해 더 이상의 숨길 수 있는 것(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없다.”  
       
응답자 10: “말을 배우면서부터 ‘김일성 원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 
완전히 막혀진 틀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응답자 11: “헌법에는 허용한다고 하지만 김일성 자체가 김일성주의라는 
종교이론을 내세우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 10 대원칙 등으로 종교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34   
 
응답자 12: “아예 종교에 대해 들어본 일이 없다.”  
 
                                                 
34 11 번 응답자는 전 국가보위부 간부이다. 부록의 ‘당의유일사상체계 10 대 원칙’ 참조 

 



응답자 13: “북한주민은 무식하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말하는 대로 순진하게 그대로 
믿는다.”35

 
응답자 14: “종교의 개념 자체가 ‘아편과 같다’, ‘인민의 사상을 마비시킨다’ 
등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종교는 이미 58 년 제 4 차 
당대회 때부터 뿌리를 뽑았기 때문이다.” (역자주: 당대회는 3 차가 56 년 4 월, 4 차가 

61 년 9 월 로 응답자는 58 년 종교인에 대한 대박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응답자 15:  “그 이유는 법적으로 당조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있을 수 없다. 지하교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종교를 전파하는 단체나 선교사를 만나면 국가보위부에 의해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응답자 16: “북한에서는 종교를 믿는 사람은 특히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고 얼빠진 사람이라고 국민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응답자 17: “학교 학급시간에 반종교선전을 교육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조차 없다.”  
 
응답자 18: “종교라는 이유 때문에 배척/고문 등을 당한다. 사상교육을 받을 뿐이다. 
그래서 그 장벽 안에서 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당하고 총살을 당한다.”  
 
응답자 19: “북한전체가 하나의 종교이다. 커다란 종교의 틀이다.” 
 
응답자 20: “김일성이 신격화되어 있고 신이 김일성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김일성을 신격화한다는 의미는 김일성을 절대화 하기 위함이다.”  
 
응답자 21: “북한에서는 종교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응답자 22: “부처나 스님도 모르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우상을 섬기면 
나라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밖에는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응답자 28: “종교탄압이다. 주체사상은 하나이기 때문에 종교로 인하여 주체사상을 
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응답자 29: “초등학교 때부터 김일성 사상교육을 받는다. 위에서 내려오는 각본 
같은 기본 틀에서 유지된다. 자유 의사나 행동을 할 수 없다. 철두철미하게 
조직되어 있고 체계적인 틀 안에서 움직인다.”36

 

                                                 
35 13 번 응답자의 어머니는 기독교 신자이다. 자기 딸에게 은 히 기독 신앙을 가르쳤다.  
36 29 번 응답자도 전직 국가보위부 간부이다. 

 



응답자 30: “김일성 체제이기에 오직 혁명 사상에 대해서만 배운다. 어릴 때부터 
교육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종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응답자 31: “법 조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나오는 항목이 있지만, 그 다음의 
항목에는 탄압의 자유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종교로 인해 핍박을 당할 
경우 고소할 곳이 없다.”37

 
응답자 32: “학교 다닐 때 중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는데 종교를 나쁘게 
받아들이게끔 가르친다.” 
 
응답자 34: “이 곳에서는 신앙의 자유라는 것을 국가가 인정해서 교회에는 
십자가를 걸어 놓고 하는데 그곳에서는 그게 없다. 공산주의, 주체사상밖에 없다. 
그곳에서는 종교를 믿는 것이 최고의 범죄이며 제일 큰 제재 조치를 당한다. 종교를 
믿으면 정치적으로 매장을 당한다.”  
 
응답자 35: “우리는 북한에서 김일성 민족이라 한다. 사상은 김일성 사상밖에 
없으며 주체사상 외에는 허용 되지 않는다.”  
 
응답자 36: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총알 먹는다.”  
 
응답자 37: “정권 자체가 아이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키니까, 말하자면 종교는 한 개 
신을 선전하는 것이다. 없는 신을 만들어서 종교적으로 세뇌 교육을 시켜서 
공산주의를 말살시키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교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서 사람을 끌어 모으기 위한 조직이다라고 배웠다. 군대 있을 때 종교를 
믿으면 돈의 유혹에 빠지고 종교는 순진한 사람들을 꼬여내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웠다.” 
 
응답자 38: “종교는 정신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아편, 마약과 같다고 말하며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한다.” 
 
 
 
III. 종교 활동에 대한 인지 및 참여 
 
요약  
 
두 번째 질문은 응답자들이 본인이 성장하거나 일한 도시나 마을에서 예배 등의 
종교 활동을 본 적이 있는지, 또 스님, 목사, 신부 또는 천도교 법사 등을 만난 적이 

                                                 
37 이 내용은 북한 헌법에 대한 약간의 혼동을 줄 수 있다.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반종교 선전을 종교 탄압과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다. 마치 종교 탄압이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반종교 선전의 
자유는 최근 북한 헌법에서는 제외되었다. 

 



있는지, 또 성경, 불경 등을 본 적이 있는지,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등을 알고 
있는지 등이 포함되었다. 이 질문의 대답이 ‘아니오’ 일 경우, 추가 질문으로 중국에 
가기 전 종교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물어 보았다. 대부분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조선족이나 한국인 종교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응답은 ‘아니오’ 였다. 탈북자들은 종교 활동이나 예배 장소, 종교 관련 
서적, 성직자들을 북한 내에서는 본 적이 없었다. 몇몇은 산에 문화 유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사찰이나 사당을 본 적이 있다고 했으나 스님이나 종교 의식이 
거행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몇몇 탈북자들은 종교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종교에 대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학교나 국영 매체에서 본 반종교 선전을 통해 
종교에 대해 알게 되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종교를 인지하게 된 계기가 종교 
문제로 공개 처형된 사례를 목격하거나 전해 들음으로써 였다. (공개 처형을 
목격한 두 사람과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들의 증언은 4 장에 수록되어 
있다.) 대부분은 북한을 탈출하기 전에는 공식적인 종교 활동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었다. 북한 정부가 주장하듯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산하에 존재한다는 500 여 
개의 가정 예배 처소를 목격하거나 심지어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응답 내용  
 
1 번 응답자는 함경북도 김책시에서 어떤 종교 활동도 본 적이 없었다.  
 
2 번 응답자는 회령에서 어떤 교회나 절도 본 적이 없었다. 회령시 영화관이 한 때 
교회 건물이었다는 것을 들은 적은 있다. 평양 력포구역에 살 때 무진리에 있는 
절에 가본 적은 있었으나 스님은 없었고 할아버지 내외가 빈집과 우물만 남아 있는 
절 터에서 청소하며 지내고 있었다.   
 
3 번 응답자는 함경북도 무산에서도 불교, 기독교, 천도교 관련 건물이나 종교 
의식을 본 적이 없다.  
 
4 번 응답자는 할머니로부터 기독교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할머니는 
크리스마스를 특별히 챙기셨다고 한다.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언더우드는 조선에 온 초기 기독교 선교사인데 북한에서는 반기독교 선전을 위해 
그를 미제의 스파이라고 비난한다.) 그녀는 또 김일성 부모가 기독교 신도라고 
알고 있었다.  그녀는 종교인을 만나 본 적은 없지만 성경을 소지한 죄로 처형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다.38   
 
5 번 응답자는 부모가 일본 출신이어서 기독교와 불교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는 
1986 년 방영된 종교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어머니의 소원」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다. 그는 북한에서 스님, 목사, 신부 등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문익환 

                                                 
38  자세한 내용은 4 장 참조. 

 



목사를 TV를 통해 본 적이 있다.39 함경남도 함흥 성천강 구역에는 천도교 예배당, 
절, 교회 등은 없었다. 그는 평양의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당시 존재하였던 봉수, 
칠골 교회와 장충 성당 이름은 알고 있었다. 40   
 
6 번 응답자는 1980 년대 중반 외국 영화를 통해 기독교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함경북도 온성에서는 어떤 종교 관련 시설도 보지 못했다.  
 
7 번 응답자도 무산에는 교회나 절이 없다고 했다. 그가 종교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영화 「성황당」을 통해서였다. 이 영화는 기독교를 미신이며 침략의 도구이고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는 간첩이라고 묘사했다. 북한에 있을 때 그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 사진을 보고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그는 평양에 있는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주교연맹, 조선기독교연맹 등을 알고 있었으나 이들은 
단지 대외 활동 목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었다.41

 
9 번 응답자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6 살 때인 1947 년까지 교회에 다녔다. 
그녀의 오빠는 목사였다. 평안북도 철산에 살았고 결혼 후 평양에 잠깐 살기도 했다. 
목사인 오빠가 체포되어 함흥의 오로수용소로 갔다. 그 뒤 그녀는 평양에서 
추방되어 함경북도 경성의 북창 노동 지구의 공장에서 일했다. 그녀는 한국 전쟁 전 
유년 시절을 제외하고는 평양 철산이나 북창 노동 지구에서 어떤 교회나 종교 
건물도 보지 못했다.  
 
10 번 응답자는 청진 근처 문화 유적으로 지정된 절을 알고 있었다. 거기에 스님은 
없었다. 교회나 목사에 대해 아는 바는 전혀 없었다.  
 
14 번 응답자는 함경북도 온성에는 어떠한 종교 관련 시설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반종교 영화인 「성황당」과 「최학신 일가」에서 기독교와 불교에 대해 
알게 되었다.  
 
15 번 응답자는 국가보위부 간부였다. 그는 “물론 평안남도 남포나 평원군에서 
목사, 신부 등 성직자나 예배당을 본 적은 없다. 법에 따르면 노동당 이외의 다른 
종교를 가지면 안 된다.”고 대답했다. 
 
16 번 응답자는 함경남도 함흥에서 어떤 종교 시설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함흥에서 종교 신자들이 체포된 사실을 들은 적은 있다.  
 
17 번 응답자는 평안북도 피현군 출신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65 세 여성이다. 
1947 년까지 교회에 다녔다. 최근에 피현군에는 어떤 종교 관련 건물이나 성직자는 

                                                 
39  문익환 목사는 유명한 한국의 목사로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1989 년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을 만났다. 한국에 돌아온 뒤 문 목사는 한국의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 하에 구속되었다. 문 
목사와 김일성과의 만남은 북한 TV에서 자주 방영되었고 응답자 중 여러 사람이 이를 보았다..  
40 이 교회들에 대한 사진과 설명은 8 장 참조. 
41 실제 종교 관련 단체들의 목적은 대외 활동이다. 8 장 참조할 것. 

 



없다고 한다. 그녀는 ‘선전실’이 과거 붉은 벽돌 교회 건물이었다고 알고 있었다. 한 
때 피현군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으나 한국 전쟁 이후 다수가 월남했다. 남아 
있던 사람들은 차별 받아서 공장에서 일해야 했고 대학에 다닐 수도 없었다.  
 
18 번 응답자는 함경북도 무산이나 혜산에서 종교 관련 건물을 본 적이 없다. TV 를 
통해 묘향산에 역사 유적으로 남아 있는 절을 본 적은 있다. 1999 년 5 월 성경을 
반입한 죄로 잡힌 사람들의 처형소식을 들을 적은 있다. 그러나 직접 보지는 못했다.  
 
19 번 응답자는 함경북도 샛별군에 살았다. 강원도 회양군에서 5 년간 군 복무를 
했다. 그리고 2 년간 평양에서 대학 생활을 했다. 그는 그 어떤 곳에서도 종교 
시설을 본 적이 없다. 군에 있을 때 지하 교회 연루된 혐의로 5 명이 공개 
처형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42

 
21 번 응답자는 함경남도 고원군에서 어떤 절, 교회, 천도교 예배당을 본 적이 없다.  
 
22 번 응답자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어떤 절, 교회, 천도교 예배당을 본 적이 없다. 
 
23 번 응답자는 평안남도 선천, 개천과 강원남도 원산에서 어떤 절, 교회, 천도교 
예배당을 본 적이 없다. 영화 「성황당」을 통해 종교에 대해 알았다. 성황당은 
기독교, 불교를 나쁘게 묘사하고 ‘자신의 운명은 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을 
선전한 영화이다. 기독교에 목사가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문익환 목사가 김일성을 
만날 때 알게 되었다. 당시 문목사가 김일성을 만나는 것을 보고 “종교인은 
우매하고 나약한 사람의 대표인데 왜 저런 사람을 만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29 번 응답자는 함경북도 은덕군에 절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1960 년대 초반 이후 
스님은 없었기 때문에 그 곳에 불교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에 지하 교인들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30 번 응답자는 함경북도 온성에 어떤 절, 교회, 천도교 예배당을 본 적이 없다. 
 
34 번 응답자는 함경북도에 어떤 종교 관련 시설도 없다고 했다. 그녀는 함경북도 
경성 가까운 산에서 절을 본 적이 있지만 “나 같은 일반 사람들은 출입할 수 
없다”고 했다. 칠보산의 검불사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다.  
 
37 번 응답자는 ‘문화재 형식으로 남아 있는’ 강원남도 원산의 절에 몰래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노인네들은 꽤 알고 있다. 그곳에서는 믿음이 있어도 표현 
못한다.”그럼에도 상황은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 “1987 년 군대 있을 때 황해도 
강령에서 늘 지나다니던 길에 있던 집이 어느 날 헐리고 그 집 사람들은 사라졌다. 
그래서 물었더니 그 사람 아버지가 기독교였다는 것이 밝혀져 온 집안이 관리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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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고 했다.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다. 탈북자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 
나가다가 잡혔지만 주웠다고 하면 봐주는 일도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바로 
죽였다.”            
 
IV. 국가 공식 이념 

 
요약   
 
북한 헌법 3 조에는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11 조에는 노동당의 영도적 지위를 언급하고 있다. 김정일은 그의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주체사상과 ‘김일성혁명사상’이라고 알려진 김일성주의를 
통합했다. 북한은 이 통합 이념을 유일 사상 체계로 선전했다. 43  탈북자들은 이 
이념을 북한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사상신념 체계이자, 1945 년 이전 일본의 ‘천황 
숭배’와 비슷한 김일성에 대한 준신격화로 이해하고 있다.44

 
인터뷰에는 응답자의 주체사상/김일성주의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실제 모든 응답자들은 평생에 걸쳐 사상 교육과 세뇌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 세뇌는 아이들이 말을 깨치기 시작할 때 
“어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는 말을 배움으로써 시작된다. 그리고 
직장이나 김일성혁명사상연구소, 학습당, 또는 연구실 같은 준종교적 기관에서 
강제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응답자들 답변 중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면 응답자들이 
이념 교육 모임에 서로 다른 요일에 참가한다는 것, 그리고 그 연구실을 부르는 
이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45   또 꼭 참가해야 되는 날짜 수에도 차이가 좀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공통적인 것은 이 장소들이 일반적인 사회 교육 
목적을 넘어 신격화의 공간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은 또 공식적인 학습은 여러 형태의 노동당 통제가 수반되었고 교육 활동 
특히 노동당이 지도하는 소모임 토론은 직장이나 마을에서 의무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런 모임은 ‘생활 총화’ 그리고 ‘호상 비판’이라 불렸으며 이 
모임을 통해 혁명 사상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줬다.  
 
응답 내용 
 
다음 답변은 주체사상/김일성주의에 대한 응답자들의 경험이나 생각을 잘 
보여준다. 
 
응답자 2: “‘김일성혁명 학습관’은 종교시설과 같은 분위기이다. 의무적으로 
가야만 한다...... 여기 빠지면 안 된다. 화요일 학습 모임, 수요일 강연회, 금요일 
생활 총화가 있다.  주체사상을 문답식으로 시험을 보기도 한다.” 
                                                 
43 자세한 사항은 7 장 참조. 
44  김일성 신격화에 대한 일례로서 이 보고서 부록에 있는 북한 헌법 전문을 참조할 것. 
45 사상연구실, 학습당 같은 용어도 있다. 

 



 
응답자 3: “주체사상과 김일성 혁명 사상에 대해 학습당(김일성혁명사상 
연구실)에서 이뤄진 화요 학습, 직장에서의 목요 강연회, 매주 금요일 직장의 
작업반에서 이루어진 생활총화를 통해 배웠다.”   
 
응답자 5:  “각 구역에서 수요일마다 ‘김일성 혁명역사 사상연구실’에 가서 
주체사상에 대해 배웠다(수요학습)...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하면 이 
때부터 인사말로 ‘김일성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배우면서 자란다. 김일성 
부자 외에는 듣는 바가 없는 시스템 하에서 성장하기에 그 외의 것은 들어올 여지가 
없다.”  
 
응답자 6: “가정주부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낮 시간에 참석하였다... 그 시간에 
맞추어 의무적으로 참가한다. 장소는 온성군 주원탄광의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연구실이다. 그곳의 분위기는 도서관은 아니며 매우 숭엄하고 신성한 곳으로 
종교적 전당이다. 떠들어서도 안되며 엄숙한 몸가짐을 가져야 한다. 충성을 
표현하기 위해 아침 새벽에 일찍 김일성동상이나 구호판, 유화(그림) 등을 
청소하러 나가고 꽃다발을 가져다 놓기도 한다.        
김일성동지혁명사상 학습실에도 꽃다발을 가져다 놓는다. 또 혁명사상연구실을 
청소하기 위한 걸레를 만들어 바치기도 한다. 또 김일성 초상화를 닦거나 책, 사진 
등을 깨끗하게 닦는 일도 충성심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김일성주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주의한다. 불만을 표시했다가는 아무도 
모르게 없어진다.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앞에 세워 놓고 사상비판을 제기한다...  
또 왕재산 혁명 사적관이란 곳이 있다. 온성읍에서 3-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명절 때마다 그 곳을 방문해야 한다. 설, 2.16, 4.15, 7.8(김일성 서거일), 9.9, 
10.10 등 1 년에 6 번 참가해야 한다.” 
 
응답자 11: “김일성 자체가 김일성주의라는 종교이론을 내세우면서 
당유일사상체계 10 대원칙 등으로 종교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무산에는 ‘김일성 
동지 혁명역사연구실’이 있다. 종교적인 전당과 같다. 들어갈 때부터 엄숙하게 
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곳에 갈 때는 정장차림의 깨끗한 옷을 입고 신발에 흙이 
묻어서는 안 되고 안에 들어가 떠들어서도 안 된다...  초상화를 닦는 걸레, 비누 
등을 보관하는 청소 도구함을 ‘정성함’이라고 부르며 연구실 정면 벽에는 김일성 
초상화가 걸려있고 앞 단상에는 석고상이 놓여있다. 또한 삼면 벽에는 김일성의 
어린 시절부터의 사진과 그림들이 걸려있다. 주 1 회 정도 모여 주로 강연을 듣고 
때로 토론을 할 때도 있다.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김일성만을 생각하고 김일성에게만 충성해야 한다. 
새벽마다 말씀단(돌비), 만수 무강탑, 동상 등을 닦고 김일성 사망 시에는 온밤을 
동상 옆에서 추모하기도 했다.”   
 

 



응답자 14: “농촌에는 농민들이 학습하는‘혁명사상연구실’이 있다. 철도 노동자와 
광산 노동자를 위한 철도혁명사상연구실, 광산혁명사상연구실 등은 따로 있다. 일 
주일에 두 번 정도 가서 공부하는데 시간은 화, 목 저녁 5:30-7:00 이다. 학습내용은 
주로 ‘주체사상에 대해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청년들은 주체혁명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자’ 등 김일성, 김정일 문집 등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답을 
불러주고 베껴 쓰게 한다. 그리고 두 주나 한 달에 한번 정도 작업반, 초급단체 
등에서 문답식 경연을 한다. 당 규약 1 조 1 항에 위대한 김일성 수령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충성으로 우러러 모셔야 한다는 
내용은 죽을 때까지, 살아도 죽어도 모셔야 된다고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석고상, 
동상, 초상화를 정중히 모셔야 된다고 되어 있다.”     
 
“나는 주체사상이 폐쇄적이다, 억압적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해봤다. 그것이 
응당하다고 믿은 것이다.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것을 수령님이 창시했다라고 믿으면서 진짜 위대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11 년 동안 의무교육 받으며 철 따라 추울 때면 옷을 
주시는 배려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김일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것이다.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 정말 내 아버지가 죽었을 때만큼 슬펐다. 아마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도 다 그럴 것이다.  
자랄 때부터 세뇌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김일성으로 인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다고 배웠고 부모와 환경을 통해 그렇게 믿게 되었다. 갓난 아이 때에도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배웠다. 또 앉았다 일어나도, 어디를 가도 
김일성 원수님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응답자 18: “김일성 동지 혁명 사상 연구실에 자주 갔다. 가기 싫어도 일 주일 또는 
이 주일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간다. 혼자서는 자유롭게 갈 수 없다. 종교적인 
전당처럼 정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가야 한다. 경배하는 자세로 의상도 단정히 하고 
신발 벗고 덧버선을 신고 ‘김일성 동지 학습론’이란 책을 들고 간다. 벽마다 김일성 
혁명 내용의 액자를 붙여 놓았고, 앞에 있는 김일성 동상과 초상화에 돌아가면서 
먼저 인사한다. 학교, 공장마다 다 있고 규모는 다 다르다.”  
 
“김일성주의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허용이 안 된다. 무조건 복종하고 의무적으로 
간다. 그렇지 않으면 반동으로 몰리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비판 대상이 된다. 참가 
안 했을 때, ‘왜 안 나왔습니까?’, ‘원인은 무엇입니까?’라며 질문한다.”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사람들은 1) 강연회시 질문 할 때 대답을 
잘하고, 2)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3) 장군을 흠모하는 노래를 부르고, 잘 나서서 
동원하고, 4) 새벽에 사적지를 참배하고 청소한다.  
집에서 혁명사상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학교(중/고)다닐 때 그 지역 
제지공장에 김일성 부자의 현지지도 사적비가 세워져 동네 친구들까지 ‘장군님 
가셨던 길’을 쓸고 사적비에 꽃다발도 드리고 비오면 닦았다.  
 

 



응답자 19: “각 리마다 김일성주의 관련 공부하는 곳이 하나씩 있다. 전국적으로 약 
3 만개 정도는 될 것이다. 학습실, 연구실, 선전실이 있다. 학습실은 월요학습과 
화요학습을 하고, 연구실은 수요일과 금요일 모이며, 주간총화를 한다.”  
 
“주체사상은 중 2 부터 배운다. ‘주체철학’이라는 과목이다. 주체가 문제가 되어서 
북조선이 망하는 것이 아니다. 당 간부들의 부패가 문제가 되어서 현재의 어려움이 
생겼다. 나는 탈북하기 전까지 김일성과 김정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단지 당간부들의 비리가 문제가 되어서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욕 먹인다고 
생각했다.” 
 
응답자 20: “김일성 동지 혁명 역사 연구실이 있다. 예배당 같은 느낌이다. 김일성 
훈시실도 있다. 그 곳은 시와 군에서 김일성이 태어난 것 등 김일성에 관련한 
일체를 가르친다. 종교적인 장소같이 엄숙한 분위기이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정당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이며 자기가 개척한다라는 것을 들어보면 
당연하다고 믿는다. 다른 사상은 전하지 않으므로 철학도 김일성 사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김일성주의는 종교적인 시스템을 
대신한 것 같다. 김일성주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주체사상회의나 수요일 총화 등에 열심히 참석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서는 반감을 가진 성분은 있을 수가 없다. 북한의 기아와 빈곤의 문제는 이념 
문제를 제외하고 설명할 수 없다. 북한사람들은 이념을 겉으로 이야기는 하지 
못해도 지금은 반감을 가진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는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다.” 
 
응답자 21: “김일성 주의를 따르지 않는 것이 허용된 적은 없다. 모두 따라야 했다.”  
 
응답자 23:  “수시로 교육을 받는데 교육받는 곳마다 김일성 주의를 가르쳤다. 
인민학교 다닐 때부터 조금씩 주체사상에 대해서 배운다. 중학교 때 김일성 
혁명역사를 배우고 대학 때 집중적으로 자세히 배운다. 우리는 말꼭지 뗄 때부터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라고 배운다. 이것을 잘 하도록 부모들이 가르친다.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매일 닦고 초상화를 보며 위대한 수령이라고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세뇌되었고,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김일성이고, 
김정일이며, 당이었다.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이 있음을 배웠다. 첫째는 육체적 
생명이고, 둘째는 정치적 생명이다. 육체적 생명은 부모에게서, 정치적 생명은 
수령과 당과 더불어 영원하다고 배웠다. 그래서 육체적 생명보다 정치적 생명이 
나의 참다운 삶임을 믿었다.”  
 
“해당기관마다 김일성 연구실이 있는데 원래 출근 시간은 8 시 30 분이지만 빨리 
가는 사람은 매일 아침 6 시까지 가서 연구실 청소를 하곤 했다. 이것을 
‘정성사업’이라고 부르는데 부서, 과마다 매일 돌아가면서 담당이 맡겨진 사람들이 
가서 청소를 했다. 방, 책상, 사진을 닦고 했는데 당번이 아니지만 스스로 찾아가서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때는 부서에서 할당이 안 된 연구실 주변이나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눈이 오면 먼저 와서 치우고 일찍 출근해서 사진(초상화)을 닦고 했다.”  
 

 



응답자 30: “‘김일성 연구실’이라고 공장, 기업소마다 있다...도서관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고, 깨끗하게 입고 들어가야 했고 떠들면 안 된다. 특히 일하는 곳에서 
여자는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했다. 공장, 기업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이 
있었는데 무조건 가야 했다. 공장 바로 옆에 있었기에 1-2 시간 정도 배우고 바로 
일하러 가곤 했다. 학교에도 있었는데 5-6 살 유치원 다닐 때 집 안에 걸려있던 
사진(초상화)을 보고 부모님 앞에서 설명했던 기억도 난다... 보통의 북한 사람들은 
집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을 걸어놓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 사진은 
김일성이 ‘신’이고 그 분을 의지하자는 목적으로 걸어놓는다.”   
 
응답자 31: “‘혁명역사연구실’이라는 곳이 있었다. 북한의 학교와 직장 안에도 
이러한 장소가 있는데,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닌 의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 남한의 교회보다도 더 거룩하다...” 
 
응답자 34: “우리 기업소에는 ‘김일성혁명역사연구실’이 있다.’ 단체로 간다. 
기업소에서 학습하러 가는 날이 있다. 그때는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된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곳에서는 떠들어서는 안 된다. 
강의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받아 쓰기도 한다. 아주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이다.”  
 
응답자 35:  “ 매 군, 도, 시, 리까지  ‘김일성동지 연구실’ ‘김일성혁명사상 연구실’ 
등으로 불리는 곳이 다 있다. 강요되어 의무적으로 가게 된다. 날짜 시간을 
정해놓고 주 1 회 이상 가는데 안 가면 안 된다... 
그 곳은 엄숙한 분위기이다, 정숙해야 하고 교회에 가면 기도하는 시간처럼 
조용해야 한다. 옷차림도 단정해야 되고 여자는 반드시 치마를 입어야 하며 남자는 
양복을 입어야 한다. 또한 왼쪽 가슴에는 김일성 초상화를 모시고 가야 한다.”  
 
“김일성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은 마음 속으로는 가능하나 표현을 하면 안 된다. 
그들은 곁가지는 쳐야 열매를 잘 맺는 것처럼 조선노동당이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곁가지를 쳐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사상이 싹을 내지 못하게 해야 조선노동당이 
굳건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사진을 걸어야 한다. 가정이라고 생기면 다 걸어야 한다. 세대가 생기면 
당에서 알아서 내준다. 초상화만 있어야 하며 가장 바른 벽에 걸어야 하고 제일 
정숙한 곳에 모셔야 한다. ..   충성심이 높은 집에서는 초상화에 대고 개인 집에서도 
인사한다.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 데도 인사한다...   
 
동상에 꽃을 들고 간다거나 새벽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러 간다. 초상화는 잘 닦아야 
하는데 초상화를 닦는 걸레 등이 담겨있는 보유함이라는 것이 있다. 그 보유함에는 
벨벳으로 만든 걸레, 향수, 세수비누, 솔 등이 들어 있는데 향수는 검열 나올 때 
정도만 사용한다... ” 
   
응답자 36:  “송림은 제철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김일성이 몇 백 차례 방문하여 
사적관이 많았다.  그곳은 사상교육, 암송, 통달하는 곳이다... 주체사상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강제법이다. 대형 초상화 앞에서는 설날이나 김일성, 
김정일 생일에 꽃다발을 바치고 인사를 한다.  눈이 오면 쓸고, 꽃다발을 가져다 
놓는다. 유화로 된 초상화 옆구리가 퇴색되면, 자발적으로 칠도 하고 역사관 앞 
잔디밭의 풀을 뽑기도 한다.”  
 
응답자 37: “강원도 원산에는 ‘김일성혁명역사연구실’이 있다.  의무적이고 집단적, 
조직적으로 간다. 성당 같은 느낌이다. 옷도 깔끔하게 입고 가야 하며, 몸가짐도 
단정해야 하고, 그 안에서는 담배도 못 피운다.  들어 갈 때는 반드시 신발도 벗어야 
하고 그곳에서는 농담도 하면 안 된다. 성당보다 더한 경건한 느낌이다. 당책임자가 
김일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찬송가 부르듯이 노래도 부르는데 처음에 부르는 
노래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이다. 또 끝날 때는‘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라는 노래를 부르고 끝난다.”      
“주체사상 외의 다른 어떤 사상도 허용 될 수 없다. 말하자면 주체사상이 종교인 
것이다.” 
 
 
V. 사상 및 신앙 의 대안 체제 
 
샤머니즘 잔재의 광범위한 재출현   
 

요약  
 
 
이 문항에서의 질문들은 주체사상/김일성주의 이외 다른 비공식적 사상 및 
신앙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응답자들이 
샤머니즘의 잔재인 고대 아시아의 무속신앙의 존재를 확인해 주었다는 것이다.46  
여러 탈북자들은 점 보는 행위가 다시 성행하고 있음을 증언했다. 점을 본다는 것은 
사람들이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운명은 자기에게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별들이나 다른 자연 현상에 있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사람의 
운명은 특정한 힘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 의해 알아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나 몇몇 탈북자들은 궁합을 포함하여 점 보는 
것을 무당과 연관시켜 이해했다. 점 보는 것은 북한에서는 심심풀이로 하는 행위는 
아니다. 또 값이 싸지도 않다. 점 치는 것은 대개 아무 가구도 없는 빈 방에 물 한 
사발 떠놓고 행해진다. 점쟁이는 점 보는 사람과 가족들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한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주문을 외우고 몸을 흔들기도 한다. 점 궤를 내오기 전에 
말이다. 점쟁이는 복채로 가축이나 쌀, 또는 현금을 받는데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도 한다.  
 

                                                 
46 한국의 무속신앙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5 장 참조. 

 



이런 점 보는 행위는 불법이다. 47  그러나 모든 탈북자들은 점 보는 행위가 만연해 
있어서 북한 정부가 이를 통제할 수 없다고 한다. 심지어 북한 정부 관리들도 점을 
본다고 한다. 많은 탈북자들은 점집이 성행한 것은 90 년대 중반 식량난과 그로 
인한 사회 환경이 극도로 어려워 진 이후라고 한다. 응답자들 중 다수가 점집을 
직접 가본 적이 있으며 점 보는 행위가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했다.  
 
 

응답 내용  
 
응답자 3: “12 살 때 점쟁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와 함께 가본 적이 
있는데... 방 안에 아무 것도 없이 사람만 있었다. 점집을 차려서 발각이 되면 처벌을 
받으므로 그렇게 했을 것 같다. 고위급 간부들이 자기 앞날에 대해 알고자 점집에 
자주 간다고 들었다.” 
 
응답자 5: “점집을 직접 다녀본 적은 없으나 어머니가 다녀오신 적은 있다. 북한 
간부 계층의 안주인들이 점을 보러 갔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렸다. 사회 형편이 
악화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 같다.” 
   
응답자 6: “함경북도 경성(옛 주을)에 ‘신 업었다’고 하는 24 살 된 여자가 있었다. 
19 살 때 신이 내렸다고 하는데, 내가 장사하다가 잡히게 될 것을 신기하게도 
맞추었다. 또 온성읍에 사는 40 대 남자도 ‘신 업었다’는 사람이 있었다. 중국으로 
탈출하기 전, 이 사람을 찾아가 물어보았고,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여 
탈북했다... 궁합이나 점보는 행위가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묵인된다. 국가보위부 사람들도 수사를 진행하다가 막히게 되면 이 ‘신 
업은 사람’을 써서 사람을 찾아내기도 한다.” 
 
응답자 7: “사회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마음이 공허해지고 따라서 손금, 운세 등 
미신을 많이 믿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응답자 8: “북한의 점집은 이제 공공연한 비 이 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본인이 살던 곳은 1000 가호 정도가 있었는데 점집이 두 집정도 있었다.”  
 
응답자 9: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사람들이 점을 보러 많이 갔다. 점집에는 
한국에서 온 사주팔자 책이 놓여 있었다.” 
 
응답자 10: “합법적으로 허용은 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간다. 언니가 
미신을 믿어서 점을 치러 다니곤 했다.” 
 

                                                 
47 감춰진 수용소(The Hidden Gulag),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자는 한 탈북 여성을 인터뷰했다. 그 
여성은 점 본 것 때문에 처벌, 수감된 적이 있었다. 그녀의 주된 처벌 사유는 한국 노래를 불러 
‘사회주의 질서를 훼손’했다는 것이고 점을 본 것은 추가 처벌 사유였다.  감춰진 수용소(The Hidden 
Gulag)영문, pp 46-48. 참조 

 



응답자 12: “자유롭게 허용되지는 않지만 엄격하지도 않다. 동네에도 점치는 
할머니가 한 분계셨다. 과거에 대해 얘기해 주기도 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뜸도 
뜨고 침도 놓으면서 치료도 해 주었다.”  
 
응답자 13: “무당과 점집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합법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단속에 걸리더라도 그냥 혼만 나고 나온다.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말살정책을 
펴고 있다...” 
 
응답자 15: “점 치는 행위는 성행하고 있다. 물론 몰래 몰래 한다. 점을 치다가 
들키면 욕을 먹고 잡혀가기도 한다. 자신도 생활이 어려울 때 가 본 적이 있고 
호기심에서 간 적도 있다.”  
 
응답자 19: “우리 동네에 점쟁이가 있었다. 나이는 50 대로 여자였다. 점쟁이한테 갈 
때 돈 300 원이나 쌀 등을 가지고 간다. 점쟁이 집에 들어서니 그 여자는 조그마한 
상을 놓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왜 왔냐고 묻고 가족에 대한 것을 더 자세히 
물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다수 맞았다. 이런 저런 
이야기하다 갑자기 그 여자가 풍을 만난 것처럼 막 떨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기가 
아닌 목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나이든 목소리였다. 그리고는 손을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면서 쌀을 옮겨놓기 시작했다. 어떤 때는 쌀을 던지는 데 그 쌀이 종자 같은 
곳에 꽂히기도 하였다. 15-20 분 정도 지난 후 깨어나더니 무엇인가 쓰기 시작했다. 
자기 손이 아닌 것 같았다. 붓에 물을 찍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붓이 지나는 자리에 색깔이 나오더니 색이 있는 글이 적혀 나왔다. 내 
생각에는 97-98 년까지 점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이 후 정부가 점을 인정하고 더 
이상 점치러 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응답자 28: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점집에 찾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검열이 완화되었다."  
 
응답자 32: “점집은 불법이다. 걸리면 처벌을 받긴 하지만 미신사상 정도로 취급을 
받고 기독교보다는 처벌의 수준이 낮다.”  
 
응답자 34: “국가에서는 점집을 못하게 한다. 하지만 다 한다. 간부들까지도 다 
점집에 다닌다.”  
 
응답자 35: “관상은 많이 본다. 이곳에서는 무당이라고 한다. 그런 사람을 ‘신을 
업었다’라고도 말한다.”  
 
응답자 36: “법적으로는 잡아간다고 하지만, 당 기관이나 군인, 경찰들도 다 차 타고 
찾아간다. 2Km 정도만 움직이면 점집을 발견할 수 있다. 본인이 20 대 때 점을 보러 
간 일이 있는데 타향에서 성공할 관상이라고 했다.”  
 
비공식 지하 교회의 재출현: 엇갈리는 반응   

 



 
 요약  
 
지하 기독교인 출현에 대한 응답자들의 정보는 100% 확실한 것은 아니다.  외부의 
사람들은 북한 내 광범위한 지하 교회 운동이 있다고 한다. 북-중 국경 지대의 
한국인 그리고 조선족 선교사들이 적극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 기독교로 개종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 신앙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탈북자들에게 자신들이 북한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어떤 종류이든 간에 
지하 교회 활동을 본 적이 있는지 질문이 주어졌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평양에 있는 세 교회(조만간 네 
교회)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다. 응답자 중 아무도 북한 정부가 인가한 500 개의 
‘가정 예배 처소’를 본 사람은 없다.48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모두 그런 가정 예배 
처소를 정부가 허용할 리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본 연구 기간 동안 획득한 정보만으로는 북한에 광범위한 지하교회가 존재하는지 
확증하기는 어렵다. 탈북자의 반 이상은 북한의 지하교회나 비 리에 진행되는 
비공식 종교활동을 목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탈북자들도 “없다”고 대답했으나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종교신자들에 대한 처형 
혹은 성경소지와 같은 종교활동에 연루되어 처벌되는 것을 목격했을 뿐이었다. 
오직 두 사람만이 비공식 지하 교회를 알고 있다고 했다. 한 사람은 탈북 후 
중국에서 기독교를 영접한 뒤 북한에서 선교 활동을 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전 
국가보위부 간부로서 불법 종교인들을 색출하는 데 관여했던 사람이다. 이런 
응답은 비공식 종교 활동이 존재하며 동시에 북한 당국이 그것을 탄압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다음 내용은 “지하교회” 종교 활동에 대해 “본적 없다”고 대답했으나 허가받지 
않은 종교 행위 때문에 처벌받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고 한 답변이다.  
 
 응답 내용  
 
4 번 응답자는 지하 교회를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1997 년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두 사람이 공개 처형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49  
 
9 번 응답자는 어린 시절 1947 년까지 교회를 다녔고 오빠가 목사였다. 1998 년 한 
때 회령의 지하 교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이 일은 조선족 선교사가 사업차 회령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지하 교회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10 번 응답자는 또 다른 북-중 국경 도시인 무산 출신이다. 어떤 지하 교회나 
비공식적 교회 활동을 알고 있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성경을 중국에서 가지고 
                                                 
48 8 장 참조. 
49 이 공개 처형에 대한 목격자의 증언은 4 장 참조 

 



들어왔고 그 성경을 자기 집 이불 밑에서 몰래 읽었다. 그녀는 한국의 기독교 
방송을 들었고 언니와 언니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다.  
 
11 번 응답자는 전 국가 보위부 간부였다. 그는 ‘북한에 기독교 선교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으나 만나본 적은 없다고 했다. 
 
13 번 응답자는 한국 전쟁 전 기독교 집안 출신이다.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들은 
함흥에서 비 리에 예배를 보았다. 함흥은 전쟁 후 한국으로 넘어 간 기독교 
집안들이 많았다.  
 
15 번 응답자는 전직 군인이다. 지하 교회를 알지 못했으나 국가보위부의 
친구로부터 1997 년 기독교 신도들에 대한 공개 처형이 있었음을 들었다.  
 
16 번 응답자는 60 대의 여성이고 함흥 출신이다. 그 지역에는 8 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다 모이지는 못하고 3-4 명씩 모여 예배를 드리곤 했다고 한다.  
 
17 번 응답자는 평안남도 남포 출신이다. 어머니가 기독교인으로 1947 년까지 
교회에 다녔다. 성경책도 있었다. 그의 친구는 신의주 부근 피현군에 살고 있었는데 
소형라디오를 가지고 극동방송 설교를 듣고 와서 설교내용과 찬송을 알려주곤 
했다.  
 
18 번 응답자는 무산군 출신으로 전쟁 전 어머니께서 교회에 다녔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가져다 준 성경으로 친척 두 사람과 함께 몰래 
예배를 보았다. 이 응답자는 압록강 근처 도시인 혜산에서도 살았는데 1999 년 5 월 
중국에서 성경을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된 두 사람을 알고 있었다.  
 
19 번 응답자는 군 복무 중 우연히 지하 교회 신자들의 이름을 발견했다. 조사 후 
25 명이 체포되었고 5 명의 지도자급 인사들은 1996 년 12 월 20 일 남포 북쪽 
지역에서 공개 처형 당했다.50   
 
22 번 응답자는 탈북한 뒤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되어 2002 년 함흥에 수용되었다. 
중국에 있는 동안 미화 700 달러에 조선족 남자에게 인신 매매 되었다. 그녀는 
조직적인 예배활동을 본 적은 없지만 감옥에서 한 60 대의 ‘미친 여자’가 살려 
달라고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온성군 남양 출신의 또 다른 죄수는 
집에서 성경이 발견되는 바람에 일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32 번 응답자는 무산 출신으로 12 명과 함께 지하 교회에 참석했다. 모두 
친척들이었는데 중국에서 온 선교사들도 함께 하곤 했다.  
 
VI. 결론  
 
                                                 
50 이 공개 처형에 대한 증언 내용은 4 장 참조 

 



북한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한 탈북자 40 명의 증언은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란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은 개인적, 집단적, 사적, 공적 할 것 없이 모든 종교 활동을 
불허하고 엄격히 탄압한다. 또 응답자들은 자신들이 북한에 체류하고 있을 당시, 
북한 당국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종교와 종교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음을 증언했다. 동시에 북한은 유일한 
사상이자, 종교로써 주체사상/김일성주의에 충실할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강력히 
요구해 왔다.   
 
 
 

 



제 4 장 
 

탄압: 목격자 증언 
 
 
이 장은 (1) 국가 공인 종교 연맹의 범위 밖에 있는 비공식 종교 활동으로 인한 처벌 
또는 처형 등의 심각한 인권 침해, 51  (2) 중국에 있는 동안 종교인을 만났다는 
이유로 처벌된 사례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다.  
 
I. 기독교인에 대한 공개 처형  
 
이 보고서 인터뷰 중에 북한의 종교 탄압에 여러 증언들이 나왔다. 두 탈북자는 
처음에는 자세히 설명을 안했지만 종교 때문에 공개 처형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다른 한 여성 탈북자는 자기 오빠가 처형되었다고 했다. 네 번째 
응답자는 신앙 때문에 공개 처형된 두 사람의 이름을 증언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종교 관련 공개 처형에 대해 들었던 사람들도 있다.  
 
관리소나 교화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아느냐는 질문에 4 번째 응답자는 “모른다. 
하지만 딸이 옷을 빨다가 성경을 흘리는 바람에 그 딸과 아버지가 공개 처형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목사, 신부, 천도교 법사 등 성직자를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9 번 응답자는 말했다. “아니오, 성직자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 
한 사람, 전도사 두 사람, 장로 두 사람이 공개 처형되는 걸 본 적은 있습니다.” 
필자는 서울을 다시 방문한 길에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탈북자들을 재 
인터뷰 했다.  두 증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성경 소지죄로 인한 공개 처형, 함경북도 무산 1997 년 여름 
 
공개 처형에 대한 증언은 아주 생생했다.52  20 대의 젊은 여성이 빨래를 하다가 품 
속에서 작은 성경책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주위에 있던 아줌마 한 분이 보고 신고를 
해서 바로 잡혀갔다. 4 번 응답자에 따르면 그 신고한 사람은 그 책이 성경이었는지 
몰랐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의심스런 행동은 신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 
젊은 여성과 60 대 정도된 그녀의 아버지는 국가 보위부에 의해 체포되어 3 개월 
동안 구금 되었다. 아마 이 기간 동안 조사, 심문을 받았을 것이다. 그들은 확실히 
공개처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1997 년 어느 여름 아침 두만강 지류인 성천강 가로 끌려 갔다. 두 사람의 
죄목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과 국가와 수령에 대한 반역이었다.  증언자는 약식 

                                                 
51 북한 정부가 만든 종교단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 장 참조. 
52 네 번째 응답자는 종교와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두 공개처형을 목격했다. 하나는 1995 년인데 
유독 끔찍했다. 다른 하나는 1999 년이다. 그녀는 처형된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1997 년에 공개 처형된 아버지와 딸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다.    

 



인민 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의 판결 내용과 죄명 이외의 재판 절차는 없었다고 
한다. 약식 재판은 죄명 낭독과 판결이 간단히 이루어지고 바로 처형이 집행된다.  
 
초(4 학년 이상), 중, 고등학교 학생, 교사들, 주변 시장 상인들이 처형장에 모였다. 
7 명의 사격수가 처형장 말뚝에 묶여 있는 두 사람에게 각각 세 발씩 발사한다. 15 
미터 전방에서 발사된 총알의 위력 때문에 머리에서 피가 뛰고 뇌가 튀어져 나온다. 
증인은 다섯째 줄에 있었다. 그녀는 처형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해 냈다.  
 
기독교인 5 명 공개 처형, 평안남도 용강군(남포 근처) 1996 년 11 월 20 일  
 
이 처형은 국가보위부나 인민보안성이 아니라 군대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고 특이하다. 19 번 응답자가 보위사령부에 있을 때 사령부 내의 
하전사들이 평양-남포 사이의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투입되었다. 포크레인으로 
8 차선 확장공사를 할 때였다. 용강군 용강읍의 집들을 헐고 가로수들을 칠 
때였는데, 어느 한 건물의 지하실을 부수는 과정에서 벽돌사이에 감추어 놓은 
성경책과 작은 노트 한권이 발견되었다. 그 노트에는 목사 1 명, 전도사 2 명, 장로 
2 명과 20 명의 신도를 포함하여 25 명의 지하교회 교인의 이름과 직업이 적혀 
있었다.  
 
군인들은 그 성경과 노트를 노동당 15 호실 현지 분소로 넘겼다. 그러나 당에서는 
이 문제는 보위사령부 기관원에서 조사하라고 맡겼다.  노트에 있던 25 명은 영장 
없이 군 보위부에 의해 잡혀왔다. 증언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정당한 사법 절차도 
없이 잡혀 왔다고 했다. 
 
1996 년 11 월 이 25 명은 도로 건설 현장으로 끌려 왔다. 이들을 죽일 때 네 겹으로 
주위를 쌓아서 외부인들은 보지 못하게 하였다.  처형된 목사, 전도사, 장로 5 명 
모두는 손과 발이 묶여 로울러 앞에 누워 있게 했다. 이 로울러는 일제인데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머지 20 명은 옆에서 
보게 하였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 스파이와 체제 전복에 가담한 죄명이 붙었다. 
그럼에도 보위부 사람이 엎드린 5 명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 “하나님을 버리고 
수령님을 따르겠느냐? 수령님을 따르겠다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5 명 모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총을 머리에 대고 사살하고 옆에 
있던 로울러 기계로 다섯 명을 깔아뭉갰다.  몇몇 신도들은 뼈가 튀는 소리가 나고 
그 다섯 명이 압사되는 장면을 보면서 소리 내어 울고 기절하였다.  
 
19 번 응답자는 그 당시 이 기독교인들을 보며 미친놈들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오직 종교에 대해서는 아편이다라고 생각했고, 제 목숨이 중요하지 신앙이 
중요한가 라고 생각했다. 그는 나중에 20 명을 압송한 동료 군인들로부터 그들은 
함남 요덕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들었다.  
 
1999-2000 년 온성군 탄압 사건  
 

 



전 국가보위부 요원은 1999 년 함경북도에서 종교인들을 소탕한 일들을 증언했다. 
그는 온성에서 세 사람의 여성을 체포한 적이 있다. 그 중 두 사람은 심문 중에 
죽었고 다른 사람은 비공개리에 처형되었다. 그는 동관 탄광에서 8 명을 체포한 
적도 있다. 그들의 아버지들은 경찰 기록과 성분53분류 상 종교 신자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들 8 명은 체제 불평 불만 죄로 기소되었다. 이 국가 보위부 요원에 
따르면 8 명에 대한 증거는 무척 빈약했다고 했다. 국가보위부가 그들의 범죄 
사실을 과장한 것이다. 그들은 지방 안전부에 의해 처형당했다.  
 
 
II. 북-중 국경 지역에서의 종교 탄압 
 
국제 인권 관련 협정 등에는 자국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것은 북한 형법 위반이다.54  중국에서 
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치적 범죄에 해당한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 인권 단체들은 중국 내의 탈북자는 난민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탈북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난민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북한에 남아 있을 
경우 박해를 받을 상당한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사후 
난민’(refugees sur place)으로서 처음에는 박해 때문에 도주하지는 않았지만 
자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 경찰은 정기적으로 탈북자를 대거 검거해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이는 ‘난민지위에 대한 1951 년 협정 33 조’ 위반이다. 
 
1980 년대에서 1990 년대 초반까지 북한을 탈출하는 것 자체가 남한으로의 망명을 
의도한 것이라고 간주되었다.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는 악명 
높은 정치범수용소인 관리소나 중범 교도소인 교화소에 수감되었다. 기아가 
절정에 달했던 1990 년대 중반부터 말까지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도주해 
나와 식량과 일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가족들을 기아에서 구하기 위해 돈을 벌어 
송금을 했다. 중국의 탈북자들은 동북 3 성에 살고 있는 2 백만 조선족 사회에서 
조용히 살고자 했다. 그러나 체포와 송환은 계속 증가했다. 송환된 탈북자들은 심한 
취조를 받은 뒤 경범죄 수용 시설인 집결소나 단기간의 노동 교화형에 처해지는 
노동 단련대에 수용되었다.55

 
북으로 송환된 이후 취조, 수감 과정을 겪은 탈북자들은 말한다. 그들은 북한 
당국에 의해 “낙인”이 찍혀서 북한에서는 아무런 미래가 없다고 말이다. 그들은 
북한을 두 번 세 번 탈출하여 종종 한국으로 향하기도 한다.   

                                                 
53 성분이란 북한의 대를 이어 내려오는 계급 제도이다.  
54 ‘세계인권 선언 13 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ICCPR) 12 조 2 항’. 
55 중국의 북한 난민 실상과 송환된 뒤의 처벌에 대해서는 휴먼 라이츠 와치(Human Rights Watch) , 
「보이지 않는 탈출: 중국내의 탈북자」(Invisible Exodus: North Korea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uman Rights Watch, 2002) 와「감춰진 수용소」(미국 북한인권위원회, 2003) 참조; 가장 
최근 자료로는 Acts of Betrayal: The Challenge of Protecting North Koreans in China (Refugees 
International, 2005) 참조. 

 



 
여기 인터뷰한 탈북자 중 2/3 는 중국으로 탈출한 뒤 중국 공안에 붙잡히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경험이 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종교 문제는 취조와 
처벌의 강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사실 모든 
탈북자는 처음엔 어떻게 탈출했느냐, 어디서 국경을 건넜느냐, 중국에서는 어디를 
갔고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는다. 그리고는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서 (1) 조선족 교회에 가본 적이 있는지,56 (2) 중국에서 남한 사람들을 만나 
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중국에 있는 남한 사람들 중 일부는 종교 단체에서 
파견하여 탈북자들을 돕고 있다.)57

 
조선족 기독교인 그리고 남한 사람들과의 접촉은 정치 범죄로 간주된다. 이제 
탈북자들 중 조선족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적어도 국경의 몇몇 
지역에서는 이를 더 이상 추가 처벌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고 말하는 탈북자들도 
있다. 하지만 다수의 응답자들은 중국에서 교회에 간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현실을 증언했다.  
 
응답 내용   
 
 14 번 응답자는 2001 년 온성 보위부에서 심문 받은 과정을 진술했다. “보위부 
반탐국장(방첩과)은 나와 거기 있던 68 명에게 ‘하나님의 사도들은 일어나라’고 
했다. 68 명이 다 일어나야 하는데 8 명 정도가 일어났다. 그 사람들은 엄격하게 
취급하여 바로 끌려가 관리소에 갔다. 계호원이 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아까 그 
놈들 어떻게 됐는지 알아? 저기 가서 총 맞았어 총’이라고 해서 다 총살된 줄 
알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종성 장생관리소에 갔다고 한다.” 58   14 번 
응답자 본인은 잠도 안 재우고 밥도 안 주면서 7 일 취조 받았다. “손이 떨릴 정도로 
계속 자술서를 썼다. 그는 종교를 포기하고 당에 다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았다.  그리고 나서 노동단련대로 보내졌다.”  
 
19 번 응답자가 두 번째 강제 송환되었을 때 그는 오랜 심문 끝에 조선족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 것을 시인하였다. 당시 조사 요원들은 그의 손을 족쇄로 채우고 쇠 
봉이 있는 창살에 족쇄를 걸고 오랫동안 있도록 했고, 밥을 굶겼으며, 쇠 갈구리로 

                                                 
56 중국 동북 3 성에는 조선족들의 종교 활동이 아주 활발하다. 조선족 교회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탈북자들은 이 교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다. 
57 동북 3 성에는 많은 한국의 사업가, 학생, 관광객들이 있다. 또 종교 관련 NGO들도 동북 3 성에 
가서 탈북자들을 돕고 있다. 한국 선교사들도 이 지역에 가서 조선족과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한다. 
58 「감춰진 수용소」에서 인터뷰했던 북송되어 수감된 적이 있는 탈북자는 죄수들이 끌려 나가 
공개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수용소 경비병들에게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이를 사실로 알고 있는 
다른 탈북자들도 있다. 수용소에서 공개 처형이 있기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기아와 강제 
노동에 의해 사망한다. 종교 활동으로 처형 당한 사람들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기 보다는 현재로서는 이를 증언할 만한 증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손등을 때렸다. 그리고 구덩이에 앉히고 목에 칼을 씌우고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발 전체에 동상이 걸려서 걷지 못한 적도 있다.  
 
22 번 응답자는 2002 년 송환된 뒤 회령 보위부 감옥에 있었다. 거기 60 세 정도 된 
할머니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였다.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였다. 그는 그때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후에 그 할머니가 아무 일없이 감옥을 나가는 것을 보고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 후 그는 더 조사를 받기 위해 함흥으로 갔다. 그 때 한 
사람이 잡혀왔는데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했다. 성경책이 집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는 가족이 뇌물을 써서 1 년 후에 감옥에서 나왔다.  
 
29 번 응답자는 전 국가보위부 간부 출신으로 북한의 환상에서 깨어나 중국으로, 또 
다시 남한으로 도망쳐 왔다. 북한 관리들은 ‘기독교가 주체사상을 이길 것’이라 
생각하여 기독교인들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한다. 그의 경험으로 보면 잡혀 
온 탈북자가 교회에 간 적이 있다고 하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다. 만약 남한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처형을 당한다고 한다.  
 
32 번 응답자는 22 살 여성으로 중국에 나와 복음을 듣고 2000 년 성경을 들고 
북한에 들어갔다. 그리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녀는 2002 년 
체포되었으나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그녀는 간수들에게 자신은 
북한과 인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 기도한다며 이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설득했다. 간수들은 그녀에게 “당신은 종교 관련 범죄를 저질 으나 
장군님이 용서해 주셔서 석방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35 번 응답자의 동료 죄수는 중국에 있을 때 교회 간 일을 시인함으로써 1998 년 
무산 안전부에 강제로 송환되었다. 그가 안전부에서 다른 데로 옮겨진 뒤 어떻게 
되었는지의 소식은 알려져 있지 않다.  
 

 



제 5 장 
김일성 집권 이전 한국의 사상, 가치, 신념의 체계 

 
 
5 장에서는 인터뷰 응답자들이 제기한 다양한 문제들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김일성 집권 이전 북한 지역의 사상과 신념 체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김일성은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유력한 종교 – 기독교와 동학(또는 
‘천도교’) –와 충돌하기 시작했다. 과거 이들은 공산당보다 더 잘 조직되어 있었고, 
더 많이 알려졌으며 규모도 더 컸다. 공산당은 1945 년 이전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한국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북한에는 4 개의 다른 종교가 있었는데 그것은 
한국역사가 형성되면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무속신앙과 불교, 유교/성리학, 
그리고 천주교이다. 김일성과 그의 후계자 김정일 치하에서 종교 자유의 쇠퇴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건립되던 시기의 종교 
활동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I.  무속신앙 
 
무속신앙(샤머니즘)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의 일종으로 아시아 지역의 
물신 숭배 민속 신앙이다. 무속신앙에서는 모든 사물(생물이나 무생물), 존재 또는 
자연 현상이 실질적으로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가신(家神)’, ‘마을 신’ 혹은 
‘산신(山神)’과 같이 많은 것들을 신으로 여긴다. 특히 사회가 불안할수록 자연과 
초자연적 현상에 존재하는 신들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는다.59 태양이나 
별자리의 모양 그리고 지형이나 특정 장소의 형상 등의 자연 현상에서 특별한 
의미를 읽어 낸다.  
 
무당(샤만)이라고 불리는 신 내린 사람들, 주로 신 내린 여성들은 신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그들은 북이나 노래 또는 감정적인 호소로 신들을 
불러들인다. 무당은 특별한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에 있을 사건을 예언 
해주거나 숨겨진 사실들을 들춰내기도 한다. 여러 신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준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가령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알려준다거나, 건강을 회복시키거나 유지시키는 일, 개인이나 가족, 
마을의 재산이나 행운을 증대시키는 일 등의 혜택들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    
 
무속신앙은 성문화된 경전이나 공식적인 교리문답서 같은 것은 없으나 무당의 
구술 전통 의례인 굿이 있다. 굿은 주로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의 생활 속의 
문제들을 다룬다. 무속신앙은 오늘날 남한에서는 하나의 종교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봄철 나무를 심거나 가을 추수와 같은 연례 행사의 의례적인 
축하연에서 볼 수 있다. 또는 지방 정부의 지원으로 행해지는 마을 축제에서도 굿을 
볼 수 있다. 어떤 무당의 집들은 흰색 깃발로 표시해둔다. 
                                                 
59 문화관광부, 한국의 종교문화(Religious Culture in Korea), Hollym, Seoul and Elizabeth NJ, 1996, p. 
45. 

 



 
한국전쟁 이전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무속신앙을 신봉했는지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무속 신앙의 일반적인 영향에 대해서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묘사했다.  
 

고대의 원시 종교[무속신앙]는 4 세기 불교가 출현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무속신앙은 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 등 
한국으로 유입된 모든 종교와 철학들의 기초가 되어버렸다.60   

 
 
II. 불교 
 
불교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뒤 백여 년이 지난 4 세기경 한반도로 
들어왔다.61 당시 한국은 삼국시대였다. 이 기간 동안 한국 사회는 씨족사회에서 
중앙 집권 정치체제로 진화되고 있었다.  
 
무속신앙과는 반대로 불교는 좀 더 보편적인 세계관을 제공하는 것 같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운명이 자연 혹은 초자연적 질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 
명상이나 근본 원리의 깨우침을 통해 충분한 각성이 이루어진다면 인간의 운명은 
인간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한다. 그리고 불교는 내재된 잠재력을 깨우려는 
인간의 의식적인 능력 또한 운명을 좌우한다고 본다. 불교는 원인과 결과의 윤리적 
법칙(인과응보)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불교는 ‘내세’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이고 
우주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자신의 조건과 운명에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관념을 강조하고 있다.62

 
668 년 불교는 통일 왕국인 ‘통일신라’의 초기 형태를 규정 짓는 국가 종교가 
되었다. 불교는 ‘국가의 통합을 위한 사회 정치 사상’63으로 자리 잡아, 이후 한국 
최초의 통일과 예술, 건축, 문학의 초기 번성기를 이루어 냈다. 64

 
불교는 천년 동안 인기 있는 국가 종교로 존재했다. 대를 이어 왕실 혹은 귀족 
가문의 지원을 받았던 절과 종단은 부자가 되었다. 노비들이 경작하는 넓은 논, 
밭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생산물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받았다. 하지만 천여 년 
동안 국교의 위치에 있었던 불교는 교리의 교조화와 성직자의 부패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고려시대(918~1392)가 끝나가던 14 세기 말경, 불교는 개혁적 지식인과 
성리학 교리를 접한 사대부들의 사상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다.  
                                                 
60 James Grayson, 한국: 종교의 역사(Korea: A Religious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89 년, p. 270. 
61  중국을 통해 한국, 일본 베트남으로 퍼져간 불교의 형태는 대승불교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인도를 
통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비얀마로 퍼져간 소승 불교와 차이를 두고 있다.  
62 참조 정병조, “불교,” 한국 종교와 평화에 대한 회의, 한국의 종교(Religion in Korea), 문화관광부, 
서울, 2003 년, pp. 37-38. 
63 한국의 종교 문화(Religious Culture in Korea), op. cit., p. 40.  
64 668 년부터 1945 년 일본 제국의 패배와 한반도의 ‘일시적인’ 분단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단일한 
정치적 단위 즉 통일 국가를 유지했다. 

 



 
유교사상은 불교와 거의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 들어왔다. 종교 철학으로써의 
불교와, 사회 질서와 선정(善政) 이론으로써의 유교는 천여 년 간 공존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유교는 초기 중국에서 처럼 엄격한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교리와 
원칙을 받아들였다. 성리학은 인간과 자연에 관한 원리로써 왕조의 쇠퇴와 사회 
정치 개혁에 대한 지식을 제공했고 불교와는 근본적으로 적대적이었다.  
 
1392 년 조선왕조(이씨 조선 65 )가 300 년 역사의 고려를 대체했을 때 성리학을 
신봉하는 관료들은 불교에 대한 억압을 점진적이면서도 전면적으로 실행했다. 
승려들에게 지급되는 왕실의 보조금은 끝이 났다. ‘국사’라 불리던 왕실 불교의 
직위들 그리고 왕을 가르치던 스승의 직위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고급 불교 
교육을 위해 고안된 불교 연구 제도도 폐지되었고 주요 불교 사찰들도 폐쇄되었다. 
66

 
승려가 되기 위해 출가하는 것은 효성을 거스른다는 이유로 집을 떠나는 것을 막는 
칙령이 1659 년 공포되었다. 불교 승려가 되려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 칙령이 완전한 
강제력을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승려의 지위는 조선시대 계층 체계에서 백정, 
기생, 노비와 같은 지위까지 하락했다. 심지어 스님들이 서울에 출입하는 것 마저 
차단했다. 절들은 도시나 마을의 중심에서 산 속으로 쫓겨나 242 곳으로 
줄어들었고 이후에는 36 개로 축소되었다.  
 
한 역사학자는, “백여 년 전 조선시대가 끝날 때 즈음 당대 관찰자들에 의하면, 한국 
불교는 기진맥진하는 세력이었고 단기간 안에 사라질 것 같았다”라고 했다. 67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1886 년 한-불조약으로 공식적 종교 자유를 획득하면서 
19 세기에는 회복세를 타고 있었다. 불교학당은 다시 열렸고 승려들은 다시 수도 
서울로 들어갈 수 있었다. 승려들은 종단과 불교의 부흥을 위해서 책을 써내고 
출판했다. 
 
일본 식민지 기간(1910-1945) 동안 불교 교단은 일본 당국에 의해 재조직되었다. 
이에 반대하는 한국 승려들은 일본 당국에 반대하는 조직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한편 일본은 일본식 대처승의 관례를 도입하기도 했다. 대처승은 고기를 먹어도 
되고 현대적 옷과 머리 스타일을 할 수도 있다. 이 기간 일부 일본 불교도들은 
한국인의 불교를 부흥시키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한국에 거주하는 
600,000 만 일본인에게 불교를 전파하려고 노력했다. 일본 식민지 당국은 천주교와 
기독교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불교의 부흥을 반겼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당국이 

                                                 
65 이 이름은 왕조의 창립자, 이성계의 성에서 따왔다. (한국의 성 ‘이’씨는 현재 Lee 또는 Rhee라고 
바꾸어서 쓰고 있다.) 
66 Grayson, op. cit., p. 153. 
67 Grayson, 같은 책, p. 221. 

 



한국 국민들에 강요하려고 한 것은 실제로는 신토(Shinto) 황제 숭배였지 불교가 
아니었다.68  
 
20 세기 초까지 심각하게 위축된 한국 불교의 현실은 한국 현대사의 의미 있는 한 
사건이었던 3.1 운동에 불교인들이 미미하게 참여한 데 있어서도 잘 나타난다. 
1919 년 3 월 1 일 대한독립선언에 서명한 33 인 중 기독교신자가 16 명, 천도교 
신자가 15 명인데 비해 불교인은 단 2 명만이 서명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북한 지역에서는 불교가 조선 왕조 500 년의 숭유억불 시대로부터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69  20 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종교 자유와 물질적 번영을 
구가함으로써 불교는—최소한 한반도의 남쪽에서--조선시대의 억압으로부터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70

 
 
III. 유교/신유교(성리학) 
 
유교는 불교와 거의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지도자와 백성, 연장자와 손아랫사람, 
그리고 친구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도덕적 이론에 가까웠다. 사회 질서와 
국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유교는 계몽과 이해를 추구하는 불교 정신과 공존했다.  
 
12 세기 중국의 송 왕조가 몽골에 의해 무너져 갈 때, 한 유학자 그룹은 송의 쇠퇴가 
불교에 대한 과도한 애착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주희(1130-1200)를 중심으로 하는 
이들 사상가들은 소위 고대 정신의 회복을 통해 재부흥과 개혁을 추구했다.  
 
사회 질서와 통치에 대한 공자의 윤리학은 인간 본성과 물질에 대한 다른 이론들과 
같이 형이상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신유교 또는 성리학’이라고 
알려졌다. 한국 종교 학자의 말에 의하면, “주희는 우주, 도덕성 그리고 개별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광범한 개념을 연결시킨 형이상학적 우주 체계를 유교에 전했다.”71  
주희는 사회 윤리와 궁극적 종교/철학적 관심에 깊이 심취했다. 도덕 철학에 
있어서 ‘진실성’은 ‘원리’(理, 사물의 실재와 보편성)과 ‘물질적 힘’(氣, 생성 또는 
보편적 변형과 변화)의 균형을 통해 인간의 도덕적 본성의 기초가 되며 선과 악을 
식별하는 수단이 되었다. 신유교주의자들은 마음, 감정 그리고 물질적 힘의 다양한 
상황들 간의 관계와 균형에 대한 복잡한 도식과 도표를 만들고 상세히 설명했다.  
 
                                                 
68 강위조, 일본 통치 하에서의 한국 종교와 정치(Religion and Politics in Korea under Japanese Rule), 
Edwin Mellen Press, New York, 1987, pp. 45-59. 참조 
69 8 장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북한의 주장으로는 단지 60 개의 절이 있다. 절을 관리하거나 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200~300 명이고 그들 중 일부가 스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2 천 2 백만 명의 인구 중 1 만 명의 불교 신자가 있다.  
70 대한민국의 통계에 의하면 1995 년 남한에는 1 만 2 천 개의 절이 있고 2 만 5 천명의 스님과 여승이 
각각 36 개의 다른 종단에 속해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남한 인구의 23%가 스스로 불교신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71 Grayson, op. cit., p. 102. 

 



신유교, 주자학, 또는 성리학이라고 불리는 이 학문은 1392 년에 개국한 조선왕조의 
국가 철학이 되었다. “조선의 창건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신유교를 충실하게 
실행했고 한국을 유교 국가로 전환하는데 열중했다. 조선 초기의 학자와 
관료들에게는 성리학이 모든 정치 철학의 상위에 존재했다. 성리학은 국가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믿을만하고 효과적인 규범을 학자들에게 제공했다.” 72

 
성리학은 효를 상당히 강조했다. 부자(父子)윤리, 가부장제, 조상 숭배를 강조했고 
이것은 일종의 가족-국가 정치 이론으로 전환되었다. “성리학의 정치 윤리는 
통치자와 백성의 상호 관계를 중시하면서 동시에 다른 모든 가르침은 거부하는 
배타적 이론이기도 했다.73” 19 세기 성리학 관료들은 ‘위정척사’를 주장함으로써 
그들의 배타성을 옹호했다. 성리학 관료들은 초기에는 불교 승려 집단의 부와 
타락을 비판했다. 이후에는 불교의 교리와 신념을 직접적으로 공격했다. 또 조선 
왕조의 관료들은 불교 사찰을 폐쇄하고 재산을 몰수 했다. 더 나아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불교를 탄압했다. 다른 종교들 또한 가혹하게 억압했다.  
 
국가를 등에 업은 성리학 관료들은 마침내 ‘조선의 유교화’를 이루어냈다.74 이것은 
젊은 관료 양성을 담당하는 교육 기관의 교육 과정을 통제, 사상의 경쟁 체계에 
대한 억압과 유교적 의식의 전 사회적 적용을 통해서 이루어 낸 것이다. 이런 
광범위한 유교 의식의 일상화를 통해 사회적 관례, 질서와 관계들은 유교 이론에 
맞게 재구성되고 전일화되었으며 다른 종교, 사상은 억압되었다. 수 세기가 흐른 뒤 
조선 외교관들이 베이징에서 천주교를 도입했을 때에도 천주교 개종자들은 
처형당했다. 그 후 다음 세기 조선시대 말엽 이상주의적 학자들은 ‘동쪽의 학문’ 즉 
동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철학을 발전시켰는데 이들 또한 처형당했다.  
 
많은 한국 학자들은 성리학은 현대의 북한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유교는 오늘날 북한에서 종교로써 75  인정되지도 않고 정형화된 유교 
의례나 의식이 진행되지도 않고 있다. 하지만 한 남한 학자는 최근 북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다. 
 

북한에서 지난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보면, 북한이 새로운 
유교주의 사회나 가족 국가의 형태로 전환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지도자에 대한 강한 충과 효의 정신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72 최용호, Peter Lee,, William de Bary (eds.), 한국전통의 기원(Sources of Korean Tradition) Vol 1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7 년, p. 279. 
73 이기백, 한국의 새로운 역사(A New History of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67 년, 
p. 166. 
74 조선의 유교적 전환(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은 Marine Deuchler의 사회와 사상에 
대한 유명한 연구의 제목이다.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2 년. 
75  실제로 유학자들은 북한의 엄격한 세습 계층 구조(성분)에서 ‘적대계층’으로 37 번째 하위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Kongdan Oh and Ralph Hassig, North Korea Through the Looking Glass, 
Brookings Institution Press, Washington, 2000 년, p. 134. 

 



의미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 공산주의 사회에서 주희가 
꿈꾸었던 사회가 실현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76

 
한국전쟁(1950-1953) 이후, 김일성은 소련에서 수입된 사회, 정치, 경제 체제를 
‘북한화’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주희의 성리학 교리에서 볼 수 있던 
조선시대 관료주의에 스탈린주의의 여러 요소들을 접목시킨 것이다. 조선왕조의 
신유교주의자들이 했던 것처럼 북한에서도 모든 사상, 신념과 가치 체계들의 
경쟁을 막았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종교적 의례와 의식을 만들었다. 
 
IV. 천주교 
 
불교나 유교와 같이 천주교도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를 중심으로 하는 예수회 선교사들이 명나라 궁중의 명예 사절로 
북경에 주재했었다. 예수회 학자들은 중국말을 완전히 배웠고 불교, 유교 그리고 
신유교의 전통에도 정통했다. “그들은 고대 중국어로 수백여 개의 과학적 업적을 
발표했고 천문학 기구, 시계, 프리즘, 세계 지도 그리고 유클리드 기하학을 
소개했다.”77 중국의 음력체계의 단점을 극복한 근대 달력은 중국에서 환영 받았다. 
예수회는 서구가 가진 특정 분야의 기술적 우월성이 다른 분야로 전파되기를 
희망했다. “특히, 예수회 선교사들은 유교 학자들이 서구인들이 우주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해서도 전문가일 것이라고 믿어주기를 바랐다. 
예수회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천상의 학문(Heavenly Learning)’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들은 신학을 천문학과 연결시켰다. 별들의 세계를 잘 아는 사람들은 
영혼의 왕국에 대해서도 잘 알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다.”78

 
예수회는 유교를 초기 천주교 신학자들이 로마 천주교에 융합시켰던 그리스-
로마의 자연법과 같이 다루었다. 그들은 유교는 인간의 신성(神性)을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리학은 인간의 신성을 부정함으로써 초기 유교의 가치와 
가르침을 배신했다”고 예수교 학자들은 주장했다. 그리고 “천주교는 근본적인 
유교의 정신의 회복이다.79”고 주장했다. 또 조선에서 예수교는 유교적 장례의식을 
조상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써 해석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했다.   
 
조선의 일단의 학자들은 신유교의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서부터 깨어나 
실학(실재적인 학문)이라는 학문을 도입하게 된다. “그들이 주안점을 둔 것은 형식 
원리(이, 理 )와 추진 동력(기, 氣)의 중요성에 대한 주희의 이론이 아니라, 사회 

                                                 
76 이문웅, 공산주의 하의 북한의 지방(Rural North Korea Under Communism), Rice University Special 
Studies, 1976 년, p. 120, 브루스 커밍스, 북한: 또 다른 나라(North Korea: Another Country)에서 인용, 
The New Press, 2004 년, p. 134. 
77 Eric O. Hanson, 중국과 한국의 카톨릭 정치학(Catholic Politics in China and Korea), Orbis Books, 
Maryknoll, NY, 1980 년, p. 15. 
78 한국 전통의 근원(Sources of Korean Tradition), op. cit., vol. 2, p. 124. 
79 같은 책. 

 



과학, 자연과학 그리고 기술이었다.” 80  남부지역 거점의 정치적 당파인 남인 
실학파들은 예수회가 베이징에서 가지고 온 중국어로 된 저작물에 특히 관심을 
가졌다. 이것은 이후에 서학(서양 학문)이라고 알려진다. 1777 년 실학의 후원자가 
왕위에 즉위를 했을 때 남인 유교 학자들은 베이징 예수회의 저작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위해서 멀리 산 속의 절로 칩거한다. 이 학자들은 토론을 거친 후 
“그들이 찾고 있었던 진리는 천주교에 있다”라고 결론 지었다. 81  
 
이 학자들은 명나라 베이징으로 가는 몇몇 외교 사신들에게 천주교 신부들을 
접촉하고 세례를 받도록 설득했다. 세례를 받아 개종한 사람들은 한국으로 돌아와 
그를 설득했던 학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천주교 교리는 특히 시파라 불리는 양반 
남인 학파들과 교육받은 중간 계층인 중인들에게 매력이 있었다. “그들은 
천주교에서 정치적 권력이 몇몇 집안에만 집중되어 왜곡된 사회 정치적 질서를 
바로잡는 수단을 찾았다. 천주교의 수용은 양반 사회의 과두정치적 현실과 
신유교적 교조주의의 지적인 경직성에 대한 도전이었다.” 82

 
1795 년에는 4 천여 명의 조선인 천주교 신자가 있었으며, 1800 년까지는 만 명의 
신자가 있었다. 83  이들은 남서부 지역인 오늘날의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중국에서는 예수회 선교사의 뒤를 이어 도미니크회와 프란체스코회의 선교사들이 
필리핀에서 중국으로 건너 왔다. 이들 카톨릭 선교사들은 조상을 섬기는 유교 장례 
의식을 유일신 숭배에 적합하지 않으며 일종의 우상 숭배라고 간주했다. 바티칸은 
유교 의식을 존중하는 예수회에 반대해 프란시스코회와 도미니크회의 편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유교의 조상에 대한 장례의식은 천주교 교리와는 모순된다는 
로마교황의 회칙, ‘그 날로부터(Ex Illa Die; Since that time)’를 발표했다. 한국 
천주교인의 숫자가 늘어나자 1790 년 베이징 주교는 교황이 천주교 신자들에게 
전통적인 유교의식인 제사를 금지했다는 것을 알렸다. 그 후 전라북도의 한 양반 
출신인 천주교 신자가 그의 어머니 제사를 거부했다. 그는 체포되었고 유교 도덕과 
제례의 의무를 어긴 이유로 처형당했다. 
 
정통 신유교는 천주교라는 새로운 이질적 종교의 성장에 위협을 느낀다. 그리고 
실학 학자의 후원자인 왕이 1800 년에 죽자 남인들은 천주교인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천주교를 고수했던 이들은 1801 년 신유박해 때 처형당했다. 신유박해는 
19 세기 한국 천주교의 네 차례의 광폭한 탄압 사례들 중의 첫 번째 박해 사건이다.  
 
신유박해는 한국 천주교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천주교를 믿는 양반 
학자들은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버리고 산골(주로 현재의 대구와 원주 사이)에 
들어가 숨었다. 그들은 도자기공 또는 떠돌이 상인으로 꾸며서 이 마을 저 마을 
                                                 
80 이기백, 한국의 새로운 역사(A New History of Korea), op. cit., p. 232. 
81 Hanson, op. cit., p. 26. 
82 이기백, op. cit., p. 239. 
83 Hanson, op. cit., p. 27. 

 



떠돌아 다니기도 했다. ‘농부, 기능공, 여성, 고아, 추방당한 사람’ 등 하급 집단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점점 더 많이 나왔다. 84  1815 년 산 속으로 도망친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또 다른 박해의 물결이 닥쳤으며, 1827 년에는 정해 박해가 있었다.  
 
1839 년 한국 땅에서 외국인 선교사가 발견된 이후 기해박해가 일어났으며, 
1846 년에도 박해가 이어졌다. 1866 년 유교 정통파는 1866 년부터 1871 년에 
이르는 ‘대 박해’를 통해 천주교를 뿌리째 뽑으려고 시도했다. ‘은둔의 왕국’의 
쇄국 정책이 끝나갈 무렵 연이은 박해를 통해 조선인 천주교도 8 천명이 살해된 
것이다.85  
 
1876 년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최초의 현대 교역협정이 체결되었다. 1886 년에는 
종교의 자유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협정이 프랑스와 체결되었다. 천주교는 지하로 
숨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에 들어온 프랑스, 독일 등 다른 교파들의 후원으로 
다시 확장되기 시작했다. 1890 년대에는 명동 성당이 서울에 건립되었고 천주교 
신부를 교육시키는 신학교가 열렸다. 1910 년 일본의 조선 합병이 있기 전까지 한국 
전역에 73,517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존재했다. 86

 
20 세기의 조선의 천주교는 여전히 그 전 세기의 박해의 충격을 극복하지 못했다. 
때문에 반일 독립 운동에도 관여하기를 기피했다. 1919 년 3 월 1 일 천도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주도한 독립선언에 천주교인 서명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이후 
계속되는 대규모 저항에도 아주 적은 수의 천주교인들만이 참석했다. 87  일본 
점령을 반대하는 이 시위들로 일본 식민지 당국은 대규모 사람들을 처형하고 
체포했다. 바티칸의 규율을 따라 일본 당국이 명령한 신토 숭배를 거부하는 
천주교인들은 아무도 없었다. 이 문제는 한국의 기독교계에 혼합주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한 천주교 역사학자는, “공식적 차원에서는 천주 교회는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수세적인 태도를 취했다” 고 말했다. 88

 
해방 후 5 만 2 천명 이상의 천주교 신자들이 북한에 존재했다. 89  북한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현재 북한에는 단 800 명의 천주교도들이 있다고 한다. 90

                                                 
84  Hanson, op. cit., p. 27; 이기백 참조op. cit., p. 256(이기백은 천주교는 시골의 주요 종교는 
아니었다고 언급한다.) 
85 Grayson, p. 184.  ‘은둔의 왕국’은 서양인들에 의해 한국에 주어진 하나의 별명이지 한국인 스스로 
제안한 것이 아니다.  
86 숫자는 “Hanson”에서 인용, op.cit., p. 27.  
87 1919 년 6 월까지 1,461 명의 장로교회 교인, 465 명의 감리교회 교인, 207 명의 다른 기독교 교단의 
교인들과 57 명의 로마 천주교인들이 체포되었다. 강위조, 일본 점령 하에서의 한국 종교와 
정치(Religion and Politics in Korea under Japanese Occupation), op. cit., p. 25. 
88염성( Seong Youm), “천주교”, 문화관광부/KCRP, 한국의 종교(Religion in Korea), , 서울, op cit, 
2003 년, p. 70. 
89 이 외 한국 천주교구 산하로 17,000 명의 천주교인이 두만강변 중국지역과 연길 주변에 살고 
있었다.  

 



 
V. 천도교 
 
원래 동학이라고 알려진 천도교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융합 종교이며 19 세기 
말과 20 세기 초의 한국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종교이다.  
 
천도교는 전라도 지방의 한 유학자의 아들 최제우(1834-1864)에 의해 창립되었다. 
그는 재혼한 과부의 아들로 서출이었으므로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91 그 후 
최제우는 다양한 철학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떠돌아 다녔다. 그는 주로 유교에 
기반을 두면서도 도교, 무속신앙, 불교 그리고 천주교의 복합적인 요소들에 기초한 
새로운 종교 교리를 설파하고 다니면서 영적인 체험들을 했다고 한다. 그는 새로운 
융합 종교를 동학이라고 공표했다. 동학은 서학(천주교)에 반대해 만들어진 
이름이다. 동학은 신은 인간 안에 있으며, 천국은 속세에 만들어 질 수 있으며, 
역사는 양반 귀족에 맞선 평민들에 의해서 주도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동학은 
천주교의 ‘성찬식’ 같은 정화수 의식과 무속 신앙과 흡사한 질병과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의식도 포함하고 있다.  
 
최제우는 1864 년 그의 이단적 설법으로 인해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그의 첫 번째 
제자였던 최시흥은 30 년 뒤에 처형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의 천년왕국 
신봉자들은 만민 평등주의 믿음을 빠르게 키워나갔고, 특히 한국의 남서지역에서 
소외된 시골 농민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성장하였다.  
 
동학 신자들은 지도자의 처형을 적극 반대했고 그의 해원상생(解冤相生)을 
시도했다. 백성을 착취하는 탐관오리들과 서구 및 일본의 침입에 반대하는 시위는 
그 세력이 점점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거절되었다. 1893-94 년에 
전라도 지역의 부패한 지방 관료와 동학 신도들 사이의 충돌은 거대한 농민 봉기로 
발전했다. 처음에는 동학 반란군이 지방의 관군을 격퇴했다. 이러한 상황은 동학 
반란군이 도청 소재지인 청주를 장악하고 서울로 진군하기 직전까지 지속되었다. 
서울의 중앙 정부는 중국에게 동학혁명을 진압할 군대를 파견해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 내 중국 군대의 주둔을 용인할 수 없었다. 1894 년 일본은 
중국을 무찌르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는데, 이는 중일전쟁으로 비화되었다. 동학 
농민군대는 현대식 장비로 무장한 일본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으나 곧바로 
패배했다. 일부 동학인들은 비교적 인구가 적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반도의 북동쪽 지역으로 옮겨갔다. 그 이후에는 만주로 가서 일본 식민지 세력에 
대항해서 계속해서 싸워나갔다.  
 

                                                                                                                                                 
90 한국불교와 유사하게, 한국 천주교는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한국 사회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 1995 년 현재 약 300 만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있다. 오늘날 천주교는 조선시대의 
억압과 식민지 시기의 사회 정치적 침묵에서 극복하여 남과 북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91 신유교는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지 않았다. 첫 번째 남편이 죽었다 하더라도 재가하는 것은 그 
남편에 대한 존경심의 부족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1905 년 동학 지도자들은 동학을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1919 년 천도교 
지도자들은 서울에서 기독교 지도자들과 만나 3 월 1 일 조선 독립선언을 조직하기 
위한 초안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15 명의 천도교 대표자, 16 명의 기독교 성직자, 두 
명의 불교 승려들이 서명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조선 독립을 지지하는 군중 
집회를 거행했고 여기에는 2 백만 여 명이 가담하게 된다. 이들은 천도교와 
기독교의 연대를 통해 조직된 사람들이었다. 조선의 종교 지도자들이 시발이 된 이 
군중 집회는 바로 일본 식민지 당국에 의해 진압되었다. 일본 정부의 기록에 의하면 
46,948 명이 체포되고, 7,509 명이 살해되었으며, 15,961 명이 부상을 입었고, 
715 채의 가구와 47 개의 교회 그리고 두 개의 학교가 불에 타고 파괴되었다. 92

 
해방 이후 기독교와 같이 천도교도 북한에서 김일성 정권의 반종교 정책에 
대항했다. 해방 이후 한반도와 만주지역에 있던 한민족 중에 3 백만 명이 천도교 
신자였다고 천도교 지도자들은 주장한다. 
 
VI. 기독교 
 
기독교는 천주교보다 한 세기 뒤 19 세기 말경 한반도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들어왔다. 19 세기 말 ‘은둔의 왕국’ 조선은 일본, 유럽, 미국의 
통상압력과 군사적 강요에 의해 개방되었다. 이 때가 바로 5 백 년의 조선 왕조 
후기의 혼란기이다.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은 중국과 일본에서 개종한 자들이다. 그 후 한국은 대영제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에서 온 장로회,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기독교 지역이 되었다.  
 
첫 선교사들93 중 한 사람은 호레이스 알렌(Horace Allen) 이라는 의사였다. 그는  
조선 왕조 전복을 노린 쿠테타로 인해 부상을 입은 명성황후의 조카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알렌은 왕실의 주치의가 되었으며 동시에 일반 백성을 치료하는 
병원도 운영할 수 있게 허가되었다. 이는 나중에 한국 최초의 ‘현대적’이고 
서구적인 병원이자 학교로 성장하게 된다. 당시만 해도 직접적으로 선교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의 기독교 선교사들은 주로 학교를 건립했다. 당시 
                                                 
92  이기백, op. cit., p. 334. 
93 1832 년 한 기독교 선교사가 조선의 몇몇 서해안 항구 도시를 방문한 것 같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상주하지는 않았다. 스코틀랜드 성경협회(Bible Society of Scotland) 소속 로버트 토마스 목사는 
불운의 제너럴 셔먼호에 있었다.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 왕조가 항구로 들어오지 말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1866 년 대동강으로 올라온 무장한 미국 상선이다. 그 배는 폭파되었고 모든 승객들과 
선원들은 죽었다. 북한당국의 조선전사에는 이 사건을 김일성의 할아버지 김응우에 의해 주도되어 
미 제국주의에 대항한 세기의 투쟁 중에서 첫 번째의 승리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현대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었다고 한다. (Charles Armstrong, “우리 식의 사회주의: 후기 공산주의 
시기의 북한의 사상”( A Socialism of our Style: North Korean Ideology in  Post-Communist Era), ,( A 
Socialism of our Style: North Korean Ideology in  Post-Communist Era,” Samuel S. Kim (ed.), 탈냉전기 
북한 외교관계(North Korean Foreign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년, p. 32.) 

 



조선의 교육은 대개 한자로 된 유교 고전을 외우는 것이었으며 양반 가문의 자제를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기독교 미션스쿨들은 수학과 과학 같은 현대적인 과목을 
조선어로 교육하였다. 기독교 미션스쿨들은 또한 여자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예를 들어, 감리교회 전도사들은 서울에 이화학당을 건설했다. 
이화학당은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권위 있는 여자대학교인 
이화여자대학교로 성장했다. ‘한국의 선교사’들은 현대 교육을 시작했고94 도시의 
신흥 중산층들은 자녀들을 기독교 학교로 보냈다. 여기에는 김일성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의 새로운 기독교도들은 많은 학교들을 계속해서 건설해 나갔다.  
 
선교 활동의 경쟁적인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회들은 한반도를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서 활동했다. 한국 기독교 교회들은 중국의 한 선교사 존 
네비우스(John Nevius)의 이름을 딴 네비우스 교육 방법론을 받아들였다. 네비우스 
교육 방법론은 ‘삼자(三自)원리(자치(自治) 자립(自立) 자전(自傳)) 로 요약된다. 
50 년 뒤 이 삼자 원리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삼자 운동’을 중국의 기독교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유명해지게 되었다. 이 두 가지의 통합된 선교 방법, 즉 지역 분담 
정책과 삼자 원리 교육 방법은 한국 기독교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 오게 했다.  
 
18 세기 말과 19 세기 초 영국과 미국의 ‘대부흥(Great Revival)’에 견줄만한 
한반도의 ‘대각성(Great Awakenings)’의 거대한 물결이 1907 년 한반도 전역, 특히 
북한 지역에서 일어났다. “이 부흥은 당시의 불안정한 정치 문화적 환경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 부흥으로 형성된 세력은 한국의 복음화를 위한 힘이 되었다.” 95  
기독교 선교 첫 세대의 노력의 결과 한반도 전역의 도시와 마을에서 거대한 기독교 
인구가 탄생했다. 이들은 대다수가 현대화된 중산 계층으로 성장한 사람들이다. 이 
대부흥의 중심지였던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한국으로 왔던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반노예, 금주, 참정권 그리고 이주민 정착 
운동에 기여했던 세대들이었다. 기독교는 조선봉건왕조 말기 엄격한 계급제도 및 
가부장제와는 상반되는 가치들을 도입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 역사학자 이기백은 
“기독교는 종교의 교리로써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사상 활동에 
있어서도 열렬히 환영 받았다.”96 라고 했다. 다른 역사가들은 “선교사들은 서구 
자유 사상을 확산시킴으로써 한국인들에게 민족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라고 언급했다. 97  
 
그리고 기독교로 인해 고무된 한국인들의 ‘민족 의식’은 한국 민족주의를 
불러일으켰다. 19 세기 말경 서구 제국주의가 아시아 전역을 식민지로 합병하고 
있을 동안 조선의 주권과 자립은 서구가 아니라 한반도 부근의 신흥 강대국 일본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의 상태로 점령하고 이후 합병했을 
                                                 
94 이정배, “기독교,” 한국의 종교( Religion in Korea), op. cit., p. 97. 
95 Grayson, op. cit., p. 198. 
96 이기백(Ki-baik Lee), op. cit., p. 335. 
97 Carter Eckert, Ki-baik Lee, Young Ick Lew, Michael Robinson, Edward W. Wagner. 한국의 과거와 
현재: 역사(Korea Old and New: A History),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0 년, p. 249. 

 



때, 조선의 기독교 신자들은 대거 민족주의자가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919 년 3 월 1 일 독립선언문의 33 인 서명자들 중 16 명이 기독교 지도자였다.98 3.1 
독립선언이 있은 후 4 개월 안에 3,800 명의 장로회 신자들이 구금되었고 45 명의 
장로회 지도자들이 처형 또는 구타 당해 죽었다.99

 
한국 기독교 교회는 반일 운동의 주도 세력이었다. 일본 식민지 당국이 한국인 
기독교 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학교에 신토(Shinto) 의식 시간을 포함하도록 
요구했던 1930 년대 중반에는 한국 기독교와 일본의 대립이 더욱 첨예해졌다. 많은 
기독교 학교들은 우상숭배인 신토 의례를 받아들이느니 아예 학교 문을 
닫아버렸다. 2 차 세계대전 동안 한국인 기독교 신자들은 한국의 교단과 관계를 
끊고 일본이 통제하는 일본 그리스도교 산하 조선 교단에 가입하도록 명령 
받았으나 많은 한국인들은 이를 거절했다. 3 천여 명의 한국인 기독교 지도자들은 
체포 당했고 그들 중 50 명은 감옥에서 사망했다.100

 
2 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38 선 이북에 대략 20 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존재 했다. 
김일성 전기를 쓴 학자에 의하면, “국가를 건설한 이후, 김일성의 가장 힘겨운 일 
중의 하나가 기독교인들을 다루는 것이었다” 101고 한다. 기독교와 공산당 정권 
사이의 충돌로 해방 후 1960 년대까지 북한 내의 기독교인들은 철저히 
탄압되었다.102   
 

                                                 
98 강위조, 현대 한국의 그리스도와 시저: 기독교와 정치의 역사(Christ and Caesar in Modern Korea: 
A History of Christianity and Politics), SUNY Press, Albany, 1997 년, p. 52. 
99  같은 책, p. 53.   
100  강위조, 일본 지배하의 한국의 종교와 정치(Religion and Politics in Korea under Japanese Rule), 
op. cit., p. 43. 
101 서대숙(Dae Sook Suh), 김일성: 북한의 지도자(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8 년, p. 399. 
102 상세한 내용은 6 장 참조. 

 



제 6 장 
 

탄압의 시기(1945 – 1960): 
세 단계에 걸친 북한 정부의 철저한 종교 탄압 

  
 
평양에 친소 정권을 조직하기 위해 소련이 김일성을 선택했을 당시 한국에 
공산주의 정당은 존재하지 않았다. 103  19 세기 말과 20 세기 초만해도 기독교와 
천도교는 상당 수의 신자들을 모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104 특히 기독교는 
아주 잘 조직화되어 있었다. 두 종교 집단은 한국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의 종교 교리에 맞는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1945 년부터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 년 사이에 김일성은 정치적인 
경쟁자들을 자기 측근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억압했다. 일부 정치적 지도자들은 
체포되었고 또 일부는 처형당했다. 그리고 종교인들은 38 도선 남쪽으로 탈출하기 
시작했다.  
 
한반도 전역에 잔혹한 파괴와 인명 손실을 가져온 한국전쟁(1950 -1953)으로 인해 
종교인들의 남한으로의 탈출은 극도로 가속화되었다. 1953 년 종전과 스탈린 사후 
김일성은 노동당 내에서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정적들을 제거한다. 그리고는 
스탈린 사후 소련의 수정주의와는 다른 방향의 정책들을 수립하게 된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민족적 스탈린주의’라고 명명한다. 이 정책들 중 북한 내 모든 
공식적인 종교 활동을 없애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하던 
교회, 절 그리고 천도교의 예배 장소도 1960 년대에는 사라지게 되었다.105 이로써 
북한은 전 세계에서 종교가 완벽하게 금지된 단 두 개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다른 한 나라는 알바니아였다).106 이와 같은 완벽한 종교 탄압은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I. 제 1 단계(1945 – 1950): ‘인민민주주의’로서의 북한 
 
해방과 한국 전쟁 사이 소련 치하의 북쪽 지역은 소련군이 나치를 패배시킨 중동부 
유럽과 같이 ‘인민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게 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조건이 성숙되기 위해서 수십 년은 아니더라도 최소 
몇 년은 ‘인민민주주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1946 년 초 북한은 
소련을 따라 일본 소유의 토지뿐만 아니라 한국 관료들의 땅도 몰수하는 광범위한 
                                                 
103  중국과 러시아에는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과 러시아 공산당의 
당원이었다. 한국에는 한반도 남반부에 주로 맑스주의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흩어져 
있었고 일본 점령기 동안 체포, 구금의 위험을 피해 은둔하고 있었다.   
104 기독교와 천도교의 도입과 성장에 관한 간략한 설명은 5 장을 참조. 
105 서대숙(Suh), 김일성(Kim Il Sung), op cit, p. 399. 
106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 Asia Online, op. cit., March  2005.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이 토지개혁은 “수십 세기 동안 한국에 존재하던 토지 
재산의 근간을 허물었다.” 107 하지만 시골 농민들 사이에는 대단히 인기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인기 있는 다른 조치들도 실시되었다. 하루 
8 시간 근무, 사회보장보험, 임금 인상, 동일노동에 동일보수와 등과 같은 노동개혁 
등이 그것이다. 거기에다 축첩제, 매춘과 유아살해를 금지하는 법도 공포되었다. 
108  
 
기독교와 천도교 신자들에 반대한 소련과 김일성 
 
북한에 대한 소련의 청사진은 조선노동당이 모든 사회 정치적 세력들과 조직들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 동안 다양한 공산주의자들은 노동당에 빠른 속도로 
통합되었다. 이 중에는 소련파 한국인(일찍이 시베리아와 소련연안 지역으로 
이주해 갔던 민족주의자들), 중국에서 돌아온 좌파들(연안파), 1945 년 이후 북으로 
갔던 좌파들(남로당 계열)도 있었다. 이후 일본의 만주 점령을 피해 소련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과거 만주를 기점으로 항일운동을 펼치던 김일성을 포함한 
게릴라 전사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노동당은 소련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독교와 천도교 신봉자들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해방 직후 북한에는 친공산 좌파 세력에 비해 기독교, 천도교의 세력이 훨씬 강했고 
잘 조직되어 있었다.   
 
세계 2 차대전 말기 일본의 패배가 명확해지면서 한국의 좌, 우, 중도 세력들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약칭, 건준)라는 대통일 전선을 구축하게 된다. 
“ ‘인민위원회’라고 불리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지부들은 빠른 속도로 전국에 
조직되기 시작했고 지방 행정 단위를 장악하게 된다.” 109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회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야심 찬 정부기구로 빠르게 발전해 나갔다.  
 
초창기 우파와 중도 세력들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조선인민공화국과 협력했다. 
하지만 이 협력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일본 패전을 위한 미-소 합의에 따라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 협력한 것이었다. 이후 
미군이 38 도선 이남으로 진주해 들어옴에 따라 보수, 중도 세력은 건준에서 
탈퇴하고 건준에는 좌파들만이 남게 되었다. 함경도 지역을 제외한 38 도선 이북의 
건준 소속 모든 인민위원회는 기독교의 지도를 받고 있었다. 평양 일대를 총괄했던 
가장 중요한 위원회는 조만식이라는 기독교 교육자에 의해 지도되었다. 남쪽에는 
미군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미군정을 직접 설치했다. 북쪽에서는 
소련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인정했다. 때문에 소련은 조선의 가장 주목 받던 
민족주의자이자 장로교회의 장로인 조만식과 함께 일했다.  
 

                                                 
107 Eckert, et al, Korea Old and New,op. cit., p. 336. 
108 같은 책, p. 336. 
109 같은 책, p. 330. 

 



조만식 장로는 한국의 간디로도 불린다. 왜냐하면 그는 일본 수입품보다 국산품의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는 운동을 전개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만식은 
서구의 복장보다 한복을 즐겨 입었다. 2 차 세계대전 말엽 일본이 한국인들에게 
창시개명을 강요했을 때에도 조만식은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이를 거부했다. 
조만식은 한국의 해방 문제에 대해 온건하고 점진적인 방법론을 택했다. 그리고 
그는 소련과 김일성의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서도 온건하고 점진적인 접근법을 
취했다. 
  
조만식은 기독교 교회 조직을 통해서 조선민주당을 이끌었다. 대표적인 기독교 
조직으로는 두 장로교 목사들이 조선민주당 창당 몇 개월 전 신의주에서 조직한 
기독교사회민주당이 있었다. 110  조만식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38 도선 이북 
대표로서 소련 점령 당국과 협력하는 일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소련 
당국은 조만식에게 그의 과거 제자였던 최용건을 조선민주당의 부대표로 
임명하도록 압박했다. 최용건은 만주에서 김일성의 게릴라 투쟁에 합세했던 
인물이다.111 그리고 1946 년 1 월에 조만식과 조선민주당의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은 
체포되었고 조선민주당은 공산주의자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김일성의 조선노동당과 조만식의 조선민주당은 2 차 세계대전 직후 조직되었던 
반면 천도교 신봉자들은 1923 년부터 정치 정당인 천도교청우당을 만들었다. 112  
1925 년까지 청우당은 120 개의 지부 조직에 3 만 명의 당원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당은 1934 년 일본의 탄압으로 지하로 숨어들어갔으나 1945 년 다시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1947 년에는 지방 농민들을 중심으로 백오십만 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했다고 한다. 청우당은, 과거 동학혁명으로 세간에 알려진 급진적 평등주의, 
민중주의 정치색을 띄고 있었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1946 년의 조선노동당의 토지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이 토지개혁의 결과, 
토지가 없었던 농민들과 천도교 신봉자들 사이에서 조선노동당의 지지도가 
상승했다. 청우당은 또 민족주의와 독립, 통일을 열렬히 지지했다.  
 
2 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에 의해 점령당했던 다른 나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KDUF, the North Korean Democratic 
United Front)이라는 ‘통일전선’이 건설되었다. 이것은 ‘정당, 여성, 청년, 노동자 
그리고 종교, 문화, 학술 단체들’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대중들을 공산당의 지도 
하에 포섭하고 통제하기 위한 기구였다.113

 
해방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산주의자들과 기독교, 천도교는 서로 충돌하게 된다. 
1945 년에 신의주의 기독교 학생들이 소련 점령에 반대하는 집회를 조직했으나 
                                                 
110강위조, 현대 한국의 그리스도와 시져(Christ and Ceasar in Modern Korea), op. cit., p. 156. 
111 훨씬 더 보수적인 남쪽의 한국민주당은 영어로는 조만식의 조선민주당과 동일하게 ‘Korean 
Democratic Party’라고 번역되지만 둘은 전혀 관계가 없다.   
112 청우당을 영어로 직역하면 ‘Pure Friends Party’로도 된다.  Chondokyo, op. cit., p. 138. 
113  Charles Armstrong, 북한 혁명: 1945-1950 (The North Korean Revolution: 1945-1950),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NY, 2003 년, p. 112. 

 



이는 곧 진압되었다. 1946 년 토지개혁안의 일환으로 교회의 사유지가 몰수 되었다. 
1919 년 3 월 1 일에 독립선언을 함께 조직했던 천도교 지도자들과 기독교도들은 
소련 점령에 대항해 ‘제 2 의 3.1 운동’을 조직하려고 시도했다. 이 운동은 친소 
김일성 정권을 지지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맞대응 집회를 불러왔다.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선거 날짜를 일요일에 잡아 기독교도들은 
주일이라는 이유로 선거를 보이코트한 일도 있었다.   
 
노동당은 기독교 예배를 감시하기 위해 사람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114  김일성은 
평양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장로교 목사로 임명된 그의 외삼촌에게 
기독교교도연맹을 설립하여 기독교 교구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게 했다. 한 한국 
교회 역사학자는, “북한 당국은 기독교교도연맹에 합류하지 않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감금했다. 그 결과 많은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탈출했고 일부는 지하로 숨어들었다”라고 한다. 115

 
기독교와 친소 평양 정권 사이의 가장 큰 대립은 미국과 소련의 ‘조선 신탁 통치’ 116 
계획에서 비롯되었다. 얄타회담, 포츠담 회담에 뒤이어 1945 년 12 월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열렸다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은 미소공동위원회 
하에서 통일된 임시 정부를 건설하기 위해 조선을 5 년간 신탁통치 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일제시대 때부터 민족 독립의 꿈을 버리지 않았던 조만식과 
기독교인들은 신탁통치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물론 북한에서 소련의 정책에 
대한 반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조만식과 기독교 
동료들은 체포되었다. 체포 후 조만식에 대한 소식은 다시는 들을 수 없었고 
1950 년 한국전쟁이 시작되면서 처형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한국 
역사학자에 의하면, “기독교 교회는 한국전쟁 때까지도 남아 있었고 예배도 
허용되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정치 활동은 근절되었다.” 117   
 
천도교 지도자들 또한 미-소의 ‘신탁통치’ 계획에 반대했다. 따라서 천도교도 
공산당 정권과 대립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주도 하에 유엔은 38 도선 이남과 이북 
양쪽의 선거 관리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러나 소련은 유엔이 북한 지역에서 선거를 
감시하는 것을 승낙하지 않았다. 천도교 지도자들은 소련의 조치가 나라를 분열로 
몰고 갈 수도 있음을 알았기에 유엔의 선거를 지지했고 또 지지 집회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소련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17,000 명의 천도교 교인들이 

                                                 
114 이 정책은 국가가 감독하는 예배가 재허가된 1970 년대에 다시 등장했고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115강위조, 현대 한국의 그리스도와 시져(Christ and Ceasar in Modern Korea), op. cit., p. 158. 
116 다국의 ‘신탁통치’는 2 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 제국을 대체하려고 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이상적인 개념이었다. 자국의 식민지를 보유하고 싶어하던 영국과 프랑스는 ‘신탁통치’와는 인연이 
멀었다. 하지만 소련은 한국에서 신탁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었다. 물론 한국에서 미-소 협력 
하에 신탁통치가 실시되었다고 해도 냉전의 도래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117 Bruce Cumings, 한국전쟁의 기원(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 319. 

 



체포되었다고 천도교의 자료는 전하고 있다.118  이 일이 있은 후 북쪽의 천도교 
교인들은 김일성과 소련 당국에 반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노동당을 지지하는 노선을 취하게 된다.   
  
천주교와 불교 
 
기독교나 천도교 신자들과는 달리 천주교와 불교는 북한 내 정치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두 종교는 1946 년의 토지개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토지개혁으로 인해 천주교와 불교는 소유 재산을 박탈 당했다. 천주교는 
동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냉전 기간 동안 반공주의, 반소련주의로 간주되었다.  
 
바티칸은 중국 동북 지역의 연길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족의 천주교를 한국 교구에 
속하는 것으로 이미 인정했었다. 그러나 소련은 1946 년 만주 연길의 천주교 독일인 
주교와 26 명의 독일 신부와 수도사, 2 명의 독일 수녀와 1 명의 이탈리아 수녀를 
체포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6 개월 전 북한 천주교의 중심지인 덕원 수도원이 
폐쇄되었고 독일과 한국인 신부들이 체포되었다. 함흥교구에서 외국인과 한국인 
신부들이 체포되었고 원산과 사리원에 있던 신학교도 문을 닫았고 학생들은 
해산되었다. 남한으로 도주한 많은 천주교인들이 천주교 신앙을 그대로 유지한 
반면 평양의 주교와 신부들 그리고 신의주의 신부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북한 교구에는 20 여 명의 천주교 신부들만이 남아 있었다.119

 
1946 년 토지개혁으로 북한의 불교 사찰과 재산은 몰수되었다. 북한은 불교 
승려들에게는 식량을 지원하려고 하지 않았다. 원래부터 활발하지 않았던 북한의 
불교는 더욱 더 쇠약해 갔다. 120

 
 
II. 탄압의 제 2 단계: 한국전쟁(1950- 1953) 
 
1950 년 6 월 남과 북의 전쟁이 시작되고 대규모 공중폭격이 진행되었다. 한국 
전쟁은 신념, 소속과는 상관없이 수많은 무고한 한국인들과 한국 땅을 거대한 
파괴의 소용돌이로 몰고 갔다.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북쪽에서 체포되어 있던 많은 종교인들은 처형당했다. 
“나머지 모든 천주교 신부들은 감금되었다.” 121  전쟁 초기 몇 주 동안 북한은 ‘부산 
한계선’까지 남진했다. 그 때 북한 군은 그들이 점령한 서울과 여러 도시에서 여러 

                                                 
118 천도교 중앙본부, 천도교: 우주의 종교(Chondokyo: Religion of the Cosmos), 서울, 2002 년, p. 138. 
119 조셉 김 신부와 존 정(Father Joseph Kim and John Chung), 한국 천주교: 어제와 오늘(Catholic 
Korea: Yesterday and Today), Catholic Korea Publishing, 서울, 1964 년, pp. 341-342. 
120 1945 년에서 1950 년 사이에 38 도선 이북 지역에서 종교인들이 포섭되고 억압받는 동안, 38 도선 
이남, 특히 남서지역(전라도)과 제주도에서 맑스주의자와 다른 좌파들이 대거 억압받았고 상당한 
폭력적 유린을 당했다.  
121 Kim and Chang, 천주교 한국(Catholic Korea), op. cit., p. 343. 

 



종교 지도자들을 체포했다. 거기에는 감리교 감독인 양주삼, 천주교 주교인 제임스 
번(James Byrne) 그리고 다른 95 명의 외국인과 52 명의 한국인 천주교 신부들이 
있었다. 122 미군 장군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의 극적인 인천 상륙이 
이어지고 미국과 남한 군이 북진할 때 북한군은 퇴각하면서 남한에서 체포했던 
기독교와 천주교 지도자들을 북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많은 사람들이 북송 도중 
혹은 그 이후에 죽었다.123

 
그 후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38 도선을 넘어 평양을 탈환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공개적으로 연합군을 환영했다고 한다.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너 미군과 한국군이 
38 도선 이남으로 다시 후퇴했을 때 다수의 종교인들을 포함한 북한 사람들이 
평양에서 그리고 북한의 동쪽 해안의 항구도시를 통해서 남으로 피난했다.124 한 
한국의 학자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10%에서 14%의 사람들이 1945 년과 1953 년 
사이에 남한으로 탈출했거나 피난했다고 한다. 125  
 
그리고는 50 여 년이 지난 뒤 유엔 인권상설위원회에서 “북한 내의 종교인이 왜 
그렇게 적으냐”는 질문에(유엔에 제출한 북한의 통계에 따르면 종교인은 인구의 
0.2%)대해 유엔 북한 외교관들은 이렇게 답변했다. “종교인들 중 많은 숫자가 
한국전쟁 도중에 죽었다. 구세대 종교인들은 죽어가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종교에 
흥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26

 
 
III. 제 3 단계: 완벽한 억압(1953 년부터 1960 년대 초기까지) 
 
1960 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종교와 신앙은 철저하게 억압되었다. 이런 완벽한 
억압은 사회 정치적 진공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관계, 경제, 문화, 
그리고 모든 일상생활의 철저한 동원과 변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127 스탈린 
치하의 소련은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선택했으며,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한국전쟁을 재가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었다. 128  북한이 비록 한국전쟁 
전에는 아직 사회주의가 실현되지 않은 ‘인민 민주주의’라고 간주되었지만, 전쟁 
이후 그리고 스탈린의 사망 이후에는 소련의 ‘수정주의’의 길을 따르지 않고129  

                                                 
122강위조, 현대 한국의 그리스도와 시져(Christ and Ceasar in Modern Korea), op. cit., p. 158. 
123  천주교 한국: 어제와 오늘(Catholic Korea: Yesterday and Today )에는 번 주교를 포함해서 
북한으로 들어간 로마 천주교의 운명에 대해 충실한 수치 보고가 있다.  pp. 341-560 참조 
124 필자와 탈북자의 인터뷰, Fort Lee, 뉴저어지(NJ), 2005 년 4 월. 
125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 북한에서의 위기(Crisis in North Korea),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5, p. 214. 
126 김홍일(Kim Hong Il), UN Doc. DRPK, 30/10/2001, CCPR/C/SR. 1946, Summary Record. 
127 암스트롱(Armstrong), 북한혁명(North Korean Revolution), op. cit., p. 243 
128  Alexander Gonsharov, John Lewis and Xue Litai,, 불확실한 파트너: 스탈린, 마오 그리고 
한국전쟁(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참조할 것,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년, p. 213. 
129 소련의 ‘수정사회주의’는 일반적으로 서구와의 평화적 공존, ‘개인 우상화’의 폐기, ‘사회주의적 
합법성(임의 체포와 구금에 대한 완곡 표현)에서의 탈피’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간주된다.   

 



오히려 루마니아나 알바니아, 중국과 같이 ‘민족적 스탈린주의’의 길을 가게 
되었다.130

 
 ‘민족적 스탈린주의’는 북한에서 수십 년이 아니라 4-5 년 안에 강제 동원을 통해 
중공업을 이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천리마 운동’이라고 하는 
사상 캠페인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는 북한판 중국의 ‘대약진 운동’으로서 개인 
상업의 억압과 농업의 사실상의 협동 농장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31  동시에 
김일성은 조선노동당 내에서 그의 잠재적 반대파를 숙청했다. 132  초기에는 
조선노동당 내에 실제 반대세력이든 아니면 반대세력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이든, 
혹은 심지어 김일성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적으로 조작해가면서 공개 
재판을 통해 숙청했다. 사형은 아주 빈번하게 집행되었는데, 그들 중에는 평생 
공산주의 혁명가로 살아온 사람들도 미국과 남한의 간첩이었다고 자백하거나 
간첩으로 고발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 후로 공개 재판은 중단되었으며, 대신 
정적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납치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  
 
북한의 전체인구를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의 3 계층 51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북한의 악명 높은 ‘성분’ 제도가 1957 년에 시작되었다. 133  이 ‘성분’ 
제도를 완성하는데 10 년 이상 걸렸다. ‘이 성분 제도는 현대에 존재하는 가장 
강압적인 사회공학적 성공작’이었다.134 이 세습적인 성분 제도 속에서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주거, 고용, 교육, 여행, 건강 그리고 식량배급 등의 기회가 
결정되었다. 이 성분 제도는 1945 년 당시 가족 출신 배경이나 개인의 당성에 
기초한 것이다. 종교인들 – 기독교인, 불교신자, 천주교인 그리고 유교도인 – 은 
‘적대계층’으로 각각 34, 35, 36 그리고 37 분류에 지정되었다.  
 
1958 년에는 “5 호담당제’에 이어 ‘인민반 제도’를 설치했다. 인민반은 사상교육과 
바른 정치 생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역 마을 모임으로 모든 북한 인민들이 소속 
되어야 한다. 135  인민반제도는 다양한 동원 홍보활동을 위한 망조직으로도 
활용되었다. 이 보고서를 위해 증언한 탈북자들에 의하면 ‘인민반’의 임무 중 

                                                 
130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 북한에서의 위기(Crisis in North Korea), op. cit. 
131  1957 년의 “결의안 102 호”는 사적인 곡물 거래를 막고 농산물은 모두 국가에서 사들일 것을 
요구했다.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참조, op. cit., p. 101. 
132 이들 중 한국 전쟁 전 남한에서 북한으로 올라갔던 토착 좌익인 ‘국내파’가 있었다. 이들은 
북한군이 38 도선을 넘어 들어갈 때 남한에서 봉기를 일으키지 못했던 이유로 희생양이 되었다. 2 차 
대전 동안 모택동의 인민 해방군과 함께 했던 ‘연안파’들은 친중이라고 해서 숙청당했고 ‘소련파’는 
소련에 살았었고 러시아 말을 할 수 있는 민족주의자들로서 이들은 소련 ‘수정주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숙청되었다. .  
133 이 성분 제도는 “반혁명 분자와의 투쟁을 전군중적으로 전개할데 대하여” (1958 년 5 월 30 일), 
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회의 특별 결정으로 생겨났다.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참조, op. 
cit., p. 181. 
134 Helen Louise Hunter, 김일성의 북한,( Kim Il Song’s North Korea), Praeger, Westport, Conn., 1999 년,  
p. 5. 성분체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보려면, pp. 3-13. 
135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op. cit., p. 181. 

 



하나가 수상한 사람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거나 예배에 
참여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극도로 어렵다.   
 
북한 내각 149 호 결정으로 인해 ‘적대계층’의 사람들을 여러 지방의 산악지역으로 
강제로 추방하기 시작했다. 136  대규모의 숙청은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북한역사의 대 마녀 사냥’이라고 명명되었고 1958 년과 59 년 사이 9 개월 
동안은 한국전쟁 기간을 포함한 이전의 13 년 기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이유로 인해 유린당했다. 137  이 과정에서 평양에 있던 종교인 가족들은 동해안의 
공업도시로 강제로 이주되었다. 138  이후 처형당한 종교인들의 가족들을 포함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15 호 관리소인 요덕수용소 내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용평리 완전통제구역으로 보내졌다. 139

 
이 때까지 비프롤레타리아 정당의 지역 조직들(조만식의 조선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은 철저하게 억압받았다. 때문에 이들 정당에는 오직 소규모 
‘중앙위원회’만 남고 이 중앙위원회도 친노동당 세력들이 장악하여 ‘남한에 있는 
사회단체들과의 통일 전선 사업에 활용’되었다. 이는 1959 년 당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조직부 부장이었던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소련 외교관에게 설명한 
것이다.140

 
김일성 개인 우상화는 1958 년 김일성의 직위가 ‘수상’에서 ‘수령’으로 바뀌면서 
한층 더 강화되었다. “김일성 원수 혁명 활동 연구실이 1959 년 중반까지 거의 모든 
정부 기관과 공장, 협동농장 그리고 전 지역의 학교에 건설되었다”고 북한의 공식 
역사책에 서술되어 있다. 141 예배 장소와 분위기가 흡사한 연구실에는 이 조사에 
인터뷰했던 모든 탈북자들이 실제로 참석했던 경험들이 있었다. 
 
북한을 완전히 전체주의화 하기 위한 노동당 정권의 야망으로 인해 대안 사상, 특히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집중 억압을 받았다. 142  러시아인 한국학 학자가 최근에 
묘사한 바에 의하면: 
 

1950 년대 반기독교 선전은 광적인 단계에 다다랐다. 모든 종교 
예배는 금지되었고 특히 기독교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사악한 
가르침’으로 간주되었다. 모든 교회는 1950 년대 중반까지 다 문을 
닫았고,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남아있을 정도로 불운하고 순진하고, 

                                                 
136 같은 책, p. 182. 
137 같은 책, p. 182. 
138  인터뷰에 응해준 한 저명한 교포 지도자의 가족은 평양에서 함흥으로 이주되었다. 이승만 
교수와의 인터뷰, 리치몬드, 2005 년 4 월. 
139 요덕수용소 수감자인 김영순 씨와 필자와의 인터뷰, 2005 년 4 월 
140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 op. cit., p. 199. 
141 조선 전사(Chosun Chonsa), vol. 29, p. 171,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에서 인용, op. cit., p. 
200. 
142 Armstrong, 북조선혁명(The North Korean Revolution), op. cit., p. 242. 

 



어리석었던 기독교 지도자들은 1950 년대 말에 ‘미국의 간첩’으로 
몰려 숙청당했다. 심지어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했던 
사람들마저 곤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북한의 정교한 
세습 신분 제도 하에서 기독교인들은 적대계층의 37 번째에 속하게 
되고 그들의 생이 다할 때까지 그 오명은 남아있었다.  
 
한편 관제 언론은 반기독교 교육을 과대 선전함으로써 북한사람들을 
세뇌했다. 초기 선교사들의 교육 활동은 미국의 장기적 침략 계략의 
일환으로 설명했다. 목사들과 활동가들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급을 받는 간첩 혹은 파괴 분자로 묘사되거나 순진무구한 
북한사람들을 살해하는 가학성 변태성욕자로 묘사되었다. 북한 
소설에서 선교사들은 한국 어린이들의 피, 눈 등 신체의 일부를 팔기 
위해(당시는 장기이식 이전 시대로 현실성 없는 이야기였으나 
어쨌든 효과적인 선전이었다.) ‘임상치료’에서 어린이들을 죽이는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북한 기독교의 이러한 ‘재생’은 1950 년대 말의 
북한 소설에 또 하나의 흥미 있는 소재였다. 이런 소설의 주인공은 
처음에는 음모적인 선교사들과 그들의 협력자들에 의해 잘못 
인도되어 어리석게도 기독교인이 된다. 하지만 곧 모종의 사고나 
개인의 고통스런 체험을 통해 기독교의 사악한 본성을 깨닫게 된다. 
결국 주인공은 ‘제국주의자의 사상적 독’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도 
마침내 계몽에 이르도록 인도한다.   
 
심지어 최근까지도 미국의 잔인성을 다루는 선전 센터인 신천 
박물관(대부분이 조작임)에는 1900 년 전후로 활동했던 주요 미국 
선교사들의 다양한 사진들을 볼 수 있다. 이 사진들에는 “조선으로 
기어들어온 미국인 선교사들은 옷 속에 단도를 감추고 있다.”는 
설명이 함께 있다.  
 
1950 년대 중반까지 북한에 제 기능을 하며 남아 있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스탈린주의자들은 스탈린 
보다도 훨씬 폭압적이었다.143

 
실제로 인터뷰에 응한 모든 탈북자들은 이런 반종교 선전에 대해 언급했다.  
 
다른 한국학 학자는, “1960 년대까지 북한의 사상가들은 공산주의를 민족 국가를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활용했다. 1970 년대까지 김일성 우상화는 사실상 인민 
종교가 되었다. 다른 종교적 정치적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수령 개인 숭배는 유교나 
일본의 신토, 심지어는 기독교의 핵심 상징들을 융합하면서 김일성을 조선의 

                                                 
143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Korea Times, May 16, 2005. 

 



메시아로 만들었다.” 144 다음 장에서는 이 배타적이고 광적인 인민 종교에 대해 더 
살펴볼 것이다. 
 

                                                 
144 Stephen Linton, 한국 시민 종교의 패턴( Patterns in Korean Civil Religions),Ph.D. thesis,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1989 년, p. 382. 

 



제 7 장 
 

주체사상, 김일성주의 그리고 유일사상체계로의 대체 
 
 
1950 년대 말과 1960 년대 한국의 전통 종교 사상에 대한 억압으로 생겨난 정신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북한 정권은 종교적 우상 숭배의 특징을 지닌 이념체계를 
만들었다. 인터뷰에 응해준 탈북자들은 유일사상체계의 의식들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다. 탈북자들은 다른 모든 북한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생 동안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이런 의식에 참여해야 했다. 이 사상 체계는 ‘주체사상’, 
김일성주의, 김일성혁명사상, 또는 유일사상체계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이 
용어들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상호 교차사용된다.145

 
문자 그대로 주체는 ‘지배자, 주인, 소유권자, 통치자, 중심’ 등으로 번역되는 주와, 
‘몸, 전체, 핵심, 실체’ 등으로 번역되는 체, 이 두 단어의 조합이다. 146  주체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담당하는 존재, 객체가 아닌 ‘주체’적 존재라는 
의미에서 영어로는 ‘self-reliance’로 번역된다. 이 주체라는 말은 외국으로부터 수입, 
투자, 경제 지원을 거부하는 경제적 고립이나 자급자족으로 오역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뜻은 그렇지 않다.147

 
비종교적 맥락에서 주체사상  
 
세속적 의미에서 자주(自主, self-mastery)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주체는 
김일성에게는 조선노동당 내의 친중, 친소파를 공격하거나 한국 정부를 미국의 
‘앞잡이’로 공격하는 철학적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김일성에게 있어서 주체는 
스탈린 사후 소련 ‘수정주의’나 문화혁명 기간의 모택동주의, 즉 중국의 
‘교조주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근거를 주었다. 그리고 최악의 중소 분쟁 기간 
동안에도 김일성과 북한을 독립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 해준 명분이 되었던 것도 

                                                 
145 김정일이 쓴 몇 개의 문구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주체사상은 우리당의 유일한 
사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김일성 동지의 사상, 이론 그리고 방법을 주체사상이라고 부른다.” 이 두 
가지는 김정일의 주체사상을 수행해 나갈 데 대하여(On Carrying Forward the Juche Idea,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Pyongyang, 1995 년), 각각 pp. 149 and 117 에서 볼 수 있다. “과학적이고 
보편적인 중요성을 가진 심오한 이해와 함께… 사상이론의 완전한 체계 그리고 주체의 방법론… 
이것은 김일성 동지의 위엄 있는 이름과 결합된 사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주체사상에 대한 국제 과학 세미나 선언(Declaration of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Seminar on the 
Juche Idea)”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Antananarivo, Democratic Republic of Madagascar, September 30, 
1976, 주체: 독립의 깃발(Juche: the Banner of Independence,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Pyongyang 1977 년) 에서 인용. 
146 서대숙(Dae Suk Suh),김일성( Kim Il Sung), op. cit., p. 301. 
147 Charles Armstrong,, “우리 식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대 이후의 북한 사상”(A Socialism of Our 
Style: North Korean Ideology in a Post Communist Era) in Samuel Kim (ed.)  북한의 대외 관계(North 
Korean Foreign Relations), op. cit., p. 33. 

 



주체였다. ‘김일성주의’는 김정일이 처음 만들었던 용어로 김일성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김일성에게도 스탈린과 모택동처럼 하나의 ‘주의’를 선사해 
주었다. 그 ‘주의’는 이미 자신들의 ‘주의’를 갖고 있었던 스탈린과 모택동에 
둘러싸인 정치적 환경 속에서 작은 나라의 지도자로서 김일성에게  그들과 
경쟁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해주었다.  
 
또한 비종교적 차원에서 주체사상 또는 김일성주의는 처음에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이론으로 제시되었으며, 김일성은 맑스, 레닌의 후계자로 자리매김되었다. 
김일성에 따르면 맑스는 자본주의 체제를 분석한 이론가로서 노동자 계급의 혁명 
투쟁을 위한 안목과 이론을 제공해주었다. 그리고 레닌은 독점 자본주의의 최고의 
단계인 제국주의에 대한 이론가로서 국가권력의 혁명적 장악을 위한 전략가였다. 
하지만 레닌은 ‘사회주의 건설’을 실행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이로써 ‘맑스- 
레닌주의의 깃발’ 아래에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강조는 필자가 함)’의 이론가와 
전략가가 된 사람은 바로 김일성이었다. 김일성의 이름으로 평양에서 출판된 
저술들은 김일성의 정책, 이론, 방법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편집한 것이다. 제 
6 장에서 민족적 스탈린주의’라고 정의 내린 이런 내용들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활용되었고 실행된 것이다.148

 
좀 더 종교적인 색체가 강해진 주체사상 
 
주체사상에 기반을 한 유일사상체계인 김일성주의는 1960, 70 년대 비종교적 사회, 
정치 이론으로 국한되지 않았다. 김정일은 대학 졸업 후 조선 노동당 선전선동부를 
맡게 되는데, 여기서 김정일은 소련과 일본에서 철학을 공부한 황장엽의 이론적 
도움을 받아 김일성주의를 철학적 수준까지 발전시킨다. 이로써 주체사상은 
철학적 보편주의와 민족주의적이며 종교적인 우상 숭배 색채를 강력히 갖추게 
되었다.  
 
몇몇 주체 철학 연구자들은 김일성주의가 고전적 맑스주의의 ‘계급의식’을 ‘전투적 
혹은 급진적 민족주의로서의 민족의식’ 149 으로 대체했다고 주장한다. 주체라는 
말에서 ‘주(主, self)’는 고도로 민족주의적인 의미이며 독립 또는 자존(self-
reliance)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이다. 한 주체 철학 연구자는 이렇게 말한다. 
“세계 문명은 한반도에서부터 기원하고, 한국인은 자본주의적 물질주의, 퇴폐적 
문화와 도덕적 부패에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신성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선택 받은 민족이다. 이 민족중심주의는 유럽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에 더욱 더 
강조되었다. 그래서 북한 학교의 어린이들에게 질문해보면, 학습의 목적은 
제국주의의 사악한 세력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습관적으로 이야기한다. 그 믿음은 그들의 선민 의식으로 인해 

                                                 
148 주체! 김일성의 연설과 저작(Juche! The speeches and writings of Kim Il Sung), edited by Li Yuk-Sa, 
Grossman, New York, 197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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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다.” 150  김정일은 주체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김일성은 우리 민족을 
되살리며 신성한 혁명 투쟁에서 조선 민족을 지도하는 구세주이다.” 151 김정일은 
계속해서, “우리는 혁명을 하고 있다. 미래의 인류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미 
제국주의에 대항한] 인류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룩한 투쟁이다.” 고 
말한다.152

 
김일성의 전기를 쓴 학자에 의하면, “김일성에게 있어서 주체는 소련으로부터 독립 
노선을 취하기 위한 단순한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통해 제 3 세계 비동맹국가들의 사상가이자 지도자로서 선전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그의 우상숭배가 메시아의 수준에 이르 을 때 김일성은 우주의 진리로써 
그의 사상을 설교할 수 있게 되었다.” 153 김일성종합대학교의 한 주체 이론가의 
설명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영생불멸의 진리’이다. 이 말은 남한 사람들이 기독교 
신학을 설명할 때 완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할 때에도 
사용한다.154

 
한 북한 학자의 말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일반적인 정치 사상이 아니라 정치적 
동원과 정권의 정통성 옹호를 목적으로 한 가치 체계가 되었다. 인민들에게 그 
가치를 주입시키는 방법은 종교 집단이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 155  다른 
전문가의 말로는, “주체사상은 민족주의 통치 사상에서부터 정치 이념과 종교의 
경계를 넘나드는 우상화 사상으로 전환되었다” 고 한다. 156  일반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우상화로 배우는 의례의식은 문건 암기와 낭송, 초상화 청소 등으로서 본 
보고서 면담에 응한 탈북자들도 같은 설명을 했다.   
 
더욱더 신성화 되는 김일성주의: 역사 조작과 신화 창작 
 
김일성의 전기를 쓴 한 학자에 의하면 김일성이 1955 년 처음 주체를 언급했고 
1963 년까지는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김정일의 지시로 조선 역사는 
조작된다. 1970 년대에 출판된 김일성 저작에는 1930 년대의 김일성 연설까지 
포함되어 있다. 18 살의 나이에 만주에서 항일 빨치산들에게 주체사상에 대해 
강의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 이전에는 출판되지도, 알려지지도 않았던 
것이다. 

                                                 
150 Han S Park, 북한: 비관습적 지혜의 정치(North Korea: Politics of Unconventional Wisdom), Lynne 
Rienner, Boulder, 2002 년,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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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Oh and Hassig, op. cit., p. 21. 

 



 
유교 사회 문화의 성격에 맞게 김일성 가계는 다섯 세대에 걸쳐 신성한 혁명적 
소명을 타고난 것으로 묘사된다. 1980 년대 초기에 공식 조선전사의 신판이 
출판되었는데, 콜럼비아 대학교의 한 한국학 학자는 33 권의 절반 이상이 김일성의 
생애와 그의 가족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더욱이 조선시대에서 근대 한국으로의 
전환기 역사는 봉건제도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혹은 조선왕조의 몰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19 세기의 외국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대한 저항을 주로 기록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근대 한국 역사는 1866 년 대동강을 타고 올라오던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에 대한 성난 군중의 공격으로 시작된다.” 157  이 공격으로 
스코틀랜드 성경 협회(the Scottish Bible Society) 소속 한 영국인을 포함해서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살해 당했다. 이 조선 전사의 내용에 의하면 성난 군중은 
김일성의 증조부인 김응우의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 콜럼비아 대학 
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조선의 근대화와 북한 정권의 등장은 반제국주의 저항과 
김일성 가계의 지도력과 불가분의 관계였다”고 한다. 158

 
북한의 주요신문들은 폭풍 치는 바다 위에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바다를 진정시키는 선원들 일화를 싣기 시작했다. 김정일은 신화에서 한민족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신성한 산인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발표되었다. 나무들에서 
글씨가 새겨져 김정일의 출생을 알려주었다고도 하고 하늘에서는 그의 출생을 
알리는 쌍무지개가 나타났다고도 한다. 이는 무속신앙과 연관 있는 주술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김정일은 하바로프스크 근처의 소련 영에서 
태어났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호주의 한 한국 전문가는 좀 더 냉소적인 이야기를 한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가 된 1973 년부터 김정일은 인간적 카리스마의 부족이나 혁명 또는 국가를 
위한 어떠한 업적도 없다는 사실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가 선택한 길은 
자신의 아버지를 신격화하고 가족 전체를 신과 같은 상태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그는 황장엽의 도움을 받아 김일성주의와 주체사상을 준 종교적 교리로 만들었다.” 

159

 
북한의 지도적인 한 주체 철학자는 한 재미교포 학자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주체는 ‘종교화’되지 않고서는 철학적 체계로서 완벽해지지 않을 것이다.” 160 한 
한국 역사학자에 의하면, 김일성을 ‘우러러 보다’라는 북한 용어는 문자 그대로 
종교적으로 ‘그리스도를 존경하여 받아들이다’라고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한 
뜻이다. 이는 현세의 그리스도로서 김일성을 내세우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157 Charles Armstrong, “우리식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후 시대의 북한 사상”(A Socialism of Our 
Style: North Korean Ideology in a Post-Communist Era) in Kim (ed) North Korean Foreign Relations, op. 
cit., p. 32. 
158 같은 책, p. 32. 
159 Gavin McCormack, Target North Korea, Nation Books, New York, 2004 년, p. 68. 
160  Park, op. cit., p. 36. 

 



보여주는 것이다161. 다른 재미 한인 주체사상 연구자에 의하면, “김일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인에 비유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이 주체사상 체계 내에서 영구 불멸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162

 
인간과 사상 교육의 숭고함 
 
북한의 사상과 신념의 유일체계로써 주체사상의 현재적 모습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주의의 몇 가지 다른 측면들을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종교 
교리로써 인간의 우월성에 대한 구체화이다. 이런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김일성주의는 노동당의 ‘국가 권력’과 ‘생산수단’의 소유를 통해 인간의 의식성을 
‘재생’, ‘부활’시킨 것이다. 맑스 유물론 이론에서 인간의 의식성은 ‘생산양식’에 
종속적인 위치에 불과했다.163 평양에서 출판된 주체 관련 저작물에 김일성을 불을 
발견한 프로메테우스에 비유한 사실이 있는데 김정일은 “존경하는 김일성 동지는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칙을 발견해 
내셨다.” 164 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주체 저작물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다. 더욱이 김정일에 의하면, 김일성은 “주체 철학의 원리에 따라 새로운 
법칙과 운동의 새로운 동력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김일성은 
새로운 과학적 기초 위에 사회주의를 수립하였다” 고 한다.165

 
김정일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과학적 정의를 
내려 주었다…. 인간은 자주성, 창조성 그리고 의식성을 지닌 사회적 존재이다.” 166 
어쨌든 인간의 의식이 인간이 처한 환경을 결정한다는 이 ‘인간 중심’ 사상의 
새로운 사회주의는 아주 강력하고 지속적인 이데올로기 세뇌 작업을 동반한다. 
김정일은, “물질적 요새와 함께 반드시 사상적 요새를 점령해야 하며,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사업을 앞세워야 한다.” 167  ‘인간의 변화’는 ‘대중의 사상적 
개조’를 통해서 성취된다. 면담한 탈북자들은 대중의 사상 개조 활동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진술했다.  
 
주체사상에 있어서 집단주의와 지도 이론 

                                                 
161  Cumings, 태양에서 한국의 위치(Korea’s Place in the Sun), op. cit., p. 410. 
162  Han S Park, op. cit., p. 46. 
163 주체: 독립의 기치(Juche: the Banner of Independence), op. cit., p. 314. 
164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 주체사상을 수행할 데 대하여(On Carrying Forward the 
Juche Idea)에서 인용, op. cit., p. 388. 
165 이 새로운 과학적 사회주의 법칙은, “모택동의 외투 속의 주희, 공산주의 병 속의 신유교주의 
라는 인상을 한국 학자들에게 남겼다.” ‘리(理)’와 ‘기(氣)’라는 신유교의 범주에서 주체사상을 
설명한 내용은, 브루스 커밍스(Cumings), 태양에서 한국의 위치: 근대사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Norton, New York, 1997 년), pp. 404~413 참조. ‘주체사상 안에서 유교’에 대해서는 
Park, 북한: 비관습적 지혜의 정치,(North Korea: Politics of Unconventional Wisdom)., pp. 64-68 참조. 
166 “사회주의는 과학이다.”(Socialism is Science) On Carrying Forward the Juche Idea, op. cit., pp. 309-
391. 
167  같은 책., p. 389.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체사상/김일성주의의 내용은 주체의 ‘지도 이론’이다. 이 이론은 김일성, 
김정일에게 초인적이고 준신격화된 속성을 부여하였다. 이 이론은 김일성이 이 
왕국의 창립자이기에 김일성을 신으로써 숭배하게끔 했다. 그래서 북한 땅 전역에 
제단 형식을 갖춘 수천여 개의 김일성 흉상과 초상화가 설치되었다. 때문에 그는 
육체적으로는 이미 죽었지만 영원한 북한의 주석이 될 수 있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의와의 ‘담화’에서 김정일은 사람이 모든 것의 창조자이고 
주인이라는 명제에서 시작하여 ‘사회정치적 생명 또는 유기체’라는 용어를 
제시한다.  
  
북한의 사회 정치적 생명체는 가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김정일에 의하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수령을 친어버이로 모시고 받들며 당의 품을 
어머니품으로 믿고 따르며 수령, 당, 대중이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있다. 온 사회에 공산주의적 
미풍이 차 넘치고 있다. 168

 
북한의 사회 정치적 생명체는 또한 집단주의적이다. 김정일에 의하면:  
 

사회주의 사상으로서의 집단주의 사상은 끊임없이 발전하여왔다. 
맑스주의의 발생은 집단주의사상의 발전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사상을 새롭게 발전 완성시키심으로써 집단주의 사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다. 169

 
한 한국학 학자는, “정치 이론사에서 집단주의를 이 정도로 명확히 이론화한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한다. 170 다른 한 전문가는 김일성주의식 집단주의의 주목할 
만한 실례로서 수만 명의 참가자들의 정확한 행진과 군무가 있는 아리랑 공연의 
장대함과 ‘매스 게임’을 들었다. 경기장의 정면에 줄 맞춰 앉은 이만여 명의 
사람들은 ‘인간 픽셀’이 된다. 그들이 시간을 완벽히 맞춰 일제히 지정된 색상의 
플래카드를 들어서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을 찬양하는 상징들을 만들어 내고 북한 
군의 용감무쌍한 형상을 만들어낸다. 171   
 

                                                 
168 같은 책, p. 409. (한국학자들은 이를 신유교 ‘가족국가’의 현대적인 부활로 본다.) 
169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Abuses of Socialism Are Intolerable)” 주체사상을 
수행해 나갈 데 대하여(On Carrying Forward the Juche Idea), p. 378. 
170 Han S. Park, North Korea: The Politics of Unconventional Wisdom, op. cit., p. 47. 
171 McCormack, op. cit., p. 71. 

 



사회적 생명의 고귀한 집단주의 개념으로 지도자는 한 개인의 뇌 혹은 심장에 
비유된다. 지도자의 조직 즉, 조선노동당은 인간의 ‘척주’에 해당되고 국민은 
‘몸’에 비유된다. 김정일의 언급에 의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에게는 개인의 
육체적 생명과 구별되는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개별적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 것처럼 사회정치적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입니다. 수령을 사회정치적 집단의 
최고뇌수라고 하는 것은 수령이 바로 이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경험하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수령과 인민의 관계는 단순히 이끌어주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과의 
단순한 관계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개별적인 사람은 당 조직을 
통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되어 운명을 같이 할 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또 믿어야만 합니다. (강조는 
필자) 
 
조직사상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됩니다. 개별적인 사람들의 
육체적 생명은 끝이 있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속된 인민대중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172

 
한 한국학 학자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신비롭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윤리 사상적 
요소’와 도덕적이고 유전적으로 우수한 ‘혈통’을 합성하여 만들어졌다. 이 우수한 
주체사상은 북한의 지도자만이 명확히 정리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고 한다.173

 
‘극한’까지 간 김일성주의 정통성  
 
종교 자유라는 면에서 주체사상/김일성주의을 이해할 때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이 
사상이 ‘유일사상체계’라는 것이다. 주체는 국가에 의해 유일사상체계로 
공포되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회 현상이나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174   “유일사상체계란 정권이 모든 국민들에게 

                                                 
172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On Some Problems of Education in 
the Juche Idea),” 김정일, 주체사상을 수행해 나갈 데 대하여(On Carrying Forward the Juche Idea), op. 
cit., pp. 156-157.  
173  McCormack, op. cit., p. 71. “몇몇 학자들은 김일성주의의 ‘유기체적 지도 이론’을 공산주의 
전체주의적 이론 틀보다는 파시즘의 이론적 변형인 ‘조합주의(corporatism)’로 분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Cumings, , Korea’s Place in the Sun, op cit, pp. 398-402. 
174 Park, op. cit., p. 171. 

 



절대적 가치를 지니며, 진리 정의의 독점권을 가지고 절대적 복종을 강요하게 
된다.” 175  
 
김정일은 ‘다원주의”는 김일성 유일사상과 대립되는 것으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176  주체사상의 철저한 일원론적인 접근은 이 
보고서의 부록에 있는 두 개의 문서 ‘1998 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서문’과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위한 10 대원칙’ 문서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 유일사상체계 10 대 원칙은 김정일의 후계자 승계 공식 지명 2 개월 후 
1974 년 4 월에 발표되었다. 김일성주의의 유일 체계에 대해서는 면담한 모든 
탈북자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유의사항 
 
김일성 왕조가 북한을 지배하는 한 주체사상/김일성주의는 국가의 공식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이 신정이론은 이 보고서에서 면담한 탈북자들의 머리속에 
반복적으로 주입된 사상 신념체계로, 다른 모든 사상과 신념은 배제하도록 직장과 
학교에서 교육된다. 하지만 과거 왕조 유교주의 정치 제도 하에서 자연재해나 
정치적 불행의 발생은 이 왕조가 천명을 어김으로써 정통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징조로 해석되었다. 1990 년대 중반 북한의 홍수와 가뭄, 비참한 기아와 경제적 
붕괴는 주체사상/김일성주의, 적어도 김정일의 지위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평양의 정치적 특권층과 평양 이외의 지역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김정일의 주체사상 교시가 얼마나 권위를 
잃었는지 확인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주체사상은 1997 년 황장엽의 남한 
망명으로 어느 정도 그 빛이 바랬다. 평양에 있는 주체사상연구소가 그의 망명과 
함께 문을 닫았다고 한다.  
 
김일성주의의 유일 교리는 사상, 양심, 종교 및 신념의 자유를 위해 작은 여지도 
남겨두지 않았다. 다음 장에서는 1980 년대 말부터 시작된 종교 영역에 있어서 작은 
변화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175 McCormack, op. cit., p. 67. 
176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교훈(The Historical Lesson in Building Socialism),” 김정일, 주체사상을 
수행해 나갈 데 대하여(On Carrying Forward the Juche Idea),op. cit., p. 299. 

 



제 8 장 
 

북한의 현대 종교 정책 및 실태 
 
 
김일성 정권은 1960 년대까지 대대로 내려오던 조선의 사상, 신념을 억압, 말살하고 
그 자리에 주체사상/김일성주의 유일 사상 체계를 심어놓았다. 그럼에도 1970 년대 
국제 환경의 변화에 영합하기 위해 김일성 정권은 국가가 고도로 통제하는 한에서 
종교 활동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177  그것은 외국의 종교인들 중에 잠재적인 
우군과 지원군을 확보하기 위한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이었다. 김일성이 종종 
외국 방문객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1960 년대 이후 남한과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종교 조직과 운동이 ‘진보 운동’에서 혁혁한 역할을 했다.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북한에도 종교인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40 년대 중반 
노동당의 통제 밖에 있던 종교 활동을 선별적으로 활용, 흡수, 억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종교 ‘연맹’들을 부활시켰다.  
 
북한이 종교 자유를 존중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이 종교 ‘연맹’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불교, 천도교, 기독교, 천주교,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정교회 등의 협의회들을 통해 북한은 종교 활동을 감독, 통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북한에서 최소한의 종교 활동이 국가 통제 속에서 부활한 사실과 정부 
감독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활동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I. 기독교 
 
오늘날 북한 기독교의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세 가지 서로 다른 부류의 기독교 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첫 번째 부류는 노동당과 북한 정부가 후원하는 조선 종교 협의회의 구성원이거나 
인가 받은 교회와 가정 예배 처소의 신자들이다. 가정 교회 또는 가정 예배 처소는 
해방 이전 구 기독교인들과 그 후손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두 번째 부류는 
해방 이전 기독교 신자였고 현재 공개적으로 신앙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전히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가 후원하는 교회의 
존재를 모르고 있거나, 이들 중 일부는 국가 후원 교회들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신앙 노출을 꺼려하는 사람들이다. 셋째 부류는 탈북한 뒤 중국에서 조선족 교회의 
영향을 받거나 한국 또는 재미 교포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다.  
 
                                                 
177  1970년대 동남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의 최대 후견 
국가들이었던 중국과는 사실상의 동맹을 맺고 소련과는 데탕트를 추진했다. 한반도에서 북한은 
1968년 청와대 습격 사건이나 1983년 랭군 폭파 사건 등 몇 번의 한국 대통령 암살 기도가 있기는 
했지만 대규모의 무장 혁명 투쟁을 지원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한반도의 통일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1995 년 이후 중국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로써 
북한 내에서는 처벌 대상이다. 한국으로 망명한 국가보위부 출신 두 간부들은 
자신들의 일 중 하나가 이 탈북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는 것이었음을 고백했다. 178 
기독교 선교사들과 접촉한 탈북자들을 색출하는 것이 북송 탈북자들을 심문하는 
목표 중의 하나이다.  
 
두 번째 부류의 기독교인들, 즉 해방 이전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 개인적으로 신념을 유지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은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이다. 즉 북한 헌법에 기재된 ‘종교, 신념의 자유’가 
충분히 홍보되지 않았거나, 또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신뢰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과 공인 종교들의 실태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아주 
제한적이다. 북한은 이런 정보를 통제하고 있고 한국인을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들은 아주 제한된 소수의 종교 기관 관리들과만 접촉할 수 있다.179 게다가 
본 보고서의 인터뷰에도 나타나지만 많은 북한인들은 공식 허가된 종교 활동을 
거의 접해 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  
 
가정 교회/ 가정 예배 처소  
 
1974 년부터 북한은 기독교 신자들이 가정 예배 처소에서 회합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한다. 180 물론 예배 중 노동당원이나 경찰들의 입회가 있어야 한다. 
가정 교회에 대한 가장 초기의 통계는 1981 년 조선그리스도교련맹(조그련) 고기준 
목사가 재미, 재유럽 교포들에게 했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181  그는 북한에 
500 개의 가정 예배 처소가 있으며 5,000 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182   
 
1988 년 조그련의 대표들은 캐나다 교회 간부 방문단에게 “기독교인 10,000 명 중 
6,000 명은 조그련 구성원이다”고 했다. 조그련의 구성 단위는 ‘가정 예배 

                                                 
178 인터뷰는 2005 년 4, 5 월경에 있었다.  
179 북한의 3 대 교회 중 하나인 봉수 교회에서 설교를 한 외국인 대표단들도 봉수교회 신자들과의 
개인적 대화는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목사와 공식 대표들과만 대화가 
허용되었다.  
180 북한의 ‘가정 교회’는 중국의 ‘가정 교회’와 다르다. 중국에서 가정 교회는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다. 북한에서 ‘가정 교회’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공식 조직이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관할 밖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활동은 처벌 대상이다. 
181 조선그리스도교련맹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 참조.   
182 Christian Century,  p 48, 1982 년 1 월 20 일, 강위조 p131 에서 인용.  한국 문헌에서 개신교도는 
기독교인으로, 카톨릭교도들은 카톨릭으로 명명된다. 따라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개신교인들을 
일컫는다.   

 



처소’이며 그 중 50 여 개는 평양에 있다고 했다. 183   2002 년 북한은 유엔 
인권상설위원회에 500 개의 가정 교회 또는 가정 예배 처소가 있으며 12,000 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다고 보고했다.184  2002 년 12 월, 조그련은 12,300 명의 등록된 
기독교인이 있으며 513 곳의 가정 예배 처소가 있다고 주장했다.185  
  
북한의 공식 주장에 따르면 1981 년과 2002 년 사이 기독교인의 숫자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독교 신자가 늘었다기 보다는 신자들의 추정치와 
조그련 ‘구성원’ 숫자들에 대한 통계의 부정확성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조그련이 말하듯 자신들은 선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186  가정 예배 처소의 숫자는 25 년간 거의 변하지 않고 동일한 것처럼 
보인다.  
 
본 보고서를 위해 인터뷰한 한국인들과 외국인들 중 8 군데의 가정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있었다. 평양에 5 개, 개성, 성천, 황해남도에 각각 1 개씩이었다. 신도들은 
일제 시대 때부터 믿음을 유지해온 소위 ‘구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었다. 
그들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악보도 없는 찬송가를 기억을 더듬어가며 찬양했다.  
 
본 보고서에서 인터뷰를 한 탈북자들의 숫자가 어떤 단정적 결론을 내릴 정도로 
많은 것은 아니지만, 가정 교회나 조그련의 중앙, 지역 조직에 대해 접해보거나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970 년대 이후 가정 교회가 어떻게 다시 
세워졌는지에 대한 정보는 구하기가 어려웠다. 북한을 자주 방문하고 한국말을 
잘하는 한 전문가는 북한에 500 개의 가정 예배 처소가 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4 대 교회 
 
1950 년대 후반과 1988 년 이전 북한에는 개신교 및 카톨릭 교회 건물이 전혀 
없었다. 1988 년 11 월 평양 교외의 한 동네 이름을 딴 봉수 교회가 세워졌다. 알려진 
대로 그곳에는 250~350 명의 신자들이 있다.  
 
역시 1988 년에 장충 성당이 문을 열었다. 북한은 유엔에 800 명의 천주교 신자가 
있으나 신부는 없다고 보고했다. 장충 성당은 바티칸 교황청과 직접 관계는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황청은 북한의 천주교를 교회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천주교 
서울 교구 산하에 있는 ‘신자들의 모임’으로 간주한다. 물론 북한은 이러한 
교황청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183  캐나다 기독교협의회 방북 보고서(1988 년 11 월 4 일~13 일), 캐나다-아시아 실무 그룹 
에큐메니컬 잡지, Currents  (현재 정간) 1989 년 1 월호 p. 5   
184  유엔 문서(UN Doc. No. ICCPR/CO/PRK/Add.1), 5  2002 년 8 월.   
185 2005 년 통일연구원 인권 백서에서 인용. 
186 Currents, op. cit., p. 6. 

 



과거에 없었던 이 두 개의 새로운 교회가 문을 연 사실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되었다. 인터뷰에 응했던 한 재미 교포 교회 간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언급했다. 하나는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는 외국 방문객들의 요구였고, 다른 하나는 
중국정부의 영향인데, 중국은 1977-78 년 문화대혁명 당시 몰수한 교회 건물들을 
공식 인가된 교회 조직에 모두 반환하였다.187  북한인들은 중국을 자주 방문했었기 
때문에 모택동 사후에 일어난 이러한 중국의 변화를 잘 알고 있었다. 한 고위 
탈북자는 이러한 정책변화가 1988 년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축전은 한국의 1988 년 올림픽 
게임에 대항해서 생긴 것으로, 이 축전 행사 기간 많은 외국인들이 평양을 찾을텐데  
교회나 사찰이 전혀 없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칠골 교회는 두 번째 생긴 교회로 봉수 교회보다 규모가 좀 더 작다. 1992 년에 
건립되었고 평양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데,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김일성의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 터에 세워졌다고 한다. 90 명의 신자가 있고 예배는 봉수 
교회보다는 덜 형식적이라고 한다.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라는 이유 외에 
북한의 다른 도시도 아닌 평양에 또 다른 교회를 세운 이유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2005 년 중반 러시아 정교회 건축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다. 한 인터뷰 응답자는 
김정일이 러시아 기차 방문 길에 하바로프스크에서 러시아 정교회 건물을 본 뒤 
평양에 이와 같은 교회가 있으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라 추측한다. 188  이 교회 건축은 한국의 그리스 정교회로부터 지원받고 
있다.189  한 러시아 한국학 학자도 지적했지만 이상한 점은 “북한에 60 여 년 동안 
정교회 신자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1945 년에도 정교회 신자 숫자는 기껏해야 
수백 명을 넘지 않았다.)” 190   그럼에도 조선정교위원회는 모스크바의 러시아 
정교회와 접촉하였고 여러 명의 북한인들을 러시아 정교 공부를 위해 
유학시켰거나 시킬 예정이다.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한계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교회의 
상징적 중요성이 있다고 탈북자들은 입을 모은다. 그것은 북한에 존재하는 제단 
형태로 생긴 건물 중에 교회에만 단상 정면에 김일성 초상화가 걸려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대신에 십자가가 걸려 있다는 것이다.  
 
현존 교회에서의 예배 현황  
 
평양의 교회들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냐 하는 문제가 줄곧 
제기되어 왔다. 한국의 한 NGO는 “봉수, 칠골 교회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들이 

                                                 
187 이승만 교수와 인터뷰, 버지니아 리치몬드, 2005 년 4 월.  
188 언론에 따르면 김정일은 비행기 여행을 싫어한다.  
189 이 지원은 교회 종을 첨탑에 올릴 수 있는 기중기를 배에 실어 북한에 보낼 정도이다. 
190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교수, 아시아 타임즈 인터넷판 서울, 2005 년 3 월 16 일  

 



아니라 교회 참석 지시를 받은 노동당 당원이라고 주장했다.”191  “지방 주민들은 
교회 참석이 금지되어 있으며 예배는 오직 외국인들의 방문이 있을 때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192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획득한 정보들은 위 주장과는 다르다. 봉수, 칠골 교회의 
신자가 되는 것이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노동당이 통제하고 있는 듯 하다. 또 그 
교회의 신자 등록 승인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한다. 193   
북한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여전히 사회, 정치적 부담 요인이기 때문에 
평양의 시민들은 단순 호기심에서 교회에 출석할 수는 없다. 194   그러나 현재의 
정보에 따르면 가정 교회 신도들처럼 평양의 세 교회 신도들도 해방 이전부터 
교회에 다닌 구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다른 신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결정적 증언은 평양 출신이자 장로교 목사의 아들로서 한국 전쟁 
후에 도미한 이승만 교수로부터 나왔다. 그가 봉수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는 
전쟁 전 교회 청소년부에 다니던 사람들을 보았다고 한다.195  분명 교회 신도들 몇 
명은 평양의 가정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라고 한다. (평양의 
구호지원 활동가에 따르면 몇몇 가정 교회 신자들은 가정 교회에서 격식 없이 
예배드리는 것을 선호하여 봉수 교회를 나가지 않고 따로 소 그룹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평양을 수 차례 다녀온 세계교회협의회 전직 간부 한 사람도 신중하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이 사람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자는 해방 이전부터 기독교 
집안이었던 사람들이거나 일부는 노동당이나 안전부에서 보낸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196  그의 말을 들어보자. 
 

“물론 사람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북한의 현 정치 체제 때문에 소수의 
비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는 공산당 안전부 
요원들 때문에 북한에도 진실한 기독교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191 “ 탈북자와 인터뷰 제 2 부” 북한민주화운동본부가 발간한 이메일 뉴스레터, 2005 년 5 월 11 일  
192 통일연구원 백서 2005. 
193 고위급 탈북자 진술, 워싱턴 DC, 2005 년 7 월. 
194 이승만 교수와 인터뷰, 버지니아 리치몬드, 2005 년 4 월.  
195 이 교수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 전 공산당원들에 의해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많은 가족이 평양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교수는 한국으로 넘어와 대한민국 군대에 들어갔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와 
신학 공부를 하여 아버지처럼 장로교 목사가 되었다. 예일대에서 신학 석사를 받고 시카고 
신대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0 년에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 장로교 최고위직인 총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가족 상봉을 위해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했으며 인도주의 지원과 남북 화해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 교수는 현재 버지니아 리치몬드의 유니온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그와의 인터뷰는 2005 년 4 월에 이루어졌다.  

196  이 보고서에서 인터뷰한 탈북자들은 그 공산당원이나 안전부 요원들 중에도 “성경이 
진실이다”고 믿는 사람이 생긴다고 한다. 물론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 교회들은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 자신의 지혜와 독특한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197

 
 
과거에는 봉수, 칠골 교회의 예배가 간헐적으로만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1995 년 
이후부터 평양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 구호 활동가들은 정기적으로 봉수, 칠골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교회는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그러나 외국인 
방문단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 외국인들이 참석하면 예배 
때 정치적 메시지가 들어간다. 그리고 없을 때는 정치적 메시지 없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내용을 설교한다고 한다. 
 
II. 천도교  
 
5 장에 언급한 것처럼 천도교는 1890 년대 중반 강력한 농민 대중 운동이었던 동학 
항쟁의 파생물이다. 남북을 통틀어 천도교인들의 숫자는 해방 이후 급락했지만 
남쪽 천도교 지도자인 최인국은 현재 한국의 5 개 교구에 15 만의 교인과 2 만 
7 천의 교사가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 천도교는 여전히 가장 큰 공식 종교이다.198  
북한 당국은 북한에 1 만 5 천의 교인과 800 개의 아파트 내 교당이 있다고 한다.199  
하지만 남한의 천도교 지도자들은 북한의 교인, 교당 숫자에 대해 확답을 못하고 
있다.  
 
1946 년 급진적 토지 개혁 이후 북한의 많은 천도교 농민들과 주민들은 노동당으로 
흡수되었다고 한국 학자들은 말한다. 남쪽에서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여 공장노동자가 됨에 따라 천도교 교인들이 2 차 바티칸 공회 이후 
천주교로 흡수되었다. 그러나 천도교 지도자들은 남북 양쪽에서 모두 교세가 
약화된 이유를 한반도의 분단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천도교의 교리는 한국민의 
민족성에 맞고 따라서 천도교는 한반도의 통일에 큰 역할을 할 것이고 통일 이후 
천도교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천도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순교한 창시자의 전근대적인 유교 도덕 정치 질서 속에 
뿌리 내리고 있다. 천도교 교인들은 한반도가 남, 북으로 갈라진 것뿐만 아니라 
정치가 좌, 우, 즉 공산주의 반공산주의로 갈라진 것 자체도 거부하고 두 정치 

                                                 
197  박경서, 화해/통일: 한반도에 대한 에큐메니컬적 접근(Reconciliation/Reunification: The 

Ecumenical Approach to Korean Peninsula), 아시아 기독교 회의, 홍콩, 1988 년, p 26.  
198 이 인터뷰는 2005 년 4 월이었다. Choe, Lee, du Barry는 한국 전통의 근원(Sources of Korean 
Tradition)이라는 책(vol. II, p. 377)에서 남한에 100,000 의 천도교 가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1995 년 통계는 한국의 종교(Religion in Korea)에서 천도교 교인이 28,000 명 정도라고 
말한다.  op. cit., p. 170. 
199유엔인권상설위원회가 지적한 우려 사항에 대해 북한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 유엔 문서(UN Doc # 
CCPR/CO/PRK/Add 1), 5 2002 년 8 월. 

 



세력이 통일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    최근 한 천도교 지도자는 남과 
북에서 둘 다 고위직에 올랐다. 현재 한국 천도교의 한 지도자는 북한 천도교 
지도자의 아들이다.  
 
종교로서 천도교는 아주 민족주의적이다. 천도교는 북한의 핵 무기를 거부하기 
보다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는 정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통일 이후 
한국이 4 대 강국 안에서도 훨씬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쪽의 천도교 
지도자들은 “김일성 대학에서 천도교를 공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북한에서 
천도교를 전파할 자유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러나 다른 남쪽의 
종교인들처럼 남북의 화해는 북한에 자유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III. 현대 불교  
 
유엔 인권상설위원회에 보고된 공식 통계에 따르면 북한에는 60 개의 사찰, 
200 명의 스님, 10,000 명의 불교 신도가 있다고 한다. 201   일본에 있는 북한 
웹사이트에 따르면 10,000 명 중 70%는 여성이라고 한다.202   
 
평양에 있는 광법사 등 몇몇 예외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절들은 산 속에 있다. 조선 
시대 불교 억압 정책 이후 스님들은 일반인들이 접촉하기 힘든 산 속으로 내몰렸다. 
한국 전쟁 이전 500 개 정도의 사찰이 있었다.  북한의 공식 주장은 이러한 “절들이 
미국이 폭격에 의해 파괴되었고 스님들은 살해 되었다”는 것이다. 203  1946 년 토지 
개혁이 불교계 성직자들에게 미친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결과, 종교신자들에 대한 
식량배급제도의 차별적 적용, 60 년대부터 시작된 정부의 공식적인 종교억압정책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많은 탈북자들은 평안북도의 묘향산 보현사처럼 유명한 사찰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이 절들은 단순한 ‘문화 유적’일 뿐이며, 사찰을 지키기 위해 
노부부가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들 사찰에서 불교 예식, 불법 학습, 명상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204  한국의 한 스님에 따르면 
그가 북한 묘향산에 갔을 때 스님들이 법복을 입고 있었으며 팔만 대장경 사본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고 이야기했다. 참고로 팔만대장경은 13 세기에 80,000 장의 
목판에 불법(佛法)을 새겨 넣은 경전이다.  
  

                                                 
200 천도교(Chondokyo), op. cit., p. 144. 
201유엔 인권상설위원회가 지적한 우려 사항에 대해 북한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 op. cit., 유엔 
문서(UN Doc. ICCPR/CO/DPRK/Add 1), 5 2002 년 8 월 
202  “인민 조선(The Peoples Korea),” 104 호 (104th issue) (www.korea-np.jp.pk). 
203  같은 책 
204  결혼을 하고 세속 옷을 입는 대처승은 일제 시대에 한국으로 도입되었다. 한국에는 천태종이 
대처승을 허용하고 있다. 북한 사찰에 있는 사람들이 승려인지 아니면 문화재 관리원인지는 실제 
그 사찰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교 의식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다. 현재로선 그 문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지 않다.    

 



김일성 종합대학에는 1989 년 개설된 종교학과에 불교를 연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불교도연맹이 운영하는 3 년과정의 대학원 수준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격을 갖춘 불교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8 년의 시간이 
걸린다. 205

 
조선불교도연맹은 1946 년에 처음으로 창설되었다. 이 연맹은 1980 년대에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여 1986 년 세계불교연맹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현재 
조선불교도연맹의 위원장은 박태화로, 그는 연맹의 부위원장, 서기장과 
마찬가지로 일제 시대 때 승려의 자격을 획득했다. 물론 지금은 모두 결혼하고 속세 
옷을 입고 있다.  
 
한국의 주요 종단인 조계종과 천태종은 북한의 사찰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장 유명한 절 중의 하나는 금강산 신계사이다. 이 곳은 남한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인데 지금은 북한인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장이 쳐져 있다. 복원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찰은 개성에 있다. 개성은 DMZ 바로 건너에 있는 산업 
공단으로서 현재 한국의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다.  
 
 
IV. 북한의 인가된 종교 단체: 종교 연맹 
 
북한의 인가된 종교는 각각의 연맹 조직을 갖는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 206 ,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카톨릭협회207,  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 그리고 최근에 
조선정교위원회가 있고, 각 연맹 지도자들의 협의 단체가 있다. 1940 년대 중반 
북한 정권이 출범할 당시 조선유교연맹도 있었다. 이 단체들 중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단체들은 1950 년대 후반까지 사실상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70 년대 중반 이후 조선유교연맹을 제외하고 서서히 다시 기능하기 시작했다. 
조선정교위원회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국가와 당으로부터의 독립?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유엔에 “국가와 종교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국가는 어떤 
종교도 간섭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208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북한의 종교 활동은 정부가 통제하는 종교 연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종교는 당과 정부의 외부 선전 기관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북한에서 허용되는 종교 활동은 해당 종교 연맹의 통제와 지도 하에 이루어지고 

                                                 
205 “인민 조선(The Peoples Korea),” (www.korea-np.jp.pk). 
206 1999 년 2 월 이전에 이 조직은 조선기독교도연맹이라고 불렸다.  
207 1999 년 6 월 이전에 이 조직은 조선천주교인협회라고 불렸다.  
208 유엔인권상설위원회가 지적한 우려 사항에 대해 북한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 op. cit., 유엔 
문서(UN Doc. ICCPR/CO/DPRK/Add 1), 5 2002 년 8 월, 

 



있다. 여성, 청소년, 직능 단체들처럼 종교 연맹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약칭, 
조국전선)의 산하 조직으로서 통제를 받고 있다.209   
 
이 조국전선은 노동당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동시에 노동당은 북한의 여러 
국가기관과 부문들을 통제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과거와 같은 교조적인 맑스-
레닌주의적 정치 체제는 아니지만, 여전히 기본적으로 당-국가체제로 작동하는 
국가이다. 210  주체사상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용어를 빌리자면 “노동당은 
(김일성과 김정일 수령으로 대표되는) 뇌와 심장을 조선 인민의 “몸”으로 연결시켜 
주는 ‘중추’ 또는 ‘척수’이다. 그리고 조국전선의 가맹 기관 단체들은 팔과 
다리라고 할 수 있다.” 
 
평양을 방문한 뒤 돌아온 독일의 교계 인사에 따르면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위원장 
강영섭은 전 루마니아 대사, 말타 대사였고 중앙재판소 소장을 지냈다. 이 독일인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독립적인 단체가 아니다. 이 조직은 북한 정부의 외교 채널 
중 하나로써 기능한다.” 고 말했다.211

 
북한 종교 연맹의 구조와 역할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직의 실체를 안다면 이들 연맹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조그련은 각 도에 도 위원회와 50 개의 군 위원회, 
그리고 500 개 (좀 더 정확한 수치로 513 개)의 가정 예배 처소와 두 개의 교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그련에는 총회가 있고 총회 사이에는 
서기장과 사무국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와 집행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 
사무국에는 선교부, 조직부, 재정부, 국제부가 있다. 그러나 중앙위원회 아래 단위 
조직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위원장은 강영섭 목사로서 김일성의 삼촌이자 조그련 창시자인 강양욱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 인터뷰 응답자는 강영섭 목사는 자신에게 이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고 한다. 212   조그련 사무실은 봉수 교회 옆에 있으며, 조그련 
중앙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평양신학원도 그 옆에 있다.  
 

                                                 
209  이 조직은 남북이 분단된 뒤 개명한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계승한 것이다. 원래 
북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평양에 본부를 두고 북한 정부에서 통제했지만 한반도 전역을 
아우르는 조직이었다.   
210   노동당 대회는 더 이상 소집되지 않고 있다. 한국학 학자들에 의하면 김정일이 위원장인 
국방위원회가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 보다 더 강력한 조직이라고 한다. 전통적 맑스-
레닌주의에서는 당이 군대 통제권을 가진다.  
211 Lutz Drescher, “위협은 일종의 지원 호소를 위한 제스쳐: 북한의 고정 이미지에 대한 문제 
제기(Threatening Gestures as Cries for Help: Questioning an Overly Fixed Image of North Korea),” 
Nautilus Institute, Policy Forum Online,  2004 년 9 월 21 일 
(http://www.nautilus.org/fora/security/0434B_ReligionII.html). 
212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강영섭 목사도 김정일의 친척일 것이다.  

 



1988 년 조그련 간부들은 캐나다 교회 방문단에게 자신들의 주요 임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기독교도들이 조국 발전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 (2) 신도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 (3) 정당, 사회 단체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것, (4) ‘평화와 
민족 화해를 위한 투쟁’에 복무할 것.213

 
조그련의 역할 하나: 신자들의 권리를 옹호한다 
 
“신자들의 권리를 옹호한다”고 하는 조그련 간부들의 주장은 조그련 
구성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조항은 탈북하여 중국 조선족 교회에 
다녔거나 한국 또는 재미 교포 선교사와 만나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북한 사람들이 송환된 후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는 본 보고서 앞 
부분에 잘 나와 있다. 조그련 간부들에게 탈북자 중 성경을 가지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오다 잡힌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처벌에 대해서 묻자,  탈북자의 
그러한 성경유입은 불필요한 위법 행위라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1981 년경 조그련은 공개적으로 ‘인권 침해 중단과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주장했다. 214   물론 이 주장은 북한의 숙청된 종교인이나 수감된 
정치범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남한을 향한 것이었다. 1994 년에 조그련은 
세계종교협의회에 한국의 비전향 장기수를 석방해야 하며 그들은 수감 기간 동안 
“남한 정부에 의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호소문을 보냈다.215

 
조그련의 또 다른 역할: 평화적 통일을 위한 에큐메니컬 운동 
 
조그련의 다른 사회 단체와의 연대 활동과 ‘평화통일 투쟁’에 있어서 조그련의 
역할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정보가 있다. 평화, 통일을 위한 조그련의 활동 
사례는 1981 년 비엔나 알버트 슈바이쳐 하우스에서 열린 유럽, 북미 거주 한국 
교회 단체들과의 회의를 들 수 있다. 216   이 회의는 거의 매년 비엔나, 헬싱키, 
아놀드샤임(Arnoldsheim,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처)에서 1991 년까지 지속되었다.217

 
이 비정기적 모임이 1984 년부터는 정기적 에큐메니컬 협의회로 바뀌었다. 이 
협의회는 일본 도시 이름을 따서 ‘도잔소(Tonzanso) 프로세스’로 불렸다. 이 곳에서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교회협의회와 아시아기독교협의회는 유럽, 북미, 남, 
북한을 망라하는 에큐메니컬 협의회에 대한 그들의 남한 지부 조직인 
                                                 
213 Currents, op. cit., p. 5. 
214 강위조, 현대 한국에서 그리스도와 시져(Christ and Caesar in Modern Korea), op. cit., p. 131 에서 
인용.  
215  조그련의 김인서, 함세환, 김용태를 위한 호소문 전문은 Park, 화해와 통일(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op. cit., pp. 91-93 에 있다..   
216 Christian Century, 1982 년 1 월 20 일, p. 48; 강위조, Christ and Caesar, op. cit., p. 131 에서 재인용.  
위에 언급한 인권 문제 결의안 이외에도 이 모임에서는 남한에서 미군 철수와 미국의 남한 내정 
간섭 중지, 남북 유엔 동시 가입 반대도 주장했다. 남북 유엔 동시 가입 반대는 중국과 소련이 
한국의 세계 기구 가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기 전까지 계속되어왔던 북한의 입장이다. 
217 강위조, p.13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의 지원을 얻어냈다. 218  1985 년 세계교회협의회 
산하의 각 국가 지부 기독교인들은 평양을 방문했다. 1986 년에는 에큐메니컬 
협의회가 스위스 글리온(Glion)에서 연속적으로 열렸다. 남북한 간의 화해와 
통일을 촉진할 목적의 교파간 회합이 도쿄, 워싱턴, 뉴욕,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 
열렸다. 
 
1990 년대 중반 북한에 대기근이 닥치자 남한의 종교인들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1997 년까지 남북의 종교 모임은 북경, 금강산(현대그룹이 북한의 
동해안 비무장지대 바로 북쪽에 관광단지로 조성한 지역), 인천(남한의 서해안 
항구도시) 등지에서 열렸다. 이러한 남북 교회 사이의 모임은 가끔 변동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6.15, 8.15 광복절, 3.1 절 등 기념일에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V. 연맹이 존재하지 않는 종교  
 
북한 종교 연맹 조직의 여러 문제점 중 하나는 종교 연맹으로 포괄되지 않는 종교에 
대해서는 그 종교를 허용하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 절차 등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속 신앙의 경우 이를 인정하고 허가해 줄 수 있는 아무런 연맹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점술과 궁합 등 무속 행위는 인간의 운명이 자연 현상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있다고 본다, 오늘날 북한의 이러한 무속행위는 사람이 만물의 
주인이며 자기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사람이라는 주체사상의 핵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유교에 대한 연맹 조직도 없다. 따라서 점을 보는 등의 무속 
신앙을 신봉하는 사람이나 유교의 의식을 거행하려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자기 
신앙을 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원불교 같은 전통 신앙이나 통일교 같은 신흥 종교는 연맹 조직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종교 활동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남한에는 한민족의 시조 단군을 섬기는 종교인 대종교가 있다. 단군 신화 내용은 
이렇다. 한민족의 건국 신화를 보면 환웅이 그의 아들 환인을 한반도로 내려 보낸다. 
한반도의 북쪽 산에서 환인은 여자가 되기를 원하는 곰을 만나고, 그 곰은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되어 환인과 결혼을 한다.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단군이며 기원전 
2457 년 고조선의 첫 왕이 된다. 219   
 
남한의 대종교는 7,000~11,000 명의 신자가 있으며 109 개의 교당이 있다. 북한에는 
1993 년 공식적으로 단군의 무덤과 유골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종교 

                                                 
218  KNCC는 한국의 양대 교파 연합 조직 중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The 
Christian Council of Korea, CCK)이다. 이 두 조직은 잠정적으로 2007 년까지 통합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다. 
219 한국의 종교(Religion in Korea), op. cit., p. 124.    

 



활동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220  동학의 한 갈래로서 또 다른 소수 종교인 증산교의 
상황도 대종교와 유사하다. 원불교라는 종교도 있는데, 원불교는 부처님 상 대신에 
완벽한 깨달음의 상징으로 일원상이라 불리는 완전 원형을 신봉한다. 221  
85,000~90,000 정도의 신자가 있고 500 개의 교당, 2,500 명의 교무가 있다.222

 
북한에 무속 신앙, 유교, 대종교, 증산교, 원불교 등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종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와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20 Armstrong, “우리식 사회주의: 냉전 후 북한의 이데올로기(A Socialism of Our Style:  North Korean 
Ideology in a Post-Communist Era)” in Kim, 탈냉전기 북한의 대외관계(North Korean Foreign Relations 
in the Post Cold War Era), op. cit., p. 44. 
221 한국의 종교(Religion in Korea), op. cit., p. 135. 
222 같은 책, p. 170. 

 



제 9 장 
 

결론 및 정책 권고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 
 
결론 
 
탈북자 40 명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북한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관한 
실상을 충분히 평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북한 인구가 2,200 만명임을 
고려하면 이 40 명은 아주 적은 숫자다. 게다가 이 40 명은 그 어렵고 위험한 탈북의 
과정을 견디어 내고 마침내 한국에 도착한 사람들로서 이들이 북한 주민의 평균 
수준을 대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이 보고서의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지금까지 북한의 엄혹한 현실에 대한 
무수한 미확인 정보가 있었지만 북한 내부 실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많지 
않았다. 북한 주민들은 외국인들과 자유로운 의사 소통이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 
언론인, 인권 조사관 등은 북한에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탈북자 40 명이 전하는 정보는 북한의 현실에 대한 전체 그림은 
제시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폐쇄 사회를 보는 창은 제공한다고 하겠다. 
필자는 후속 연구가 계속되어 그 창을 활짝 열어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북한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일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이 없었기 때문에 종종 북한 정부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감시와 국제법 상의 의무를 회피해 왔다. 과거 국제 기구는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문제도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를 꺼려했다. 다시 
말해 북한 정부는 너무나 성공적으로 자기 나라의 정보를 차단해 온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 당국은 수많은 탈북자가 증언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회피해 왔다.  
 
다른 북한 인권 관련 자료들과 또 본 보고서의 탈북자 인터뷰에서도 나타나듯이 
북한의 인권 정책과 실태는 명백히 사상, 양심,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대한 국제 
사회의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다. 
 
북한 공식 이데올로기이자 유일 사상, 신념 체계인 주체사상/김일성주의의 강압적 
확산과 강제 주입은 종교 자유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다른 사상, 신념을 
고수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이다.  
 
북한 정부는 종교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공화국헌법도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종교 

 



연맹들을 통해 종교 자유를 극히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4 개의 종교단체는 (곧 5 개가 됨) 이들 종교 협의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의 대중 
종교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무속신앙이나 토속 한국 신앙을 위해서는 따로 
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이들 신앙인들은 자신의 종교 및 신앙을 표현할 수 없다.  
게다가 종교연맹조직은 다른 나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여러 기독교 교파나 불교 
종파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연맹체제는 북한 천주교와 바티칸의 교황이 왜 
공식적인 접촉이 없는지, 또 왜 북한에 신부가 없는지도 잘 설명해준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에 근거하면, 북한의 종교단체들이 주관하는 활동은 북한 
당국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이 범위도 북한이 
가맹국으로 있는 국제 종교 자유에 관한 협약의 기준에는 턱 없이 미치지 못 한다. 
국제법은 종교 의식, 예배, 교육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종교 및 신념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 
 
2005 년 중반까지 북한에는 세 곳의 기독교회 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 교회는 
모두 평양에 있다. 평양에는 북한 전체 2,200 만 인구 중에 2 백만 인구가 산다. 과거 
한국 전쟁 전에는 북한의 여러 도시에 상당한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다. 
한편 북한 정부는 북한에 60 여 개의 불교 사찰이 있다고 하지만 40 명의 탈북자 
누구도 거기서 스님을 보거나 불교 의식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탈북자들은 그 
곳이 단지 문화 유적일 뿐이라고 했다.  
 
국제 규범에서 보장된 다른 종교 활동도 북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종교 
단체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종교 교육을 한다거나 종교 서적을 출판, 배포하거나 교회 건물 밖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등의 활동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국가 종교기관이나 허가받은 종교활동 이외의 사적 종교활동이나 인정받지 않은 
종교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형, 고문, 구금, 수감 등 심각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가 된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관련 증언을 하고 있다. 주로 한국 전쟁 전부터 
종교를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탈북한 뒤 중국에서 조선족이나 한국의 선교 
단체와 접촉했던 사람들이 북한에서 종교 자유를 침해 당하고 있다.  
 
국제법에 따르면 국가는 종교 공동체를 인정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합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된 단체들에게만 종교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최근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대한 유엔 특별 보고관이 언급했듯이, 국가의 종교 인정이나 국가가 조직한 
종교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강제적이거나 자신의 종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223

 

                                                 
223 Para. 58, 유엔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대한 특별 보고관 Asma Jahangir가 제출한 보고서, 유엔 
문서( UN Doc. E/Cn.4/2005/61), 2004 년 12 월 20 일 

 



탈북자들 다수는 자신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라디오와 TV 미디어를 통해서 교육 
받고 들었던 반종교 선전에 대해 증언했다. 224   이러한 반종교 선전은 차별과 
불관용을 거부해야 하는 모든 국가들의 국제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225

 
탈북자의 면담과 이 보고서의 다른 정보를 종합해 볼 때, 북한 당국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국제 규범과 부합하는 종교 및 신념의 자유가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정책 권고  

본 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한다: 

•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하여 북한 당국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해야 한다. 이 조치들은 북한 당국이 사상, 양심,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대한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종교와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국가 인가 종교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 또는 중국에서 외국 선교 단체와 접촉한 북한인들을 구속하거나 
사형하는 등의 인권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 

 
- 15 호 요덕 수용소의 ‘완전 독재 대상 구역’이라고 불리는 ‘관리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 사상, 양심,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다 
다른 수용 시설에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할 것 

 
- 주체사상/김일성주의 이외의 신념이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하는 국가 공식 이데올로기의 강압적인 집행을 중단할 
것  

 
- 유교 및 무속 신앙 등 현존하는 종교 협의회에 속하지 않는 종교 및 토속 

신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신의 종교 및 신념을 
행사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224 이런 반종교 선전의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는 6 장에서 검토할 것임 
225 ‘1981 년의 종교나 신념에 관한 모든 종류의 불관용, 차별 철폐에 대한 유엔 선언’ 제 4 조는  
“종교 및 여타 신념에 대한 불관용에 대항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26 조 2 항에서는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CCPR 20 조에 대한 유엔 인권상설위원회 
총평 11 호에 따르면 “차별, 적대감, 폭력을 부추기는 선동이나 민족, 인종, 종교적 증오를 옹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현존 관제 종교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할 종교 협의회가 없는 
종교 단체가 평양 이외의 지역에도 자신의 종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기존 헌법 조항을 준수할 것 

 
- 해외로부터 종교 서적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탄압과 처벌을 금지할 것  
 
- 개인이나 종교 단체가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념을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할 것 
 
- 종교 단체가 청소년, 성인들에게 종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 성직자나 종교 지도자가 고등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해외 유학하고 인력이 

부족한 부문에 외국의 성직자가 북한 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 세계인권선언과 북한이 가입국으로 있는 국제 인권 조약에 대한 조선어 

번역본과 여타 정보들을 배포할 것  
 
• 북한인권법 106 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동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1975 년 헬싱키 최종 협정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같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안을 수립할 것 
 
 
- 핵 문제에 대한 현재의 6 자회담을 확대하여 인권, 인간 안보(human security) 

등의 문제들도 별도로 논의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보 협상을 통해 
인도주의 지원의 모니터링, 난민 재정착, 이산가족 재결합, 납북자, 그리고 
종교 자유를 포함한 여타 절박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고려할 것 

 
 

•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북한인권 특사는 2004 년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북한 난민 지원, 새로운 인권, 민주주의 프로그램, 그리고 민간 외교 
프로그램 확대 등의 문제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것 
 

• 중국 정부가 1) UNHCR 과 협력하여 탈북자들에게 최소한 임시 피난처를 
제공하고 2) UNHCR 이 중국 내 탈북자들을 제한 없이 면담할 수 있도록 하고 3) 
중국이 가입한 1951 년 난민 협약 및 1967 년 난민 의정서를 위반하지 않도록 
촉구하여 북-중 양자 협정에 의해 송환되는 경제 이주자가 잠재적 
난민신청자가 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 중국, 러시아, 몽고 및 동북아 지역 다른 국가들과의 양자 관계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안전한 피난처와 안전한 통행로를 제공하고 재정착 절차를 지원하는데 
정책적 중요성을 부여할 것 

 
• 미국 및 여타 국가들에서 탈북자들이 재정착하는데 대한 기술적, 법적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미 국무부, 국토 안보부 및 한국을 포함한 역내 우방들 
사이의 협력을 가일층 증대시킬 것 
 

• 중국 정부로 하여금 국제 인도주의적 단체들이 중국 내의 탈북자들을 좀 더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하고 탈북자들이 겪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 즉 아동, 
성 매매와 강제 노동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 

 
• 북한과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북한과 협상할 때 종교 자유 및 다른 

인권 문제를 포함하도록 격려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유엔 특별 보고관 및 여타 
적절한 유엔 기구를 초청하여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을 평가하고, 
인도주의 지원 물자를 제대로 분배하는지 감시하며, 개혁과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을 하도록 촉구할 것 

 
• 합당한 유엔 기구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상정, 통과시키는 등 국제 무대를 

활용하여 북한의 인권 참상을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인권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추구할 것 

 
• 다음의 방법들을 통해 북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라디오, TV, 인터넷, 

출판물 등을 확대할 것 
 
- 자유아시아방송과 미국의 소리 방송이 대북 단파, 중파 방송 시간을 

연장하여 매일 총합 12 시간을 방송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 
 
- 미국민주주의기금(NED), 미 국무부 인권민주주의 기금을 활용하여 글, 

디지털 프로그램, DVD 등의 형태로 북한 내에 종교의 자유 등 인권 정보를 
확산시킬 것 

 
그 뿐 아니라 의회는 (a) 북한 인권법에서 책정한 예산을 민간 외교, 난민 지원, 
민주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할당하고, (b) 북한 인권과 난민 문제에 초점을 맞춘 
의회 내 협의체를 만들며 한반도의 안보 협상에 대한 헬싱키 협정식 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c) 2004 년 북한을 방문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대표단에게 북한이 약속한 대로 미 의회 대표단의 북한 수용소 시설에 
대한 방문을 허용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부록 1 
 

 
국제 인권 기준: 사상, 양심,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대한 국제 조약 발췌 
 
 
이 문서는 사상, 양심, 종교 및 신념의 자유 보호 국제 기준에 관한 정보 및 국제 기구의 
관련 조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A: 만인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 1948 년 세계인권선언(UDHR) 18 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자유와 신앙교육, 의식, 
예배에 있어서 단독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1966 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ICCPR) 18 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종교나 신념을 선택하고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신앙교육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종교나 신념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강제로 침해당해서는 안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수행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 ICCPR 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조약기구인 유엔 

인권상설위원회(HRC)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ICCPR 18 조는: 
 

유신(有神), 비신(非神), 무신(無神)론적 신념과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한다. ‘신념’, ‘종교’라는 
개념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18 조 적용은 전통적인 종교나 
전통적인 종교와 유사한 특징이나 의식을 가진 종교와 신념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때문에 이사회는 어떤 이유에서건 신흥 
종교, 또는 기성 종교의 입장에서 볼 때 적대의 대상일 수 있는 
소수 종교를 포함하여 어떤 종교나 신념을 차별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우려와 관심을 가진다.  

- 유엔 인권상설위원회 총평(General Comment) 22 호 
 

• 1981 년 종교나 신념에 관한 모든 종류의 불관용, 차별 철폐에 대한 유엔 선언  
(1981 년 12 월) 1 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나 신념을 스스로 선택하고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신앙교육에 대한 신념을 가질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종교나 신념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받을 수 있다.  
 

• 1951 년 난민 지위 관련 협약 및 1967 년 의정서  
 
제 4 조(1951): 종교 : 체약국은 그 영역 내의 난민에게 그의 종교를 
신봉하는 자유 및 자녀의 종교 교육에 관한 자유에 대하여 적어도 
자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등한 호의적 대우를 부여한다.     
 
제 33 조(1951): 추방 및 송환의 금지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상, 양심,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자신의 종교 및 신념을 바꿀 자유[세계인권선언 18 조]   
 
2. 종교 및 신념을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가지거나 채택할 자유[ICCPR 18 조 1 항]    
 

• 반드시 자신의 현재 종교나 신념을 다른 것으로 바꿀 자유 또는 
무신론을 받아들일 자유 또는 자신의 기존 종교나 신념을 유지할 
자유를 수반한다.  

• 이 자유에는 어떤 제한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 어떤 개인도 강제로 자신의 사상 또는 종교, 신념을 표명해야 할 

필요가 없다.  

 



- 유엔 인권상설위원회 총평 22 호 (paras. 3, 5) 
 
3. 종교나 신념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않을 
자유 [ICCPR 18 조 2 항, UN 1981 년 선언 1 조 2 항] 
 

• 이 자유에는 어떤 제한도 허용되지 않는다.  
• 비종교적인 어떤 신념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호가 이루어진다. 
• 종교 및 신념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 중에 허용할 수 없는 경우는  
 
(a) 물리력 위협이나 형사 제재 방법을 사용하여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을 특정 

신념을 받아들이게 강제하거나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취소하거나 전향하게 
할 경우, 그리고 

(b) ICCPR 의 25 조 이하에서 보호되는 권리나 교육, 의료, 고용권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의도 또는 효력을 가져오는 정책이나 관행을 포함한다. 

- 유엔 인권상설위원회 총평 22 호 (para. 5) 
 

4. 예배, 의식, 행사 및 신앙교육에 있어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자유 
- [ 유엔인권선언 18 조., ICCPR 18 조 1 항, UN 1981 선언 1 조] 
 

• 이러한 자유는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행사될 수 있다.  

• 이 자유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유가 포함된다. 
 
(a) 종교 및 신념과 연계된 의식 또는 회합을 하고 의식을 행할 건물을 포함하여 

이런 목적으로 자유롭게 출입할 장소를 마련하고 유지할 자유 
(b) 적절한 자선 또는 인도주의 기관, 신학교, 종교 학교를 설립하고 유지할 자유 
(c) 종교 상징, 규정된 음식, 적절한 의복, 모자 착용, 특정 연령 단계와 연관된 

의식, 특정 언어 사용 등 종교, 신념에 관한 의식 또는 관습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충분한 물품과 장비를 만들고, 획득하고 사용할 자유 

(d) 이 분야 관련 출판물을 저술, 발행, 배포할 자유 
(e)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장소에서 가르칠 자유 
(f) 개인과 기관으로부터 자발적인 금전적 및 여타 지원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자유 
(g) 어떤 종교나 신념의 필요와 규정에 따라 요청되는 적절한 지도자, 성직자, 

교사를 조직, 훈련, 임명, 선거, 승계에 의한 지명,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자유 
(h) 안식 기간을 준수하고 특정 종교, 신념의 계율에 따른 휴일이나 의식을 

경축할 수 있는 자유 
(i) 국가 또는 국제적 수준에서 종교와 신념 문제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들 간에 

의사 소통 채널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자유. 226 
 

                                                 
226 유엔 인권상설위원회 총평 22 호 6 조 Para. 4, UN 1981 Dec. 6 조 참조  

 



5.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자유에 대한 허용 가능한 제한 
[ ICCPR 18 조 3 항, UN1981 선언 1 조 3 항]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받을 수 있다.  
 

•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훼손227 될 수 없다. (ICCPR, 4 조 2 항, 세계인권선언 29, 30 조) 

•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에 의해야만 하고 18 조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 18 조 3 항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비록 다른 종류의 권리에는 가능한 
제한이라고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는 18 조 3 항에 명시되지 않은 근거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가령,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자유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명시된 목적 하에서만 가능하고 구체적인 
요구에 직접적으로 부합해야만 한다. 

• 자유에 대한 제한은 차별적인 목적이나 방식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 도덕을 수호할 목적으로 종교 및 신념을 제한하는 것은 개별 전통이나 

종교가 아닌 일반적 원칙들에 근거해야 한다. 
• 죄수들처럼 적법한 제약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제약의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충분히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 유엔 인권상설위원회 총평 22 호 (para. 8) 
 
•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세계인권선언 30 조) 

 
B. 종교적 소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할 권리는 부인되지 아니한다.  

 
[ICCPR, 27 조, 종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 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유엔 
선언 1,2, 4 조] 

 
•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227 권리의 훼손은 제한과는 차이가 있다. ICCPR 아래에서, 전쟁이나 심각한 공식 비상사태의 경우 
국가는 비상사태 기간 동안에 특정권리의 적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다른 경우에는 허용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뛰어 넘어서 집행될 수 있다.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 ICCPR, 27 조 
 

• 국가는 자신의 개별 영토 안에서 민족, 인종, 문화, 종교, 언어 소수 
집단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홍보할 조건을 구비하며 이런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법적 및 여타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유엔 소수자 권리에 대한 선언 
 
C. 만인은 법이나 신념에 대한 어떠한 차별에 대해서도 동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ICCPR 2 조 1 항, 26 조]  

 
이 권리는 다음의 요소를 포함한다.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ICCPR)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ICCPR 2 조 1 항)  
 
2.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ICCPR, 26 조] 
 
3.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종교를 포함한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ICCPR, 26 조] 
 

• ICCPR 26 조에 포함된 비차별 원칙은 ICCPR 에 명시된 권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법에 의한 차별을 금하는 즉 사실상 공공 기관에 의해 보호되고 
규제되는 그 어떤 분야에도 모두 적용된다.  

• ICCPR 에서 사용되는 ‘차별’이란 용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동등한 조건에서 인지, 향유, 행사하는 것을 무효화하거나 손상시킬 
목적으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견, 국적, 재산, 출생, 또는 다른 
신분에 기초한 구별, 배제, 제한, 편애하는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   

• 동등한 조건 하에서 권리와 자유의 향유라는 것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똑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평등의 원칙은 때로 ICCPR 에서 금하고 있는 차별이 지속되도록 하는 
조건들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가 차별 배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러한 대우의 차이가 합당하고 객관적이며 그 목적이 ICCPR 아래서 
정당한 취지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대우가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유엔 인권상설위원회 총평 18 호 (paras. 7, 8, 10, 12, 13) 
 

 

 



4. 종교 및 여타 신념을 근거로 국가, 기관, 조직,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차별에 
대한 보호 
 [UN 1981 선언, 2 조 1 항과 4 조] 
 

• 국가는 시민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있어서의 인간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인정, 행사, 향유하는 데에서 종교나 신념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예방하고 제거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국가는 그러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입안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 국가는 종교 및 여타 신념에 대한 불관용에 대항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 UN 1981 선언, 4 조 1 항, 4 조 2 항 
•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 세계인권선언 26 조 2 항 
 
D.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ICCPR, 20 조] 
 

 
• 종교나 신념의 표명이 차별, 적대감 폭력을 부추기는 전쟁에 대한 

선동이나 민족, 인종, 종교적 증오를 옹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  

- 유엔 인권상설위원회 총평 22 호 (para.7) 
 

• 국가는 ICCPR 20 조에 포함된 의무를 다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들을 
취하고 그러한 어떤 선전이나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  

- 유엔 인권상설위원회 총평 11 호 (para. 2) 
 

• ICCPR 20 조는 미국이 미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언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어떤 입법이나 조치를 취할 것을 인가 또는 
요청하지 않는다.  

- ICCPR 20 조에 대한 미국의 유보 조치 
 

 
E.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대한 부모들의 권리 
[ICCPR 18 조 4 항]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수행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 ICCPR 18 조 4 항 
  

• 부모나 보호자가 종교, 도덕 교육을 수행할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  
• 종교와 윤리의 통사(通史)와 같은 주제의 공공 교육 강의는 그것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된다면 허용 가능하다.  
• 공공 교육에서 특정 종교나 신념에 대한 강의는 부모나 보호자들의 희망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 조치나 차별 금지를 규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 않으면 
ICCPR 의 18 조 4 항에 어긋난다.  

- 유엔 인권상설위원회 22 조 (paras. 6 & 8) 
 

• 부모나 법적 보호자는 자신들의 종교나 신념에 따라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 
아이들을 양육할 권리가 있다. 

• 아이들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 교육의 지도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모든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나 법정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종교 및 신념 교육을 
받고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희망에 반하여 강제로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아이들은 종교나 신념에 근거한 어떤 형태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 아이들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 교육의 지도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자신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와 함께 있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 종교나 신념의 
문제에 대한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명시적 희망이나 그런 희망의 근거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 아이가 자라날 때 받는 종교 및 신념 관련 의식들이 아이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충분한 발육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되고 1981 년 유엔선언의 1 조 3 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UN 1981 선언 , 5 조 
 

F. 일부 조항에 대한 부가 상술 
 

1. 권리 보장/ 침해 구제책 제공에 대한 의무 
[ICCPR 2 조 2 항, 3 항, 세계인권선언 8 조, UN 1981 선언 7 조] 
 
이 규약(ICCPR)의 각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한다.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 받은 사람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확보할 것  

• 그러한 구제조치는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의하여 결정될 것 
•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 

 
2. 종교와 국가의 관계 
 

 



• 종교가 국가 종교, 공식 또는 전통적 종교이거나 인구의 대다수가 
믿는 종교라고 하더라도 ICCPR 상의 권리를 향유하는데 어떤 침해를 
가져와서도 안 되고 다른 종교나 비신자들에 대한 차별을 초래해서도 
안 된다.  

• 특히 지배적 종교 구성원들에게 정부 서비스 자격을 제한하거나 또는 
특혜를 주거나 다른 종교 행위에 대해 특별한 제약을 가하는 것들은 
ICCPR 26 조 하의 동등 보호 보장과 종교, 신념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 일단의 신념 체계가 헌법, 법률, 집권당의 강령 또는 실제 집행 과정 
상의 공식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하더라도 ICCPR 의 18 조 또는 다른 
권리 상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 공식 이데올로기를 인정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 유엔 인권상설위원회 총평 22 호 (para. 9) 
 
3. 종교 공동체 및 조직의 등록 및 인정 
 
[paras 56, 58, 유엔인권위, 종교적 불관용 문제를 포함한 시민, 정치적 권리- 
종교 및 신념의 자유 특별 보고관 Asma Jahangir 가 제출한 보고서 
E/CN.4/2005/61, 2004 년 12 월 20 일] 
 

56. 특별보고관은 종교 등록은 종종 특정 종교 및 신념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58. 종교 등록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점은 
 
• 종교 등록은 의무 사항, 즉 어떤 사람의 종교 행위를 하는 전제 

조건이어서는 안되며, 다만 개인의 법적 신분을 획득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혜택을 받는 목적 하에서만 인정된다는 것 

• 후자의 목적일 경우, 종교 등록은 간편하고 신속해야 하며 종교 
구성원의 구체적인 숫자나 그 종교가 지속되었던 시기 기록 등과 
같은 필수 기재 요건들이 광범위해서는 안 된다는 점 

• 종교 등록은 그 종교의 내용, 조직, 성직자 등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검토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 

• 어떤 특정 종교 그룹이 다른 종교 그룹의 등록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이다.  

 

 



부록 2 
 

북한 공식 문헌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발췌)228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 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 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 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 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 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 
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 관리체계와 관리 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 번영과 주체 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 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 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 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228 이 발췌문은 1998 년 9 월 5 일 제 10 차 인민 대의원 대회에서 채택된 것이다. “인민조선(The 
People’s Korea)” 참조 (http://www.korea-np.co.jp/pk), 2005 년 11 월 10 일 접속함.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 
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 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 운동과 쁠럭 불가담 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 평화와 인민들 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 동지는 사상 리론과 령도 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 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 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헌법이다.  

 

제 1 장 정치 
 
제３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１１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 3 장 문화 
 
제４１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다.  
 
제４２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 5 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６７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６８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제８１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2) 당의 유일 사상 체계 확립의 10 대 원칙229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혁명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 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최고 강령이며 당의 유일 사상 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1) 당의 유일 사상 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대를 이어 
계속해 나가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신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세우신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튼튼히 보위하고 공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4) 주체사상의 위대한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5) 전 세계에서의 주체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심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시는 것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 전사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끝없는 영예와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 
 
1)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있는 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여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2) 한 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 마음을 
변함 없이 간직하여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위탁하며 수령님의 영도 따라 
나아가는 길에서도 못해 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 위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 
 

                                                 
229 유일사상체계 10 대 원칙 영문은Joanna Hosaniak의 그들 나라의 죄수들: 증언자의 눈으로 본 북한 
(Prisoners Of Their Own Country: North Korea in the Eyes of the Witnesses), 북한인권시민연합 발간, 
2005 년 서울, pp. 58-64 에서 발췌. 10 대 원칙은 1974 년 발표되었으며 김정일의 후계자 승계 시기와 
일치한다. 이 10 대 원칙이 북한의 왕조 승계를 확립한 것이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지상의 
요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 의지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입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정치 사상적으로 옹호하며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하며 현대 
수정주의와 온갖 원쑤들의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수령님을 견결히 보위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려는 자그마한 요소도 
비상 사건화하여 그와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6)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 휘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 작품, 수령님의 현지 교시판, 당의 
기본 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7)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혁명 력사와 투쟁 업적이 깃들어 있는 
혁명 전적지, 혁명 사적지, 당의 유일 사상 교양의 거점인 ‘김일성 동지 혁명 
사적관’과 ‘김일성 동지 혁명 사상 연구실’을 정중히 꾸리고 잘 관리하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을 신념을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는 것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이며 혁명 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선결 조건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 주체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모든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지침으로 

철석 같은 신조로 삼아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자로하여 모든 

것을 재어 보며 수령님의 사상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로작들과 교시들, 수령님의 영광 찬란한 혁명 

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 체득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을 배우는 학습회, 강연회, 강습을 

비롯한 집체 학습에 빠짐없이 성실히 참가하여 매일 2 시간 이상 학습하는 
규율을 철저히 세우고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며 학습을 게을리 하거나 
방해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 침투 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제때에 정확히 전달 침투하여야 하며 왜곡 전달하거나 
자기 말로 전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7) 보고, 토론, 강연을 하거나 출판물에 실린 글을 쓸 때에는 언제나 수령님의 
교시를 정중히 인용하고 그에 기초하여 내용을 전개하며 그와 어긋나게 
말하거나 글을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  

8)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와 개별적 간부들의 지시를 엄격히 
구별하며 개별적 간부들의 지시에 대하여서는 수령님의 교시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따져 보고 조금이라도 어긋날 때에는 즉시 문제를 세우고 
투쟁하여야 하며 개별적 간부들의 발언 내용을 ‘결론’이요, ‘지시’요 하면서 
조직적으로 전달하거나 집체적으로 토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9)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와 당 정책에 대하여 시비 중상하거나 
반대하는 반당적인 행동에 대하여서는 추호도 융화 묵과하지 말고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과 어긋나는 자본주의 사상, 봉건 유일 
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 
조류를 반대하여 날카롭게 투쟁하며 수령님의 혁명 사상,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집행하는 것은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 요구이며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조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이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심려를 덜어 드리는 것을 최상의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창발적 의견들을 충분히 
제기하며 일단 수령님께서 결론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 집권제 원칙에 
따라 자그마한 트팀도 없이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와 당 정책을 접수하면 곧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집행 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직 정치 사업을 짜고 
들며 속도전을 벌여 제때에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 집행 대장을 만들어 놓고 교시 집행 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재포치하는 사업을 끊임 없이 심화시켜 교시를 중도 
반단 함이 없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말로만 접수하고 집행을 태공하는 현상,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태도, 요령주의, 형식주의, 보신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 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당의 강철같은 통일 단결은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혁명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 의지적 통일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야 한다.  

2)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혁명적 
동지애를 높이 발양하며 대렬의 사상 의지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척도로 하여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대하여 수령님께 불성실하고 당의 유일 사상 체계와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날카로운 
투쟁을 벌여야 한다.  

4) 개별적 간부들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거나 아부 아첨하며 개별적 간부들을 
우상화하거나 무원칙하게 내세우는 현상을 철저히 반대하여야 하며 
간부들이 선물을 주고 받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  

5) 당의 통일 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사상 요소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그 사소한 표현도 
절대로 묵과하지 말고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따라 배워 공산주의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 방법, 
인민적 사업 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지니신 고매한 공산주의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 방법, 
인민적 사업 작풍을 따라 배우는 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수령님의 혁명 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1) 당의 노동 계급과 인민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높은 당성, 노동 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2)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 정신과 확고한 혁명적 원칙성, 
불요불굴의 혁명 정신과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 
나가야 한다.  

3)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격 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알뜰하고 깐지게 하며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  

4) 노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를 반대하고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언제나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하며, 소극과 보수를 배격하고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여 나가야 한다.  

5) 혁명적 군중 관점을 튼튼히 세우고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며,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을 가르치고 대중에게서 배우며 
대중과 생사 고락을 같이 하여야 한다.  

 



6) 이신작칙의 혁명적 기풍을 발휘하며 어렵고 힘든 일에 언제나 앞장서야 
한다.  

7) 사업과 생활에서 항상 검박하고 겸손하며 소탈한 품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본위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8.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안겨 주신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안겨 주신 정치적 생명을 지닌 것은 우리의 가장 높은 
영예이며 수령님의 정치적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여기에 정치적 생명을 
빛내여 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 
 

1) 정치적 생명을 제일 생명으로 여기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정치적 신념과 혁명적 지조를 굽히지 말며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는 육체적 
생명을 초개와 같이 바칠 수 있어야 한다.  

2) 혁명 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개인의 이익을 조직의 이익에 복종시키며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3) 조직 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사업과 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여야 
한다. 

4) 조직의 결정과 위임 분공을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2 일 및 주 조직 생활 총화에 적극 참가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 정책을 자로 

하여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높은 정치 사상적 수준에서 검토 총화하며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 투쟁을 벌이고 사상 투쟁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끊임없이 개조해 나가야 한다.  

6) 혁명 과업 수행에 투신하고 노동에 성실히 참가하며 혁명적 실천 과정을 
통하여 혁명화를 다그쳐야 한다.  

7)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 주신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높은 치적 열성을 발휘하며 정치 이론 
수준과 기술 실무 수준을 높여 언제나 수령님께서 맡겨 주신 혁명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9.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일적 령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 규율을 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일적 령도 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것은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 역할과 전투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근본 
요구이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수령님의 유일적 령도 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2) 모든 사업을 수령님의 유일적 령도 체계의 의거하여 조직 진행하며 정책적 
문제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 중앙의 결론에 의해서만 처리하는 강한 
혁명적 질서와 규율을 세워야 한다.  

3)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국가, 경제 기관 및 근로 단체 일군들은 당에 철저히 
의거하고 당의 지도 밑에 모든 사업을 조직 집행해 나가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당과 국가의 결정, 지시를 
정확히 집행하여야 하며 그것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변경시키거나 그 
집행을 여기는 현상과는 강하게 투쟁하며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엄격히 지켜야 한다.  

5) 개별적 간부들이 아래 단위의 당, 정권 기간 및 근로 단체의 조직적인 
회의를 자의대로 소집하거나 회의에서 자의대로 ‘결론’하며 조직적인 승인 
없이 당의 구호를 마음대로 떼거나 만들어 붙이며 당 중앙의 승인없이 
사회적 운동을 위한 조직을 내오는 것과 같은 일체 비조직적인 현상들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6) 개별적 간부들이 월권 행위를 하거나 직권을 람용하는 것과 같은 온갖 비 
원칙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 척도로 하여 간부들을 
평가하고 선발 배치하여야 하며, 친척, 친우, 동향, 동창, 사제 관계와 같은 
정실, 안면 관계에 의하여 간부 문제를 처리하거나 개별적 간부들이 
제멋대로 간부들을 떼고 등용하는 행동에 대하여서는 묵과하지 말고 
강하게 투쟁하며 간부 사업에서 제정된 질서와 당적 규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8) 당, 국가 및 군사 기 을 엄격히 지키며 비 을 누설하는 현상들을 반대하여 
날카롭게 투쟁하여야 한다.  

9) 당의 유일 사상 체계와 당의 유일적 지도 체계에 어긋나는 비조직적이며 
무규율적인 현상에 대하여서는 큰 문제이건 작은 문제이건 제때에 당 
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당 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적 지도 체계를 확고히 세우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위업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며 우리 혁명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1)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 사상 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 수령님의 령도 밑에 당 
중앙의 유일적 지도 체계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 혁명 투쟁 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고수하고 영원히 계승 발전시키며 혁명 전통을 헐뜯거나 

 



말살하려는 반당적 행동에 대해서는 그 자그마한 표현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3) 당 중앙의 유일적 지도 체계와 어긋나는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말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4)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과 후대들도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께 충성 다하며 당 중앙의 유일적 지도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당 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며 당 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유일 사상 체계를 확고히 세움으로써 
누구나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가 
되어야 하며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야 한다. 

 
 
 
 

 



부록 3 
 

연구 자료 
 
 
1) 연구 방법론  
 
본 연구를 위해 데이비드 호크가 준비하고 종교자유위원회가 검토한 설문지를 
기초로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40 명을 인터뷰했다. 한국어로 진행된 
인터뷰는 포항 한동대학교 국제법률 대학원 원재천 교수와 서울 아신대학교  
김병로 교수의 지도 하에 법학, 사회학, 북한학 대학원생들이 맡았다. 인터뷰는 
2004 년 11 월에서 2005 년 4 월까지 이루어졌다. 개별 인터뷰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졌고 대개 수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5 명의 인터뷰는 데이비드 호크 자신이 
진행했다.  
 
완성된 인터뷰는 영어로 번역되어 데이비드 호크에게 전달되었다. 그는 인터뷰 
응답을 정리하고 분석했다. 영어 인터뷰 기록은 번역의 실수나 오역이 없도록 
원재천 교수, 김병로 교수가 꼼꼼히 검토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익명을 전제로 질문에 응했다. 북한에서 탈출한 사실 자체가 
반역 행위라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은 자신의 서울 거주가 알려져 북에 
남아 있는 자신의 가족이 처벌을 받을까 우려한 것이다. 따라서 인터뷰 응답자들은 
숫자로 명명했다. 하지만 종교자유위원회는 탈북자들의 이름을 보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익명을 전제하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의 답변은 
참고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먼저 20 명의 탈북자를 인터뷰한 뒤 그 내용이 면 히 검토, 평가되었다. 그리고 난 
뒤 추가 20 명의 탈북자를 더 인터뷰했다. 추가 20 명을 인터뷰한 뒤 인터뷰 응답의 
명확한 패턴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이 인터뷰는 통계적 임의성이 보장된 조사는 아니다.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종합 명부는 확보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위해 인터뷰한 
탈북자들 중 일부는 한국에 있는 인권 단체들의 소개로 이루어졌다. 어떤 
탈북자들과 인터뷰는 그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동남아를 거쳐 한국에 올 
때까지 지원을 했던 단체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탈북자 조직을 통해 인터뷰가 
마련된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뷰는 이루어졌고 특정 
탈북자들만을 선별하지는 않았다.  
 
한국에 있는 전체 탈북자들처럼 인터뷰에 응한 탈북자들은 1990 년대 중반에 
식량난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북한의 동북지역 사람들이 많고 그들은 주로 중국 
국경을 통해 넘어 왔다. 중국 국경을 통하는 것이 탈북하기 제일 쉽기 때문이다.  
 

 



 
탈북자들 응답의 대부분은 3 장에 실려 있다. 북한의 종교 ‘협의회들’과 평양에만 
제한된 종교 활동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의 
종교인들을 만나본 한국, 유럽, 미국의 불교, 기독교, 천도교 관계자와도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탈북자들처럼 이들도 대부분 익명을 전제로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2) 주요 저자들의 약력  
 
데비비드 호크 씨는 저명한 인권 조사관이자 운동가이다. 그는 1996 년에서 
1997 년까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캄보디아 사무소 책임자로 근무했다. 
1980 년대 초, 중반에는 콜롬비아 대학 인권연구센터와 함께 크메르 루즈의 인종 
학살 문제를 조사했다. 1980 년대 후반과 1990 년대 초반에 그는 뉴욕에 캄보디아 
자료 위원회를 설립하여 크메르 루즈 지도부에 대한 국제 사법 재판과 
캄보디아에서 유엔 평화유지 활동, 1991 년 캄보디아 평화 조약의 인권 조항과 
절차를 포함시키기 위한 활동을 했다.  
 
1994 년 가을 미국난민위원회 위촉을 받고 르완다에 가서 대학살을 조사했다. 
그리고 1995 년에 국제사면위원회 활동을 위해 키갈리를 방문했다. 그는 미국 
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사를 역임했고 휴먼 라이츠 와치 아시아 지부 
자문위원회 활동도 했다. 2003 년 그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춰진 
수용소- 수감자 증언과 위성 사진」을 발표했다.  
 
원재천 교수는 포항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에서 형사법과 및 형사절차법, 
그리고 국제인권법을 가르치고 있다. 원교수는 버지니아 주립대(Virginia Tech.)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한 후, 브루클린 
사법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뉴욕주 브루클린 검찰청(King’s County) 검사를 역임했다.  
 
김병로 교수는 경기도에 위치한 아신대학교의 북한학 조교수이며 북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아나 
주립대(Indiana State Univ.)에서 사회학 석사를, 럿거스대학(Rugters Univ.)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1993 년부터 2003 년까지 통일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 및 북한연구실장(2002-2003 년)으로 근무했으며, 북한 평양을 네 번 
방문한 바 있다.  
 
 
 
 
 

 



부록 4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 대해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1998 년 국제종교자유법안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IRFA)에 의해 설립되었다. 주 활동은 국제종교자유법안과 
국제 인권 관련 선언 및 조약에 의거하여 사상, 양심, 종교 및 신앙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감시하고 대통령, 국무부 장관, 의회에 정책 권고를 하기 위한 것이다.  

본 위원회는 전 세계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상황을 조사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 안에 설립된 것으로는 최초의 조직이다. 위원회의 활동은 해외 
종교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 정책에 성과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신뢰할만한 정보와 분석, 그리고 면 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본 위원회는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세계 종교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1995 년 5 월에 출범한 본 위원회는 국무부 내부 부서는 아니고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다.  

위원회는 10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른 
세 명은 상원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중 둘은 상원의 소수당 대표의 
추천으로 임명된다. 나머지 세 사람은 하원 의장이 임명하고 그 중 둘은 하원 
소수당 대표가 추천한다. 이 임명 절차에 의하면 집권당에서 5 명을 임명하고 
야당에서 4 명을 뽑는 것이 된다. 국무부 내의 국제종교자유를 위한 전권 대사는 
투표권 없는 직권 위원이 된다.  

본 위원회는 외교 업무, 인권, 종교 자유, 국제법에 관해 풍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한다. 위원회 회원 구성은 미국 사회 종교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여 미국 국무부의 ‘인권 
현실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와 ‘국제 종교 자유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 반영한다. 본 
위원회는 미 국무부, 국가안보위원회, 미국 해외 공관, 외국 정부, 종교 단체, 인권 
단체, NGO, 학계와 각계 전문가들을 위해 컨설팅 업무도 한다. 종교 자유에 대한 
일차 정보를 얻기 위해 외국을 방문하기도 한다. 청문회와 브리핑, 원탁 토론회도 
개최한다.  

본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정책 권고 내용을 상의하기 위해 대통령, 
국무부, 국가안보위원회를 포함한 행정부 장관들과 만나 협의한다. 위원회는 상, 
하원 의원, 해외 미국 대사, 국제 기구 관리들에게 설명회를 갖기도 한다. 또 의회 
증언에도 참석하며 국제 회의 등 모임에 미국 대표단과 함께 참석한다. 미국 
외교관과 미국 정부 관리들을 교육 시키고 행정, 입법 업무에 대해 행정부, 의회에 
정책 조언을 한다. 

 



 
본 위원회는 대중 강연회, 기자 회견, 원탁 토론회 및 브리팅, 출판, 웹 사이트, 

여타 미디어 활동 등을 통해 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정책 권고를 외부에 알린다. 본 
보고서는 몇몇 언론만 거명하자면 Christian Science Monitor,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iami Herald, Los Angeles Times,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The 
Washington Times, National Public Radio, PBS 와 여러 통신사들에 의해 홍보 되었다. 

위원들의 거주 지역은 미국 전역에 걸쳐 있다. 위원회는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대중 강연회, 모임 등을 통해 미국 국민들에게 위원회의 활동을 홍보한다. 
위원회 활동은 일년 내내 이루어지지만 위원회의 정책 권고 연례 보고서는 매년 
5 월 대통령, 국무 장관, 의회에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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